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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 생존을 위한 유무형의 교육이 끊임없이 이

루어지고 있다. 어느나라건 교육을 중요시하지 않는 나라가 있겠는

가? 우리나라도 교육입국이란 큰 제하에 국가∙사회∙가정 모두가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을 크게 보면 인간생활에서 축이 되는

정신문화교육과 물질문화교육으로 대분해 볼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

라 정신과 물질의 경중이 달라지게 된다. 그 경중에 우열이 있어서는 안되

겠지만 무엇부터 먼저 교육되어야 하는가는 분명하다. 일찍이 우리나라에

서는 정신교육이 선행되고 다음이 기능교육이 수행되어 동방예의의 나라

란 틀을 잡고 문화민족임을 자랑으로 여겨왔다.

인간의덕성교육은유년기에서부터

속담에 큰 나무될 재목은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있다. 사람의 본바탕

은 어려서 형성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필자가 유년기 등잔밑에서 할머

니로부터 받던 덕성교육을 회상해 본다.

필자가 어렸을 때(1930~1940)만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마을은 호

롱불밑에서 할머니 어머니 고부가 바느질과 길삼을 했고 어린애들은 옹기

종기 모여 할머니의 옛날얘기를 들으며 자랐다.

예컨대 ①‘심청이와 심봉사’이야기가 구수하게 전개되면 우리들은 귀

가 쫑긋…. 여기에서는 어버이를 향한 효 교육이 은연중에 이루어지고 ②

‘고려장과 아들’이야기는 엄심하면서도 어버이의 자식사랑을 배우고 ③

‘선비와 까치’이야기는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안다는 보은담(報恩談)으

로 은혜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④‘콩쥐 팥쥐’이야기는 형제간에 의

리를 가르쳐 주었다.

이외에도 흥부와 놀부. ‘초한전’‘춘향전’등이 안방교육 교재였다. 이

렇게 시행된 할머니의 유년기교육은 다정다감했고 금은과 같은 소중한 참

교육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립기까지 하다.

등잔밑교육문화

김 상 수

함양문화원장

권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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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어렸을 때 가정교육은 안방의 할머니교육

에서 사랑방 할아버지의 엄부교육과 병행되었다.

유년기 후반에 들면 문자교육이 시작되고 백수문

(白首文)을 시작으로 글자 암기와 글씨교육이 이루

어지면서 한문학습의 틀을 만들고 암기와 필법습득

과 단문이해(短文理解)와 구문(構文)∙용역(用役)

등에 대한 입문교육(入門敎育)이 엄격하게 진행되

었다.

일화(逸話)을통한교육문화

유년기에는 누구나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을 드

나들면서 응석부리고 야단맞고 했지만 이때 일화도

많았다.

1)물좌방중(勿座房中):어느날 외출을 했다가 형

제가 총총걸음으로 할머니 방에 옹기종기 모였었

다. 할머니께서는 모두를 반겨주셨지만 고운눈이

아니셨다. 놀란 마음으로 눈치를 보는데…. 어제 사

랑방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어리 둥절 했지만….

“물좌방중(勿座房中)”배웠으면 행동으로 실행을

해야지…. 크게 야단 맞고 그 이후 앉음은 항상 조

심스러워하는 습관이 생겼다.

2)만물유명(萬物有命):늦은 봄 초여름의 하루는

글읽기와 놀이에 바쁘고 풀 베러 가는“머슴”아재에

게 진달래꽃 꺾어오소. 송구나무(소나무의 여린 물

오리껍질을먹는일) 벼오소등등주문이많았다.

그 청을 듣고“머슴”아재는 송구먹기 가장 좋은

소나무를 잘라와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였는데 큰 호

통이 터졌다. 소나무의 가지를 잘라올것이지 허리

를 잘라 오면 그 나무는 한 평생 목이 없는 나무가

아니냐. 만물유명(萬物有命)인데 지각없는 것이라

며…. 그 후 생명 소중의 관념을 지금도 자주 새겨

본다.

3)조홍시(早紅枾)와 손주: 가을이라 감나무마다

잘 익은 구리 빛 감주리에 간혹 일찍 익은 홍시는

소년기 아이들에게 반가운 선물이었다. 달밭골 큰

밭에 우뚝선 고동시나무에 꽤 많은 홍시가 보였다.

높디높은 곳의 잘 익은 홍시는 우리들을 유혹했다.

앞뒤 볼 것 없이 올망태에 십여개를 딴다. 제일 잘

익은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순으

로 고르고 다음 내 몫이다. 이렇게 골라진 홍시를

드리면서 자랑스레 설명을 한다. 조잘조잘….

할머니의 하신 말씀…. 아이구 우리 손주 제일이

다…. 희희만만 할머니의 모습 지금도 되살아 생각

이 난다.

4)그 시절이 그립다: 인간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후세교육을 꼽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사회∙가정∙모두가 아낌없는 투자

와 정열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누구

나 할 것 없이 나는 말라 쓰러져도 새싹은 튼튼하기

를 바라는 것은 생명체의 기본 욕구이기도 하다. 사

람들은 인간본연의 기본 틀로 상부상조(相扶相助)

하고 광덕보인(廣德補仁)하는 품성을 중하게 여긴

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같은 품성이 풍부해지길 바

라며 소중히 길러 왔었으나 20세기 과학문명이 급

진하면서 품성을 다듬지 못한 채 기능만 길렀으니

인간 상실에 대한 한숨소리가 높다. 학교교육이 붕

괴되고 사제의 사랑과 신의가 추락되어 교육부재의

혼미 속에 있다 하니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깊게

생각하게 된다. 학부모가 교사를 경시하고 학생이

스승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바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으

나 일차적으로 가정교육의 부재요 다음이 학교교육

의 오도요 셋째가 사회문화의 부당성이 아닌가 한

다. 품성바탕을 다듬는 유년기에 조손유친의 심성을

다듬지못했기 때문에할아버지냄새를기피하는현

실을 중년의 부모들은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그

누구에게책임이있는지재고되어야할과제다.

인간을 소득의 주체로가 아니라 격물치지(格物

致知)하고 효우인보(孝友仁補)하는 존재로 인간미

풍만한 인격교육이 실시됐던 그 옛날 등잔밑 교육

문화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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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난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8박 9일 동안 나는 남북역사학자 모

임에 다녀 왔다. 북한이 조일회담에서 일본의 과거사를 규탄하여

사과와 보상을 받아내려는 목적에서 남북역사학자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

자고 하는 뜻으로 일제 강점자료 전시회와 남북역사학자 공동토론회를 열

고자 한 것 같다. 

‘ 민족21’주선으로남한학자6명∙북한학자5명참가

그런데 마침 사운연구소장 이종학씨(전 독도박물관장)가 35년간 수집

한 일제만행에 관한 1천여 점의 자료를 북측에 제공하여 이 일이 성사되

었다. 남북 접촉은‘민족21’(회장 강만길)이 주선했다. 역사학자로는 한

국에서 강만길(상지대 총장), 성대경(전 성균관대 교수), 이성무(국사편

찬위원회 위원장), 강영철(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김광운(국사편찬위원

회 연구사)등 6명이 참여했고 북한에서는 허종호(조선역사학회장), 주진

구 일제강점자료전시회 준비위원장(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하여

정창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장), 원종규(근대사실장), 리종현(역사연

구소 교수), 임미화(역사연구소 연구사)등 5명이 참여했다. 역사학자이외

에도 KBS가 협찬하고 기업인들도 동행했다. 그래서 방북단은 21명으로

구성되었고 자료를 제공한 이종학씨가 단장을 맡았다. 

‘ 조선은일본의개’적힌지도등일제만행자료전시

이종학씨는 먼저 전시준비를 위해 미리 평양에 가 있었고 우리는 2월

26일 서울을 출발하여 북경에서 1박하고 27일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

다. 우리들의 입북소식은 이미 북한 중앙TV에서 전했다고 한다. 27일과

28일을 평양의 명소를 돌아보고 전시회와 토론회는 3월 1일에 열렸다.

10시부터 열린 전시회에는 이종혁 아태부위원장과 장정신 역사박물관장

등 평양의 역사관계 교수와 학생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북한언론들이 대

대적으로 보도한 것을 보아 북측에서는 이 행사를 상당히 중시한 것 같았

분단50여년만에남북역사학자마주앉아…

이 성 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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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시회 개막식에 이어 임미화 연구사가 자료를

설명했다. ‘조선은 일본의 개’라고 적힌 임난때 지

도를 비롯하여 일제의 조선강점과 만행에 관한 자

료들이 전시되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남북역사학자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모두 일제의 조선강점이 강압에 의한 불법

적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때 한국에서는‘새 역

사를 연구하는 모임’에서 제출한 일본 역사 교과서

를 비난하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성명이 나와 북측

은 대단히 고무되어 남북역사학자들의 일제의 조

선강점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자고 제안했

다. 이 사안은 남북이 일치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쉽게 성사되었다. 그래서 인민대학습당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북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일본기자들도 즉시

취재하여 NHK에서 방영했다. 일본이 당황하는 모

습이었다고 전해 듣기도 했다. 

정례적남북역사학자교류제안해

나는 이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차제

에 정례적인 남북역사학자 교류를 하자고 제안했

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이질화된 국사와

국어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하기도 했다. 이종혁 부위원장도 원칙적으로 동의

했다. 물론 오랫동안 다른 체제를 유지해온 남북의

역사인식이 하루아침에 합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선 민감하지 않은 부분부터 조율해가면서

점차 본질적인 부분으로 논의를 확산시켜 간다면

언젠가는 민족대단합의 경지로 발전해 갈 수 있다

고 믿는다.

이 제안은 적극 검토된 듯 했다. 3월 4일 밤에 주

진구 조직위 위원장이 개별면담을 제안하여, 내 제

안을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다. 나는 자료교환,

공동학술회의, 인적교류를 희망하고 남북역사학자

교류 기구를 두어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국

편에서 이미 국사관계 학회장들을 모아 이러한 제

안을 문서로 북측 민화협에 제출한바 있고 이번에

도 제출했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아직 그 문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

다. 자료교환은 1대1이 되기는 어렵고 북한은 종이

사정 때문에 출판에 어려움이 있으니 연구해 보자

고 했다. 공동학술회의에 대해서는 곧 연락을 주겠

다고 했다. 나는 일본교과서 문제를 토론하려면 시

일이 촉박하니 되도록 빨리 연락해 달라고 요구했

다. 그리고 한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도 북한학

자들을 파견해 달라고 했다. 

나는 또 북한의 유수한 역사학자들을 비공식적으

로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제안도 받

아들여져 3월 2일 저녁에 우리가 묵고 있는 보통강

여관에서 남북학자들의 회식이 있었다. 북측에서는

허종호 조선역사학회장, 정창규 역사연구소장, 원

종규 근대사실장, 리종현 역사연구소 교수, 임미화

연구사가 참여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사에 관

한 얘기를 주고 받았다. 견해차가 있었지만 서로 오

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설명을 듣고 보면 이해

가 가는 부분도 있었다. 학자들은 체제적인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의는 높았고 비교적

순수한 편이었다.

북한학자학문열의높고순수해

우리는 분단 50여 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역사학

자들과 마주앉아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은 통

일을 향하는 단초라고 생각되어 앞으로의 지속적

인 교류를 기대해 본다. 남북의 이질화된 역사관

을 하루아침에 합일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민감하

지 않은 문제부터 시작하여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통일된 역사관을 정립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통일을 대비하여

역사학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계

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만남의 의의는 크다고 생

각한다.�

2월 26일 부터 3월 6일까지 열린 남북역사학자 모임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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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햄릿에게는‘사느냐 죽느냐’(To Be or Not To Be)가 문제였다

면, 현대인에게는‘텔리비전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TV or Not TV)

가 더욱 문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이 죽기보다 살기를 선택하듯이, 텔리

비전을 끄기보다 켜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다. 사실상 인간이 발명한 수많은

문명의 이기(利器) 가운데 텔리비전처럼 일상적으로 친숙한 것도 드물다.

계급을 초월하고 남녀를 불문하며, 세대를 뛰어넘고 지위와 관계없이 이제

텔리비전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국민 1

인당 하루 평균 텔리비전 시청 시간이 3시간을 넘는다고 하는데, 가족을 단

위로 할 경우에 실제로 텔리비전이 켜져 있는 시간은 그 두 배를 훨씬 초과

할 것이다. 국민의 60% 이상이 습관적으로 텔리비전을 켜놓고 산다는 통계

가나와있을정도인바, 지금우리나라는가히‘텔리비전중독사회’이다.

텔리비전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오히려 정보의 전달,

문화의 전파, 그리고 오락의 제공 등의 기능을 통해 사회생활을 편리하게 하

고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측면이 많다. 비록 신문처럼 분석적이지는

않지만 속보성에서만큼은 텔리비전 뉴스가 앞선다. 그리고 안방에 편하게

앉아 세상 곳곳의 문화와 예술, 영화와 음악, 스포츠 등을 실제처럼 만날 수

도 있게 하는 것이 텔리비전이다. 심지어 텔리비전은 그 자체로서 가족이나

친구가 되기도 한다. 가령 아무도 없는 집, 혼자 남은 방에서 텔리비전을 켜

놓는 것만으로 곁에 사람이 있는 듯한 정서적 위로를 얻었던 경험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못지 않게 텔리비전이 우

리의일상생활에대해많은부정적인역기능을끼치고있다는사실이다.

무엇보다 텔리비전은 자칫 가족관계를 파괴한다. 우리의 보통 가정에서

는 식구들이 놀 때나 쉴 때 텔리비전을 중심으로 둘러앉는 경향이 있다. 말

이 좋아 둘러앉는 것이지 사실은 텔리비전이 가장(家長)이자 상전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더 많다. 그리고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는 것

이 아니라, 텔리비전의 시청자 자격으로 그냥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텔리비전이 가족들간의 인격적 만남을 가로막는 것이다. 한 걸음

아버지자리에앉은텔리비전

전 상 인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문화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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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이 때 텔리비전은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

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한다. 이 뿐이 아니

다. 텔리비전은 가족간의 위계 질서를 흐트리기도

한다. 가족들이 신문을 보는 것에는 대개 암묵적인

순서가 있다. 그러나 텔리비전 앞에서 모든 가족구

성원들은 위아래 없이 평등하다. 또한 어른 앞에서

와는 달리 텔리비전 앞에서는 아이들의 자세가 자

유분방하기 그지없다. 그렇다고 해서 텔리비전은

엄숙하고 예절바른 자세로 보는 것이라고 야단치기

도 어렵다. 사실은 이른바‘채널권’이라는 것조차

아이들에게 뺏긴 집안이 대부분 아닌가?

텔리비전은 또한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독서를 하거나 음악감상을 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

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노력과 수고는 필요하다. 책

을 골라 펼쳐야 하고 음반을 선택해 돌려야 하며,

부팅을 기다려 사이트에 찾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텔리비전은 그저 손가락 끝 하나면 충

분하다. 리모콘 덕분에 텔리비전 앞으로 직접 다가

갈 필요조차 없다. 그리고 텔리비전 앞에서 다른 일

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결단이 아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설거지하는 것을 텔리비전의 경우

에는 효과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저 사

람들을 텔리비전 시청에만 몰두하도록 만드는데,

그 결과 다른 일을 함께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보다 중요한 점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자기만

의 시간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이다. 바쁘고 지친 일

상생활에서 현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발견이나

자기반성의 시간이 크게 부족하다. 그런데 텔리비

전은 결코 기도나 사색, 명상 등과 공존할 수 있는

가구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바깥 세상 소식과 남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나 아닌 남에 대한 관심도 찰나 찰나로 바뀐

다. 이 방송에서 저 방송으로, 이 프로에서 저 프로

로 옮겨 다니는 동안 사람들의 정신은 더욱 더 불안

해지고 피폐해지는 경향이 있다. 

텔리비전의 보다 심각한 폐해는 성인 어른이 아

니라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가해진다. 자신의 주관

이나 정체성이 미처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텔리

비전에 비친 세상을 세상의 전부로 착각하기 쉬운

까닭이다. 특히 방송사들이 시청률 경쟁에 혈안인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텔리비전

프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업적이

고 선정적이며 또한 폭력적인 화면 앞에 아이들은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하기야 하루

종일, 혹은 일주일 내내 학교와 학원에 다니느라 파

김치가 되어 있는 자녀에게 있어서 그나마 거의 유

일한 휴식이 텔리비전 시청이다. 그런데 안타깝게

도 텔리비전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정서나 교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른 입

장에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 어른들 스스로도 텔

리비전 없이 사는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입장이라,

그저 자녀들의 텔리비전 중독을 방관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오죽하면 많은 가정에서 어른들끼리만

외출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까? “텔리비전

보면서 잘 놀고 있어”라고.

흔히 텔리비전을‘바보 상자’라 비판하지만 실상

은 텔리비전 스스로가 바보는 아니다. 다만 사람들

이 그것에 의해 바보로 만들어질 수 있을 뿐이다.

바로 이 점에서 텔리비전은 문명의 이기(利器)가

되기도 하고 해기(害器)가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문제의 본질은 텔리비전이라는 기술문명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사회문화적 성숙도인 것이

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 방송문화의 전반적인 개선

도 필요하고 텔리비전 없이 살 수 있는 대안적 삶의

문화도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

리기 전에 일단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에서 텔리비전을 꺼보는 것도 한 방

법이다. 의외로,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동안 텔리비

전 앞에서 잃어버린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차피 처음

만나는 남들 사이가 아니라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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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호로 지령 1백50호를 맞은‘월간 우리문

화’의 생년월일은 1988년 11월 1일이다. 당시 전국

문화원연합회의 전신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4년여

에 걸쳐 격월간으로 18호까지 발행해 오던‘전국문

화원’을 폐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 △전통문화의

계발과 보호 △민족문화의 창조라는 3대목표 아래

새로운 제호의‘우리문화’를 월간으로 창간했다.

‘월간 우리문화’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분포

해 있는 문화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한편 서울과 지

방을 잇는 문화예술교양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말못할 인

적∙물적인 어려움이 커 현대적인 디자인을 채택하

지 못하는 것은 물론 월간지의 볼륨을 줄일 수 밖에

없었는가 하면 때론 폐간의 위기까지도 몰리기도 했

다. 하지만 산업화와 세계화속에 우리민족의 아이덴

터티를 지켜나가는 월간지 하나 만큼은 있어야 한다

는 주위의 격려속에 월간 우리문화는 이처럼 온갖

난관을 겪으면서도 1백50개월동안 한달도 빠지지

않고 발간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우리 전통문화

잡지계에서좀처럼유례를찾아볼수없는일이다. 

‘월간 우리문화’는 지령 1백50호를 기념해 한국

문화의 자화상이란 제목으로 국내 문화예술계 인사

들의 옥고와 한국문화의 상징에 관한 설문조사 결

과를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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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지킴이’…150개월동안‘개근’

1백 68페이지 국한문 혼용체…
한국∙일본∙중국역사현장특집으로꾸며

지난 88년 11월에 나온 창간호는 한자가 한글보다 많아 보이는 국한문 혼용체로 묵직한 느낌을 들

게 한다. 1백68페이지. 컬러페이지가 8페이지로 화보를 실었다. 특집기획으로‘역사의 현장을 찾아

서-국내, 일본, 중국’을 꾸몄다. 또 앙케이트‘전통향풍을 진작시키자’코너에서는 박성봉 (당시 경

희대 교수∙전통문화연구소 소장),반영환 (당시 서울신문 주간국장∙문화재 전문위원), 신찬균 (당

시 연합통신 논설위원실 부실장∙문화재위원), 이철 (당시 국회의원∙문공위원회 위원), 이기화 (당

시 본회 부회장∙고창문화원장)씨 등의 좌담을 중계했다. 또 초대석으로 지역문화발전에 헌신하면서

신변장신구도 개발해 대통령상을 받은 당시 유광렬 이천문화원장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당시 유홍렬

학술원 원로회원은‘한국인의 정체성과 고유문화 창조활동’을 특별기고했다. 이밖에‘우리말 바른

말’과 함께‘고전 입문’‘역사의 재조명’‘우리문화 소식’, ‘여성싸롱-전통민속혼례‘, ‘건강메모’,

‘연재만화’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했다. 당시 강주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의 창간사와 함께 정한모 문

화공보부 장관∙정대철 국회문교공보위원장∙여석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의 창간축사를 실었다.

다시보는창간호

강 민 철 기자 (mckang@kc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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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란 고령준봉도 아니오 밀림지대

도 아니다. 문화란 결코 특정한 계층이

나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다. 문화란

만인이 공유하며 교차되면서 더 가깝고

도 친근하게 일상 속에서 향유하는 정

신세계이자 문명의 구체적 소산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일상적인 생활과 분리

시킬 수도 없고 단절될 수도 없는 생활

그 자체를 토대로 해서 형성되고 발전

해 왔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전 까지만 해도

문화는 지식인이나 부유층 사람들의 전유물이며 일

반시민하고는 거리가 먼 특수한 개념으로 인식해

왔다. 그 이유는 봉건사상의 잔재, 일본제국주의의

침식, 그리고 전쟁과 정치적∙경제적 빈곤과 혼란

이 빚어낸 수치스러움에서 비롯되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사람에게

문화라는 개념은 전혀 실감도 안나거니와 넘어다볼

수도 없는 별개의 세계인양 길들여온지가 반세기를

넘었다. 

그러나 근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속에서는

문화라는 낱말만큼 피부 가까이 느껴지는 말도 드

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이 과연

문화민족인가라고 반문했을 때 자신있게 대답할 사

람은 없는 실정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도 문화

가 정신이나 의식에서 우러난 결과가 아닌 어떤 외

형적인 형식이나 물질적 소산으로 저울질하려는 습

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화란 어떤 인위적이거

나 과시적인 의도의 소산은 아니다. 서양문화와 동

양문화가 그 형태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간을 중

시하고 인간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인간과 자연이 하

나로 맞닿는데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주인이었다.

백성이 주체였다. 그래서 그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오랜 세

월을두고갈고닦고다듬어낸조

화였음을우리는알고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문화가

하나의 즉흥적인 발상으로 시작

되고 일시적인 정책으로 끝난 경

우를 자주 보아왔다. 지난 반세

기 동안의 격동의 세월 속에서 정치적인 힘을 겨루

는데 문화가 이용당했거나 그 힘의 강도를 돋보이

기 위해서 굵직한(?) 피조물을 세움으로서 문화를

과시한꼴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의 만족도는 있을지언정 대다수 국민들의 욕

구하고는 거리가 멀었음을 자각해야할 것이다. 

지방도시에 가보라, 어디에 볼만한 공원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고, 극장이 있는가. 아

니 더러는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정 국민생활에

얼마만큼 만족과 융화와 일체감을 이루고 있는지

되돌아보자. 관이 주도하는 문화행사는 있었다. 그

러나 민이 원하는 문화는 아직도 부족하다. 전통문

화를 되살리자는 소리는 크지만 예산 타령으로 비

바람 씻기우고 허물어진 채 방치된 문화재가 몇군

데나 되는지 돌아보라. 시민들이 편히 들어설 도서

관이 몇군데이며 그 장서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

라. 내 고장에서 배출된 예술가나 정신적 지도자들

의 동상이 과연 몇군데나 있는지 헤아려보라. 

문화는 아주 작은데서 시작하여 순리에 따라 자

라난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화는 아직도 전설같고

섬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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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석

대한민국예술원회장∙극작가

문화는‘외섬’이아니다



文化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文化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文化나 文明은 같은 의

미로 쓰일 수 있지만 제철회사에서 만

든 철판이나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도자

기는 文明의 소산이라 할 수 있을지 모

르지만 거기에 文化를 찾아 보기는 힘

들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조각각가 그 철

판을 이용해서 어떤 조각을 만들었다면

은 또는 어떤 도예가가 하나씩 손으로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었다면은 거기에 文化를 또는

예술적 감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이 만든 것은 다 文化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뛰어난 개성이 있는 것

또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그 뒤에

그것을 만든 사람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文化를

느끼는 것이다.  

文化란 인간이 그 중심에 있고 동시에 인간의 개

성이, 지역의 특성이 다양성을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으며 人類가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文化에 대한 일반론적인 생각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文化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남

는다. 

정확히 말해서 韓國人에게 文化란 무엇인가? 우

리 社會에서 文化라는 어휘는 잘못 인식되고 있으

며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文化란 일

부 엘리트계층의 독점물이며 다분히 장식적 성격의

것이며 부수적인 것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인 것으로 흔히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말하자면 여유가 있을 때 생각해보는 배부른 사

람들의 소일거리라는 생각이 없

지 않다. 

그러나 최근 文化라는 말이 부

쩍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世紀는 문화의 世紀라

느니, 文化外交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문화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交通文化를 바꿔야 한다,

軍事文化다, 놀이文化다, 음식文

化다 해서 文化라는 어휘가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남용되고 있다. 

文化라는 어휘가 유행적으로 쓰여서 나쁠 것 없

지만 다만 그런 경우에 文化가 인간의 生存에 本質

로 파악되지 않고 수단으로 파악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최근에 아프카니스탄에서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

유로 해서 유네스코의 인류문화 유산으로 인정되는

石佛을 다이너마이트로 파괴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

한 세계적 우려가 보도되었다.  

人間은 文化를 지향하는 존재로 그래서 동물과

구별되지만 때로 反文化的이 되고 동물보다도 더

야만해진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야만하지 않다고 자위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프카니스탄에서 일어난 反文化的

파괴가 우리와는 정말로 무관한 것일까?  과거에

도 때로는 무지로 해서, 때로는 편견으로 우리의

文化유산이 알게 모르게 수없이 파괴되었으며 오

늘날에도 계속 그러한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文化의 현주소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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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남발되는‘문화’파괴되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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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남한 사회에 북한예술이 제한

적으로나마 소개되기는 10년 남짓 됐

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경

험을 토대로 앞으로 전개될 남북 문화

교류의 전망을 예측해 볼 때 한두가지

문제점을 우선 짚어봐야 할 것 같다. 첫

째가 남한 사람들이 북한 문화예술에서

갖게되는 이질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는문제이다. 

다 아는 바대로 북한의 문화예술은

문화대중들의 기호나 성향보다는 사회적 통제나 동

원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 기능해왔다. 북한의 문

화예술은 북한사회의 집단적 목표인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주체 사상의 심화 확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

에 의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기호와 취

향에 따라 생산되는 남한의 문화예술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틀에 맞춘 규격

화된 북한의 미술작품이 남한 관객들의 분방한 상

상력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항일 운동기의 영웅들

을 주인공으로 한 혁명가극이나 사회주의 건설에

봉사하는 문학작품이 남한 독자들의 미적 취향을

만족시킬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에서 생산된 문화예술에 대

한 북한주민들의 이해에는 더 큰 문제점이 있을 것

이다. 북한의 시각으로 볼 때 남한의 문화예술은 서

구모델의 주체성을 상실한 퇴폐적이며 비생산적 예

술양식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사회통제나 사상적

결속을 위해서는 백해무익한 이같은 남한의 문화예

술을 북한사회가 용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

다. 더욱 1인지도체제의 완벽한 통제사회에서 지도

층의 동의 없이 남한문화예술이 북한 주민들에게

수용될 가능성은 전무한 것이다.

이같은 남북한의 이질적 문화

예술의 교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쌍방 정부의 주민설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남한 안에서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문

화대중들의 정서적 거부감을 해

소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하며 이

는 정부차원의 교육을 통해서 가

능하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재편집된

북한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심한 거부감을 예로

들 수 있다. 북한방송의 뉴스의 소재나 아나운서의

과격하고 거친 말투가 생경감을 주기 때문에 남한

시청자들은 거부감과 함께 흥미를 잃고 만다. 그동

안 우리가 접해온 북한미술품도 마찬가지이다. 이

른바 사회주의 리얼리즘계 작품들의 획일화된 소재

나 기법이 남한관객들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에는 너무나 규격화돼있다. 

우리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북한의 뉴스방송에

서 북한사회의 변화의 모습을 읽고 규격화된 미술

품이 북한주민들의 미적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

지를 알아야 북한문화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남한의 문화예술을 수용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노력

은 더욱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저들은 먼저

문화예술이 단순히 그 사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서만 존재한다는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야 한다. 인간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정서의 함양과

문화예술에 의한 정신적 재충전을 통해 새로운 에

너지를 재생산하고 결집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

을 깨닫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종석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

남북간‘문화상대주의’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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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문화의 경쟁력이 나라의

힘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문화의 세

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문화예술

의 감상과 향유가 일부 부유한 특권층

만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됐었습니다.

하지만 방송매체 및 운송수단의 눈부신

발달에 따른 지구촌의 글로벌화는 문화

상품의 대량보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외되었던 서민층에서도 다양한 문화

의 접근 및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

니다. 

문화예술이란 인간이 지닌 순수한 본연의 감성을

다양한 방식과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며 그 창조물

은 힘들고 어려울 때 위안을 주는 안식처와 같은 것

입니다. 이런 숭고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문화예

술의 창달을 위해 지금 세계 각국은 많은 투자를 아

끼지 않고 있으며 우리 정부 또한 문화복지국가의

구현이라는 국정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

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만든 디즈니 만화영화 한편의 수익금이 우리

나라 연간 총 자동차의 수출액보다 많다는 자료가

증명하듯이 고부가 가치산업인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문화예술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문화예술

과 관련된 기관과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와 예술

인등 문화의 주체들만이 문화를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이며 문화의 객체인 국민들은 문화

의 중요성을 등한시한 관계로 새로운 문화의 창조

행위가 줄어들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문

화를 자주 접할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 문화예술의 공간이 절대

적으로 부족합니다.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는 많은 창작행위

가 이루어져야하며 많은 장소에

서 관객들의 호응이 있어야 하는

데 현재의 실정은 공연장이나 전

시관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그나마 중앙에 편중되어있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관객들과의 자

연스런 만남이 어렵습니다.

셋째, 정부당국의 문화정책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문화에 대한 투자의 결실은 단

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투자의 효과는 오랜 시

간이 지나야 하며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며 당장 눈앞의 실물경제 위주의 정부

정책에서 우리의 문화정책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

나고 있습니다.

넷째, 일부 유명인의 공연이나 기획전을 제외하

고는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도가 부족합니

다.

다섯째,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에 대한 가치를 저

평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문화예

술의 현실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지만 본인 또한 예

술인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우리나라 민족문화의 창

달을 위한 순수예술인들의 집합체인 예총을 책임진

사람으로서많은책임감과부담을느끼고있습니다.

문화예술의 향기가 울려 퍼지는 밝고 건강한 사

회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관

심과 노력이 필요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문

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심합

시다. 

이성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문화정책‘뒷전’…객석엔‘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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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이 앞장

서 벌인 우리문화∙문화유산 알리기사

업 곧, 문화강좌의 박물관대학과 월례

답사회(세째주 일요일)는 우리 것에 대

한 일반인들의 향유와 이해에 불을 지

핀 촉매제로 그 공로는 길이 기억되어

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구보다 공이 큰

혜곡 최순우(兮谷 崔淳雨, 1916�

1985)관장의 주옥같은 글과 심미안,

나아가 인품이란 힘의 넓은 자락이 있

어 가능했다는 사실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90년대는 온 국토가 반만년의 유구

한 문화유산임을 자랑삼는 긍지 속에, 수많은 문

화재답사붐이 일어나고, 우리것 찾기 열풍이 출판

에 까지 미쳐, 낙양의 지가를 올렸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 

더구나, 이에 따라 국가의 조사발굴로 국립은 물

론 공립과 시립박물관에서 문화재를 새롭게 수집∙

전시하게 됐음은 물론 뜻 있는 이가 사재를 털어 여

기저기에 건립한 사립박물관등이 속속 문을 열어

백화난만 시기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불국사∙석굴암과 팔만대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나아가 고인돌과

경주 그리고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들이 세계문

화유산으로 올려져 우리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지

고있다.

이제, 우리 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은 상

상을 초월할 만큼 깨어지고 열려있게 됐다. 나라

와 지방마다, ‘(그 지방)문화가 곧, (그 지방의)산

업이고 (그 지방이)살아 남는 길이다’, ‘가장 한국

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

고, (가장)그 지방적인 것이 바

로 한국적인 것이다’라는 신념

은 곧, ‘우리 것이 좋은 것이

여!’로 모두가 확신하기에 이른

것이다. 

때문에, 농촌은 농업박물관,

어촌은 어촌박물관을 지역마다

세우고, 정년퇴직선생은 다시,

열린교육의 학교박물관, 병원

은 의학박물관, 철도는 철도박

물관, 맥주회사는 맥주박물관, 나아가 소리 박물

관, 잠사박물관, 책∙출판박물관, 탈박물과 각 절

마다의 성보박물관 등으로 가지가지 박물관을 저

마다 사명감으로 힘을 내어 세우고 또, 세워가고

있다.

이에, 한국박물관협회까지 태동해, 국제박물관

기구(아이콤:ICOM)와 연대해 우리 것을 제대로

지키고, 알리며, 도움주는 역할과 기능까지 펼지

고 있어, 유구한 우리 문화와 유산을 통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선도할 주도적인 미래는 밝기만

하다.

16 우리문화│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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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

주목받는우리문화유산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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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식당을 개업했다고 하자. 친

구들이 축하하러 간다. 음식을 시킨다.

잘 먹는다. 지갑에서 돈을 꺼낸다. 친구

는 받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돈 내고

나오는 것이 도리다. 

친구가 극단을 차렸다고 하자. 어려

운 조건 속에서 공연을 한다. 친구들이

전화를 건다. 초대권을 달라고 한다. 공

연장으로 몰려 온 친구들도 표를 사는

사람은 없다. 공짜로 들어가려 한다. 

왜? 음식은 먹는 만큼 축이 나지만,

공연은 사람이 많건 적건 어차피 하는 거니까?

공연을 공짜로 보려는 것은 음식 먹고 음식값 안

내려는 심뽀다. 음식보다 예술이 값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인식이다.

왜 이런 풍토가 조성되었을까? 가난했던 시절,

먹는데 돈을 썼지 문화에는 돈을 쓸 여유가 없었다.

그것이 풍토가 되었다.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는데도 이 풍토는 계

속된다. 룸살롱에서 팁 주는 돈이면 살 수 있는 표

도 공짜로 얻으려 한다.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는

데는 돈 아까운 줄 모르면서도 문화에 돈 내려면 그

렇게 아까울 수 없다..

돈 안내는 사람들의 머릿 속에

는 이런 의식도 자리잡고 있다.

“우리야 문화를 아나? 친구가

한다니까 인사치레로 가 주는 건

데 뭣하러 돈까지 내?”

이건 이미 옛날에 사라져버린

‘엽전의식’이다. 자기비하, 무식

한 걸 자랑으로 삼고, 무식한 사

람들끼리 어울려 정 주고 받으면

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는 정서,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문화후

진국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같이 즐기면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 잠재력은 매우 크다. 정치인

이 꼭 내 맘에 들지 않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했을 때

나라의 주인이 되어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내라고

요구할 수 있듯이, 문화내용이 꼭 내 맘에 들지 않

더라도 돈을 내고 참여했을 때 문화의 주인이 되어

더 수준 높은 예술을 만들어 내라고 예술종사자들

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술인들은 고마워서라도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게 된다. 그렇게 문화를 키워나가

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자랑스러운 문화국가 수준

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에서는 표 사는 사람을‘패트론’이라고 부른

다. ‘후원자’라는 뜻이다. 문화는 선진국에서도 시

민의‘후원’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좋은 문화는

결코 공짜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호근

예술의전당공연예술감독

‘공짜표’하나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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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복과 김치∙한글을 한국문화의 3대 상징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간 우리문화가 지령 150호를 맞아 일반

시민 1백 명을 대상으로‘한국의 문화 상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3가지를 들라’

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20여가지의 항목중에서 한복(19.33%)을 가장

많이 선택한데 이어 김치(17.66%)∙한글(17.33%)을 꼽은 응답 건수도 상당

수에 이르러 이들 3개 항목의 총 응답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32%나

차지했다. 이 3가지 항목을 모두 꼽은 신라문화진흥원의 최동락씨는“우리민

족과 같이 내려온 이 3가지는 한국하면 첫번째로 연상되는 것들로 우리 한국

문화를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3가지중 문화재가 아닌 음식인 김치가 꼽힌 것은 주목할 만 하다.

한 응답자는“여러곳을 여행하면서 만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88서울올림픽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가장 즐거웠던 것은 김치와 라면,

태권도였다”며‘김치’를 한국문화의 상징물로 선택한 동기를 밝혔다.

다음으로는 태권도(10.33%), 아리랑(9.00%), 석굴암∙태극기(3.00%),

탈춤∙고려인삼∙도자기(각 2.66%)순으로 응답건수

가 많았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불고기∙고추

장(2.00%), 종묘제례악∙제주도

(1.00%), 한강(0.6%), 한옥∙라

면∙장승∙민요∙제사∙불교∙선

비∙민화∙종묘∙무궁화∙거북

선∙사물놀이∙아파트(0.33%)

를 꼽았다. 

한편 이번 설문에 응답한 김모

씨는“자녀들이 결혼을 해 분가를

해도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 살며 종

래의 대가족 개념과 현대의 핵가족

개념을 잘 절충해 나가는 위성가족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

국만의 문화가 되고 있다”며‘한

글’∙’김치’와 함께‘아파트’를 꼽기

도 했다.�

지령 1백50호 기념 특집 │일반시민 1백명 대상 설문조사

한국문화의3대상징‘한복’‘김치’‘한글’

일반시민 1백명대상(3개복수응답)

한국의문화상징조사결과



함석헌(1901�1989)은 평북 용천 사람으로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1919년 관립 평양고보 졸업반 때 3.1만세사건에

적극 참여한 후 3.1만세사건에 참여한 잘못을 뉘우

치라는 학교당국의‘반성문’제출조건을 거부하고

자퇴했다.

그 후, 평안도 정주에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설립

한 오산학교에 편입해 남강 이승훈, 다석 유영모를

스승으로 모시고 삶과 민족과 역사에 눈을 떴다.

그는 일본 동경사범학교에 입학하고, 동경 유학시

절 우찌무라 간죠의 무교회성서연구모임에 김교신

과 더불어 참여했다. 1928년 귀국 후에는 모교인

오산학교에서 역사교사로 강단에 섰으며, 1933년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를 집필했다. 그는

일제시대에 여러 차례 감옥생활을 경험했으나 감옥

을‘인생대학’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이러한 그

의 사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화두는‘민족, 종

교, 과학’으로, 민족사랑, 진리사랑, 이성적 사고를

강조했다.

조국해방 후, 해방정국에서 함석헌은 평북문교

부장관에 추대되기는 했으나 소련군에 의해 수감되

었고 1947년 남하했다. 1950년 6. 25한국전쟁을

계기로 함석헌의 사상은 또 한번의 껍질을 벗고 근

본적인 깊이와 높이를 더하게 되었다. 그의 사상의

밑바탕에는 늘 성서사상 곧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

으나 정통주의 기독교의 교리주의나 형식주의에 반

대하고 노장사상, 공맹사상, 화엄사상 등에도 깊은

종교적 진리와 구원의 지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

의 대표적 저서를 <뜻으로 본 한국역사>로 개창하

고, 말년에 그의 퀘이커에 가입해 평화운동에 진력

했다.

남하한 후 함석헌은 자유당정권, 군사정부치하

에서 민주주의 운동, 인권운동 측면에서‘재야의

중심인물’로서 시민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했고

장준하선생이 발행하던 월간‘사상계’에‘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등 중요한 문필 활동을했다.

1970년 월간 <씨알의 소리>를 창간해 그의 독특한

‘씨알사상’을 본격적으로 서술하기 시작했고,

1976년 소위‘명동 3.1 사건’에 참여해 윤보선, 김

대중, 정일형, 윤반웅, 문익환, 안병무, 이문영 등

여러 사람과 함께 민주수호 양심세력의 중심인물이

됐다.  

함석헌은 종교시 300여편을 남긴 탁월한 종교시

인이며 문필가였지만, 그의 핵심은 행동하는 지성

인, 진리구도의 종교사상가, 거짓과 비겁에 저항하

는 시대의 양심이었다. 그의 중심사상은‘씨알사

상’으로 대표되는데‘씨알’은 민중중에서도 순수한

사람됨을 지향하는 순수 우리말 표현이다. 그의 역

사관은 영웅사관이거나 유물사관이거나 유심사관

이 아니고, ‘역사의 담지자의 주인은

씨알이다.’고 보는 민중사관이

다. 그는 1989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총체적으로 볼 때,

함석헌은 개신교가 한

국에 전래된 후, 주체

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소화 흡수해 동양의고전

과 대화시키면서 독창적

이고 토착화된 기독교 사

상을 이룩한 인물이다. 그는

역사를 가르친 교육자였고

인생의 진리를 추구한 종

교사상가였으며 언론인이

면서 민주인권운동

가였다. �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외친 함석헌

이달의 문화인물



우리 나라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국력을 자랑했던 국가를 꼽는다면? 이러한 질문

을 받았다면 망설임없이 고구려를 꼽는데 별반 이견이 없을 것 같다. 고구려

의 역사와 문화는 민족 자긍심의 표상으로 오랫 동안 회자되어 왔었기 때문이다. 고

구려 영역이었던 만주 지역을 고토로 간주하면서 그 수복에 대한 열망이 가슴 속에

뜨겁게 일렁이지 않은 한국인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전성기 때 고구려는 동쪽으로는 오늘 날의 북간도를 비롯한 연해주 일대까지, 서

쪽으로는 요하를 넘어 대능하선을 돌파하여 북중국의 북위(北魏)와 대치하였다. 고

구려는 북경근방에‘고려’라는 지명을 남겼을정도로 중국대륙을 넘보았다. 북으로

는 부여 왕국이있던 송화강유역까지 진출하였다. 또 유목국가인유연(柔然)과 더불

어 지금의 내몽골 지역인 대흥안령 산맥 부근에 거주하고 있던 거란족의 한 갈래인

지두우(地豆于)에 대한 분할을시도했었다. 그럴 정도로그 영향력은 몽골고원 지대

까지 쩌렁 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남으로는 소백

산맥 이남의 영일만까지 영역을 확보하여 지척에

두고 신라 수도를 압박하였다. 백제에 대해서는 그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켜 금강 유역까지 밀어붙였

다. 이러한 고구려의 남진은 역사 기록에 적혀 있는

것보다 훨씬 남쪽까지 진척되었다. 대전의 유성 일

대까지 진격해 와서 주둔했던 흔적이 포착된 바 있

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구려의 5만 대병력은 바람처럼 낙동강 유역까지 성큼 도달하

여 백제와 가야.왜의 동맹군을 격파하였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정세를 주도해 갔던

고구려의웅자(雄姿)를그리는것은어렵지않다. 

강성한 위세를 지녔던 고구려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았다. 484년에 북위에 파

견되어 온 사신의 서열이 남제(南齊)가 1위, 고구려가 2위였다. 고구려는 동아시아

와 북아시아 전역에서 북위 및 남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으로 국제적인 인정

을 받게 되었다. 489년에는 북위에 온 남제 사신이 고구려 사신과 동급으로 취급받

자 불만을 가지고 항의할 정도였다. 고구려 장수왕이 사망했을 때였다. 부고(訃告)를

받은 북위의 황제가 상복(喪服)을 입고 동쪽 교외(郊外)에 나아가 애도식(哀悼式)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북위는 사신을 고구려에 보내 조문했다. 북위에서는 지금의 산

동성 광효현 일대인 청주(菁州)에다 고구려 시조를 제사지내는 사당인 고려묘(高麗

廟)를 세우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북위가 고구려에 대하여 최상급 대우를 하

였음을알려준다.

강대한 국력을 배경으로 한 고구려인의 웅자는‘양직공도(�職貢圖)’에 그려진

고구려 사신의 모습에 인상깊게 전한다. 백제나 신라 사신의 다소곳한 자세와는 달

리 고구려 사신은 가슴을 완전히 뒤로 젖힌 위풍당당하고도 호기롭게 서 있는 것이

다. 5세기 중엽에 세워진 중원고구려비는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東夷)라고 지칭하

면서 신라왕 및 그 신료(臣僚)들에게 의복(衣服)을 하사했다. 고구려는 신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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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국(宗主國)으로 자처하면서 주변 제국(諸國)

을 호령했던 것이다.

고구려는 이같은 국력에 걸맞는 독자적인 세계관

이랄까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자국 시조를

‘천제(天帝)의 아드님’, ‘해와 달의 아드님’, ‘황천

(皇天)의 아드님’과 같은 최고 최상의 수식어를 총

동원해서 기렸던 점에서 엿볼 수 있다. 성좌(星座)

의 으뜸인 태양에서 왕가(王家)의 연원을 찾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광개토왕릉비

에 보면 고구려 왕가의 출신 계통을 이와 같이 신성

화시켰고,  광개토왕 뿐 아니라 고구려왕에 의한 지

배의 정당성과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가령 건국 설

화의 많은 부분은, 일시적으로 고난에 빠진 적이 있

지만 시조왕의 영웅적인 분투로서 군사적인 원정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이 토지를 왕가가 점유하고 통치할 수 있다는 권리

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해서 광대한 영역을 가진 현재 왕국의 위치에 이

르기까지, 시조인 주몽왕의 고난스러운 이동을 일

종의 설화적인 형태로서 서술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집중시켰다. 동시에 영원히 기억으로부터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심한 결과 거대한 비석을 세운

것으로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광개토왕릉비문’에

는 시조인 주몽왕은 하늘(天)과 물(水)이 결합된

체현자(體現者)로서 최후에는 지상계의 통치자인

고구려 왕이 되었다. 그러한 시조왕의 후손인 고구

려왕은 천제(天帝)로부터 위탁받은 영토를 통치하

는 신성한 존재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사실 주몽

왕의 도하설화(渡河說話)는 위기일발의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주몽왕은 왕으로서의 초능력을 부여받

아 이러한 시련을 통과해서 불사신의 신체(身體)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이는 건국자의 능력증명서가

되겠기에 주몽왕의 사망을 하늘이 황룡을 보내어

맞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모티브를 채용하여 서술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광개토왕릉비가 세워지게

된 또 하나의 목적은 천제에 연원을 둔 고구려 왕가

의 성덕(聖德)이 광개토왕에게 계승되어 왕에 의하

여, 회교사회에서 말하는 헤지라와 같은 성전(聖

戰)의 결과 주변 여러 나라와 민족이 왕의 덕(德)에

귀순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에 있었다.

여기서 주몽왕의 건국설화는 그의 후손인 광개토왕

이 무력 수단에 의지하여 한껏 펼치는 정복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배경이랄까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국설화와 정복전쟁이라는 2개의

접속된 문단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서로 불가분

의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요컨대 고구려

군대의 힘은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아울러 고구려인들의 자긍심은 다음과 같이 확인

된다. 「광개토왕릉비문」에는“위무(威武)를 사해에

떨쳤노라(威武振被四海)”라고 했다. 「모두루묘지명」

에서는“천하사방이이나라이고을이가장성스러

움을 알지니(天下四方知此國都最聖)”라고 하였다.

사해사방적천하관은중심국을설정하고있다. 이는

말할나위없이자국인고구려를가리킨다. 고구려중

심의 천하관은 그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호칭에서도

입증되어진다. 중원고구려비에서 신라왕을‘동이매

금’이라고일컫는것이저명한사례가된다.

또 고구려는 주변의 종족을‘예맥(濊貊)’따위로

기록하였다. 고구려인들은 중국인이 부여한 예맥

과 같은 멸칭적인 종족 이름(‘예’는‘더러울’의 뜻

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는 고구려가‘예맥’

을 거느리고 전투에 참전한‘삼국사기’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예맥과 같은 멸칭

을 자기 나라 주변의 종족이나 세력에게 부여하였

던 것이다. 고구려는 이들을 통어(統御)하는 우월

적인 존재인양 내세웠다. 고구려 중심의 소우주관

(小宇宙觀)을 확립했던 것이다.   

고구려인들의 이러한 자긍심은 찬연히 꽃을 피운

민족문화의뿌리가되었다. 그랬기에우리민족은숱

한 국난(國難) 속에서도 외래 문화에 쉽게 동화되지

않고민족의정체성을꿋꿋이지켜올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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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수첩’처음부터끝까지손으로만들어

강 민 철 기자 (mckang@kccf.or.kr)

문화상품을만드는사람들�

미 가흰 공예방 대표 박제윤씨(48)는 한지수첩

제작가로 이름이 나 있다. 서울 강서구 가야

3동 주공아파트. 두어평 남짓한 안방이 그의 사무실

이자 공방이다. 이곳에서 하루종일 종이를 자르고

구멍을 뚫고 실을 매고 풀칠을 한다. 한두시간 몰두

한 끝에 수첩 하나를 만들어낸다. 겉으로는 간단하

게보이지만알고보면손이많이가는일이다. 

우선 한지를 사와 자를 대고 직접 칼질을 한다.

자칫하면 손가락을 베기 십상이다. 각진 종이 모서

리도 둥글게 다듬는다. 일정한 면수로 정리한 다음

그 사이사이에 색종이를 끼어넣으면 한결 수첩이

고와진다. 제본 역시 수작업. 일일이 구멍을 뚫은

다음 실로 연결한다. 표지는 마와 종이를 배접해 고

풍스런 분위기를 자아낸후 그위에 글자와 문양을

실크 인쇄한다. 문양은 우리 동화속에 나오는‘까치

호랑이’를 비롯‘버드나무와 새’, ‘도깨비’, ‘떡살’,

‘월상문’, ‘학’, ‘잉어’등으로 여기다가 빨강색∙파

랑색 물감으로 붓칠을 해 포인트를 준다.  

이 모두 혼자서 해낸다. 하나 하나의 한지 수첩에

혼과 정성이 배어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그 양

반 꽤 할 일 없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수첩 하

나 만들어 얼마 번다고?’

한지 수첩 만들기 3년이라는 그에게‘심오한 답’

을 기대하며“왜 한지 수첩을 만드느냐”고 묻자 만

면에 웃음을 띠며 툭하니 던지는 말이 마치 선문답

처럼 들린다. “그저 호구지책이죠”

한번 더 동기를 묻자 3년전쯤에 전화번호수첩

사러 동네문방구에 들렀는데 아무리 뒤적여 봐도

맘에 드는 게 없어 직접 만들어본 게 한지수첩 제

작가로 나서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한지수첩만드는박제윤미가흰대표

△한지수첩만드는박제윤미가흰대표



그에게 넌즈시 왜 기계로 만들지 않고 손으로 만

드느냐고 물어봤다. “한지는 인쇄소에서도 반기지

않는 종이예요. 양지와 달리 추스리기가 힘들어 작

업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예요. 한마디로 인쇄

소측에서 보면 생산성이 없다는 거죠”

동네문방구에맘에드는수첩없어직접제작
하지만 그가 한지 수첩을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이

유는 한지에 대한 매력과 함께 수작업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지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 제대

로 빛을 낸다. 시중에서 파는 수첩들과 달리 박씨의

수첩은 정감이 어린다. 한지수첩을 이리저리 만지

작 거리다 보면‘이건 차라리 작품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가 만든 한지 수첩은 3천원(小), 5천원(中), 7

천원(大)에 납품된다. 색종이가 들어가면 이보다 5

백원씩 더 비싸다. 

서울 충무로‘한국의 집’이나 명동의 명품관, 인

사동의‘통인’등에서 판매되고 기업체의 판촉∙홍

보물로도 주문제작된다. 시인이나 화가라면 자신의

작품을 담아 선물해도 좋을듯 싶은 것들이다.

그러나 판매량이 썩 많지는 않다. 박씨는 한지수

첩을 일주일에 보통 2백여개, 하루에 20~30개 만

든다. 그는 지금까지 문화상품을 만들며 가장 절실

하게 느꼈던 부분은‘판로’라고 말한다. 처음에 만

든 한지 수첩을 갖고 면세점을 찾아갔는데 상대방이

판매가의 3분의 1로 납품해야 거래를 틀 수 있다고

말해포기할수밖에없었던쓴경험을갖고있다. 

요즈음 박씨는 한지 수첩만 고집하지 않고 한지

서랍장이나 원목나이테 액자등 폭넓게 샘플을 만들

어 보고 있는 중이다. 벽장에는 아직도 팔리지 않는

한지수첩이 쌓여있다. 그가 독신이 아니고 한 가정

을 꾸리고 있었다면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게 뻔한다. 

방 모퉁이에 한지수첩을 포장한듯한 물건이 있어

물어봤다. “이건 한지수첩인가요?”“아, 그거요? 인

터넷 경매에 한지수첩을 올렸는데 몇군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받는이 주소를 보니 지방의 학교 선생님

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이다. 그러나 고작 해봐

야 1만원 안팎의 주문일 따름이다. 그의 땀방울이

배어 있는 한지수첩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다시 포장물에 눈길을 던진 박씨가 무슨 생각이

난듯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한다. “안팔리는 것 같

으면서도 여기저기서 좋아라하고 주문이 오고 취재

도 오고 …. 참 신통방통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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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흰의문화상품들

한지 수첩은 수제품이라는 점에서 다른 시중

의 수첩과 다르다. 서울 충무로‘한국의 집’이

나 명동의 명품관, 인사동의‘통인’등에서 판

매된다. 기업체로 부터 판촉∙홍보물로 주문

받아 제작되기도 한다. 시인이나 화가라면 자

신의 작품을 담아 선물해도 좋을 듯 싶은 것들

이다.



니주

숲에숲에 영당숲에 / 뿌리없는 나무섰네 / 그끝

에나 여는열매 / 해도열고 달도열고 / 가지벌려 열

두가지 / 잎은피어 삼백이요 / 해는따서 줌치짚고 /

달은따서 안을받쳐 / 상별따서 상침놓고 / 중별따서

중침놓고 / 무지동대 끈을달아 / 무지개로 선을둘러

/ 서울이라 동백남게 / 연듯이라 걸어놓고 / 그줌치

를 뉘집었노 / 그줌치를 잘집었네.

이 노래는 거제지방에 전해지고 있는 주머니요

이다.

주머니는 조그만 소지품, 돈 등을 넣고 입술에 주

름을 잡아 졸라매어 허리에 차거나 손에 들고 다니

는 지금의 지갑이나 핸드백 같은 장신구의 일종이

다. 비단 헝겊으로 만들어 수를 놓거나 금박을 올리

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지녔던 것

이다. 

특히 우리 한복에는 조끼를 제외하고는 물건을

넣을만한 호주머니가 없어 실용적인 면에서 더욱

필요하였다. 

주머니의역사

주머니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는 확실치 않

으나「삼국유사」경덕왕조에“왕이 왕위에 오를 때

까지 항상 부녀(婦女)의 행동을 좋아하여 비단주머

니를 즐겨 차고 다녔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

아 신라시대 여인들이 주머니를 많이 찼던 것을 짐

작할 수 있다.

‘고려도경’에 의하면“고려 귀가(貴家)의 부녀자

들은... 감람륵건에 채조금탁을 달고 금향랑(錦香

囊)을 찼는데…”라고 적혀 있어 고려때에도 주머니

를 애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것으로는

후기의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데「낭발기」등에 주머

니에 대한 기록이 많다. 

명칭과용도

명칭만 하더라도 십장생줌치, 오복꽃광주리낭,

오방낭자, 십장생낭자, 수낭, 고목주줌치, 오방염

낭, 황룡자낭, 봉자낭, 부금낭, 자라줌치 등 많은 종

류가 있었다. 임금은 용무늬의 봉자낭을 지녔다. 부

금낭은 지배계급의 권위를 상징하는 주머니이고 오

방낭은 청∙황∙적∙백∙흑의 5색 비단을 모아 만

들어 오행론을 상징하는 것이며 수주머니(수낭)인

십장생줌치는 매사에 길상(吉祥)을 기원하는 뜻이

담긴 주머니라 궁중에서는 가례때나 정월 첫 해일

(亥日)에 대내와 왕비의 친정, 기타 종친들에게 염

낭이나 줌치를 보냈다. 

주머니는 비록 조그마한 물건이지만 손이 많이

가고 아기자기하며 부적과 같은 뜻을 지녔기 때문

에 그 당시로서는 무척 귀중하게 여긴 선물이었다. 

주머니 속에는 매번 누런콩을 볶아서 붉은 종이

에 싸서 넣어 보냈는데 이것을 해일(亥日)에 차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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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내내 귀신을 물리치고 만복이 온다는 민속에서

였다. 평민층에서도 돌잔치, 환갑잔치때에 주머니

를 선물하는 것이 통례였고 새댁이 첫 근친을 갔다

시댁으로 돌아오면 손수 정성껏 만들어 온 효도주

머니를 시댁 어른들에게 드렸는데 이것을 복주머니

라 하였다. 실용과 미를 겸한 장신구인 주머니는 형

태, 용도, 입술을 접하는 방법과 그 소재에 따라 명

칭이 각각 다르다. 

형태는 크게 나누어 모난것(귀주머니 또는 줌치)

과 둥근것(두루주머니 또는 염낭)이 있고 장식에 따

라서 금박주머니, 수주머니 등이 있으며 용도별로

는 향낭, 약낭, 필낭, 수저집, 안경집, 쌈지, 도장주

머니 등이 있다. 

민가에서 썼던 귀주머니는 세모주름을 잡았고 궁

중의 것은 육모주름을 잡았다. 또 재료에 따라 갑사

주머니, 숙고사 주머니, 모본단 주머니, 호박단 주

머니, 가죽 주머니 등이 있다. 

서민들은 대부분 옷감을 마르고 남은 자투리를

이용했고 궁중에서는 주머니 감을 필(疋)로 마련하

여 온갖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다. 

남자용은 보라색, 옥색, 회색, 금향색의 사(紗)나

단(緞)으로 하여 겉, 귀, 배꼽을 모두 같은 색으로

만들었고 여자용은 다홍, 분홍, 연두색 바탕에 귀와

배꼽은 꽃자주나 남색을 썼다. 안감은 보통 흰색을

썼으나 금향색 갑사

에 연분홍 안을 받쳐

안이 비치면서 미묘

한 색상이 나게 만든

남자용 귀주머니도

있는 것으로 보아 남

자들도 주머니를 실

용과 장식을 겸해 지

녔던 것 같다. 평상시

에는 호화로운 주머

니를 차다가 상(喪)을

당하면 남녀 모두 흰

무명주머니를 찼다. 주머니에 놓는 금박이나 수(繡)

의 도안은 십장생무늬, 불로초무늬, 매화무늬, 난초

무늬, 박쥐무늬, 국화무늬, 배꽃무늬, 나비무늬, 수

(壽), 복(福), 희(囍)자 무늬 등이다. 

주머니의종류

주머니를 종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귀주머니(줌치) : 꾸밈새에 있어 남녀용이 같

은데 가장 닳기쉬운 양쪽 귀와 중앙부 아래쪽 배꼽

부분을 따로 감싸듯 한 겹 더 대고, 가장자리는 곱

게 상침해 주머니 원형에 부착시켰다. 주머니 입술

에도 상침을 놓고 폭을 3등분 해 양편 솔기를 중앙

으로 향해 접어오므려 6모주름을 잡고 안단을 댄

목 위치에 2개의 송곳자리를 내어 주머니끈을 꿰었

다. 끈을 뒤에서 앞으로 꿰고 매듭을 맺어 주머니의

앞면을 장식했다. 

� 두루주머니(염낭)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지

니는 주머니였다. 색조는 귀주머니와 같으나 모양

이 둥글다. 입술에 잔주름을 잡고 양편에서 서로 엇

바꾸어 끈을 꿰고 각각 도래매듭∙국화매듭∙나비

매듭 등을 맺어 늘어뜨린다. 

� 어깨주머니 : 두루주머니에서 어깨를 떼어낸

모양이다. 주머니 입술에는 주름잡을 여분이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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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주머니와 같이 육모주름을 잡아 주머니 중심부에

구멍을 2개 뚫고 뒤에서 앞으로 끈을 꿰어 매듭을

맺는다. 

� 황낭(黃囊) : 일반적으로 주머니에 노란색은

쓰지 않으나 혼례 때만은 노란색으로 두루주머니를

만들었다. 자주색 매듭끈을 꿰고 아들 아홉과 딸 하

나를 두라는 덕담으로 팥알 아홉 개와 씨 박힌 목화

한 송이를 넣었다. 신랑이 장가갈 때 옷 속에 차고

가는 풍습이 있었다. 

� 향낭(향주머니) : 규방이나 내실(內室)에서

또는 궁내 나인[內人]들이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

것은 형태가 다양하고 호사도 대단하여 귀족적 취

향을 표현하였다. 수향낭은 장신구로 옷 밖에 차고,

갑사향낭은 대개 겉옷 안에 찼다. 향은 주로 사향

(麝香)을 썼는데, 주머니에 넣지 않고 사용하는 줄

향∙비취발향과 같은 장신구도 있었다. 줄향은

홍∙백∙녹∙황 등 네 가지 색으로 하여 실에 궤어

염주(念珠)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 궁궐내의 상궁

(尙宮)들이 치마 속에 찼다고 한다. 

� 진주향낭 : 너비 21cm, 길이 14.5cm의 대형

향낭으로 홍색운문단(紅色雲紋緞)에 금실로 수를

놓고, 그 위에 4mm 정도의 진주 263개를 앞뒤에

가득히 박았으며 입술 양편에 7개씩 주름을 잡았

다. 끈은 쪽빛 원다회를 끼워 도래매듭∙생쪽매

듭∙가지방석매듭을 맺고 낙지발 술을 달았다. 속

에는 잘게 다진 향과 고운 가루향이 가득 들어있어

옛 여인들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알 수 있는데, 주로

궁중에서 쓰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 매미수향낭 : 다홍과 쪽빛 단(緞)으로 너비

6cm, 길이 7.5cm의 매미 모양으로 만들었다. 매미

의 머리는 금∙은실로 구름무늬를 수놓아 두르고

눈알은 꽃자주색실로 도독하게 수놓았다. 날개는

은실과 색실로 양색이 나게 수를 놓고, 매미의 입에

는 6모주름을 잡고 가느다란 노란색 원다회를 끼웠

다. 연두∙자주∙노랑∙연보라 네 가지 색의 봉술

을 앞뒤에 쌍으로 두 줄씩 늘어뜨린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운 주머니이다. 

� 사향낭(紗香囊) : 평상시에 항상 몸에 지니는

소형 주머니이다. 별 장식없이 귀주머니∙두루주머

니∙어깨주머니로 접은 홍갑사 민주머니이다. 왕이

썼던 것으로 보이는 홍갑사향낭의 한가운데에는 금

실로‘明’자를 수놓았고, 다홍빛 원다회로 도래매

듭∙생쪽매듭∙국화매듭∙잠자리매듭을 맺었다. 

� 수저집 : 시집가는 색시가 손수 수놓아 마련

하는 혼수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품목이었다. 행복

과 기쁨을 상징하는 다홍색 양단이나 공단∙모본단

에 십장생이나 화조를 수놓고 안쪽에 옥양목을 여

러겹 붙인다. 또 백지를 배접해 안을 대고 남색 숫

실로 사를 뜨며 주머니 입술에는 상침을 놓아 매듭

을 맺고 술을 달았다. 보통 은수저 두 벌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든다. 

� 십장생수안경집 : 옛날에는 멋으로 쓰던 풍안

(風眼)이라는 안경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주 남석을

갈아 안경알을 만들고 대모∙물소뿔로 테를 만들었

다. 이러한 풍안이나 돋보기를 넣기 위해 안경집을

만들고 그 위에 십장생무늬를 수놓아 화려하게 꾸

몄다. 

그 밖에 붓 종류를 넣게 만든 필낭(筆囊), 구급약

환약 등을 넣던 약낭(藥囊), 부시와 부싯돌을 넣는

부시쌈지와 담배를 넣는 담배쌈지 등이 있다. 주머

니끈은 남자용으로는 8사(絲), 16사 등 원다회로

쪽빛, 진보라빛, 고동색을 쓰고 여자용은 다홍, 쪽

빛, 자주색 등을 주머니 바탕색에 맞추어 꿰었다. 

남자용 끈은 도래매듭, 생쪽매듭, 국화매듭, 잠자

리매듭을 맺는데 뒤에서 앞으로 먼저 주머끈을 매

어 놓고 맺는다. 

여자용은 나비매듭∙병아리매듭∙국화매듭∙생

쪽매듭∙도래매듭으로 구성하고 날개매듭으로 술

처럼 늘어뜨리는데 매듭을 먼저 맺고 앞에서 뒤로

끈을 꿰게 되어 있다.�

이 글은 민족문화사발행「한국민속대사전」에서 추려쓴 것입니다.

전 통 의 멋 과 맛



청도의 소싸움은 소재가 독특하다는 것만으로도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박진감 넘치는 황소의 힘

자랑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삶의 스트레스를 풀고

봄날의 나른함을 날려 버리는 기회란 흔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시 축제란 일상성을 뚫고 나오

는 힘이 있어야 제맛이다. 청도 소싸움 축제는 오

는 5월 2일 부터 6일까지 청도군 이서면 서원리

서원둔치 행사장에서 열린다.<뉴스파일 편집팀>

27

지지역역문문화화의의개개성성과과힘힘을을

원원하하는는저저눈눈빛빛들들

지지역역문문화화의의개개성성과과힘힘을을

원원하하는는저저눈눈빛빛들들

뉴스파일 27~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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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꽃핀한국의지역문화

‘2001, 지역문화의 해’추진위원회(위원장 이

중한)는 3월 31일에 인터넷에‘지역문화의 해’홈

페이지(www.region2001.org)를 정식 오픈하였다.

이미 1월 31일부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든 내용

을 볼 수는 있었으나, 기타 세세한 부분을 수정하

고, 네티즌의 반응을 반영하는 등 시스템 안정화 기

간을 거쳐 보다 충실한 사이트로 모습을 드러낸 것.

홈페이지에는‘2001, 지역문화의 해’에 시행될

10대 사업의 취지와 기획이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의 과정이나 결과물을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인들이 사업내

용에 다가서지 못했던 단점을 극복하려고 애썼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18일과 19일에 대전 유성에

서 열렸던‘지역문화 대토론회 - 백가쟁명’의 발제

문과 토론 결과를 텍스트로 올려놓았고, 주요 장면

은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초기화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금주의 지역문화」

코너. 여기서는 매주에 벌어지는 전국 각지의 향토

축제와 문화행사들을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이

다. 굳이 인터넷을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이곳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게 된 셈.

또 지난 10년간의‘문화예술의 해’사업의 발자

취를 둘러볼 수도 있고, ‘지역문화의 해’에 대한

네티즌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토론장인 자유게

시판도 마련되어 있다. 그밖에 각종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홈페이지도 링크시켜 검색의 편의를 도모

했다.

향후지역문화의대표사이트로가꿀예정

추진위원회가 홈페이지 구축에 가장 신경을 쓴 문

제는 사이트의 지속성. 예년의 문화예술의 해 홈페이

지는 사업이 끝나고 해가 바뀌면서 대개 슬그

머니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올해가 지나가더라

도‘2002 월드컵’등 굵직한 국가적 행사가

있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홈페이지의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지역문화 포탈 사이트로 활용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무리 잘 만든 사이

트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무용지

물이다. 이런 폐단을 막고자 추진위원회는 네

티즌들이 반길 각종 공모사업과 사이버 이벤

트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청소년층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낼 생각이다.

특히 군 단위의 지역에서는 청소년층의 인

구 급감으로 인해 지역문화의 미래가 밝지 않

‘지역문화의해’웹사이트오픈!

뉴스파일

◁‘2001, 지역문화의 해’홈페이지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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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황인데, 이를 위해‘지역문화의 해’에서는 청

소년층이 주축이 되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문

화를 영상물로 제작하여 응모하도록 하고 그 중 우

수작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이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등 영상과 웹에 지역문화라는 컨텐츠를

결합하는 이상적인 모델로 가꾸어 갈 예정이다.

‘지역문화의해’맞아각계에서깊은관심
“‘지역’은 무엇이고, 왜 2001년을‘지역문화

의 해’로 선정했습니까?”

‘지역문화의 해’에 대한 언론과 방송의 관심

이 뜨겁다. 매일 밤 8시 45분부터 15분간 방송

되는 EBS 교육문화뉴스에서는‘2001, 지역문

화의 해’를 맞아 매주 금요일밤‘지역문화’특

집시리즈(담당 김한중 PD)를 연중기획하여 내

보내고 있을 정도.

지역의 방송사들은 더욱 열의를 보이고 있다.

TJB 대전방송에서는 1월 18, 19일 대전 유성에

서 개최된「지역문화 대토론회-‘백가쟁명’」의

결과발표부분을2월초에방송하기도했다.

방송과 언론사 뿐만 아니라 문화관련 시민단

체들과 학자들의 논의와 기고도 차츰 활발해지

고 있다. 지난 1월 3일(수)에 있었던 충북민예

총 주관으로「지역문화의 해와 지역문화」

세미나가 열렸었고, 월간『민족예술』에서

는 2월호부터 5회에 걸쳐‘지역과 문화’

라는 심층보도를 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아직 홈페이지를 오

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네티즌들의 반응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가상공

간에서도 젊은 네티즌들의 지역문화에 대

한 논의와 고민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함께토론하는이슈포럼
지역정서 없는 지역문화 축제, 무엇 때

문에 지속하는가?”

이 말은‘2001, 지역문화의 해’이슈포럼 메

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론의 의제로 다소

도발적이기는 해도 남발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할 만하다. 현재 글

이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지역축제에 대한

관의 개입을 따끔하게 질책한 글에서부터 어느

지역을 가도 비슷한 내용이라 재미와 특징이 없

음을지적한글등이올라오고있다.

흥미있는 것은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추

천을 하는 기능이 있어 자신의 글이 얼마나 호

응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

앞으로는 매월 한 차례씩 토론 주제를 바꾸

어 지역문화 현안을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

하는 자리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많은 추

천을 받은 글의 경우 본지의 뉴스파일에 실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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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의 첫날은 누구에게나 어느날보다 길게

느껴진다. 그날 하루는 온종일 새로운 경험

들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 새 느낌이 곧 지역문화

의 특수성에서 오는 것이다.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긴 첫날과 또는 그 다음날을 기억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자신이 국내여행을 하면서

어딘가 좀 다른 마을의 분위기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느낌의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것이‘지역문화

의 해’의 할 일이다.

하지만 지역문화의 해를 진행하면서 확인하는 것

은 특수성이 아니라 획일성이다. 나만 가진 것을 아

끼고 키우기보다는 모두가 가진 것에 비슷비슷해지

기를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추구해 오지 않았나 싶

다. 그 추구의 기준도 도시화에 있다. 그러나 전국

을 도시화한다는 일은 불가능한 추구이고, 이 때문

에 야기되는 정서적 빈곤감만 키우게 마련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슷비슷해지기 속에서 지역단위

상상력의 역사가 와해되어 사라진다는 것이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말한다. 이 말은 구호

가 아니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논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을 익숙하게 쓰면서도 그 문화의 시대

를 무엇이 만들고 이끌고 있느냐를 말하는 사람은

적다. 이 답안에도 지역문화가 등장한다. 지역단위

의 독자적 상상력이 바로 문화의 시대를 창조하는

원천이다. 인문학적 수사처럼 있어왔던‘상상력’이

라는 어휘가 오늘처럼 실질적 용어가 된 것은 이 변

화의 시대에 가장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은 지금 문화

영역에서가아니라기업경영영역에서더상용된다.

‘수평선 너머를 보는 것, 틀에 박히지 않은 무언

가를 찾아내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런 문장이 기업 경영도서에 상

투적으로 등장한다. 유수한 기업들에는‘상상가’라

는 직책까지 만들어졌다. 이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친숙한 것’이라는 장애물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가

져야 하는 것이다.

월트 디즈니는 아예‘상상력 집단’을 운영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꿈꾸는 일이고, 그 꿈꾸는 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모든 꿈 아이디어는 실패해도

좋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최고 경영자의 역할

이다. 과제는 그 상상력을 어떻게 증진해야 하느냐

에 있다. 훈련된 상상력, 규정된 창의력, 지성적 직

관이 어디 눈에 띄는 곳에 있다면 좋겠으나 물론 그

럴 수는 없다. 그래서 독창성과 특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의 원자재들을 찾으려 나서는 것이다. 그

상상력의 원자재들이 곧 지역단위의 문화 속에 있

다고 보는 것이다. 문화산업∙문화콘텐츠산업∙관

광산업이라는 말들도 익숙하게 되었다. 우리에게서

이 중 한│‘2001, 지역문화의 해’추진위원장

지역문화, ̀상상력`이살린다

△추진위원회 회의 장면

뉴스파일



31

도 이제는 정책의 기본용어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산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에는

허점이 크다. 우리는 지금 무슨 단지나 센터같은 것

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땅을 넓게 잡고 번듯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다. 새 산업도 여전히 장치산업

과 비슷하다고 보는 셈이다.

문화영역 산업은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과는

관련이 적다. 상상력의 소재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찾으면 제품의 생산은 일류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면 된다. 자기 공장이 필요없는 것이다.

자신의 전통에 기반한 상상력을 갖지 않으면 문

화산업의 세계화라는 거창한 캐치 프레이즈 밑에서

강한 문화의 패권적 영향만을 받게 된다. 일설 문화

적 혼합도 새 상품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경제

력이 되기는 어렵다. 때문에 거대 문화산업에 선점

된 시장에 방어력을 만드는 길도 자국문화의 특수

성을 유지하고 세련화시키는 데 있다는 생각이 강

화되고 있다.  그러므로‘지역문화의 해’는 운영해

볼 만한 좋은 출발점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문화

는 어떤 차이를 만들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해

보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진정한 상상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나의 주변에 있는 어

떤 물건이 나의 것인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관광지에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

드 인 타이완, 메이드 인 필리핀이라는 표시가 명료

한 한국 민속품들이 산적해 있다. 여행중 음식 하나

의 지역 특성을 찾기도 어렵다. 어느 해안 특산 생

선회가 도시를 거쳐서 온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

다. 맛마저 사라지면 지역풍정은 소멸하는 것이다.

지역문화의 해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들이

다.(문화일보 2001년 3월 10일 토요일자 7면)

상반기각종지원사업결정

삶의 질을 높이고 왕성한 창작욕을 표현하려는

지역주민과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

이 있다. 어떤 행사를 기획할 것인가, 행사의 재원

은 어디서 조달해야 하는가, 문화시설을 적절히 운

영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는가

등등 그들 앞에 많은 난관이 펼쳐져 있게 마련이다.

‘2001, 지역문화의 해’추진위원들은 이러한 지

역의 오래된 갈증 해소에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도

록 지역문화 컨설팅,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

화 지원, 지역사회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지

원, 지역문화 현장 탐방 및 대화 등 4종의 지원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지원사업들의 심의 과정과 기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보고이다.

1. 지역문화컨설팅

추진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현재 52건의 컨설팅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추진위원 22명과 외부 전문

가 60명 등 총 82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컨설

팅 신청접수는 연중 계속될 예정이며, 컨설턴트 위

촉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컨설팅의 분야는 축제기획, 공연기획, 전시기획,

기타 이벤트 기획, 예술단체 운영, 자금 확보 방안,

홍보, 공연장 운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운영,

문화인력 교육, 문화유산, 디자인, 문화강좌, 관객

개발, 여성프로그램 등 15개 세부 분야로 나뉘어 진

행된다. 컨설팅은 현장을 찾아가는 직접 면담, 전

화, 서면, 교육∙워크샵을 통한 강좌 및 실습프로그

램, ‘지역문화의 해’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

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된다.

그 첫 시작인 3월의 컨설팅은 그간 접수된 것 중

행사시기가 촉박하고 특수성이 두드러진 사안을 지

역별로 우선하였다. 그 대상은 강원지역의 지역축

제 발전방안 마련(춘천 10개 축제, 강릉단오제 등),

농촌 중소도시의 전통종가 발굴∙계승 및 관광자원

활용화(전북 김제), 문화마을 조성(경남 합천), 문

화시설 운영(강원 삼척) 등 16건에 대하여 현장컨

설팅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또한 기 접수된 사

20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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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앞으로 들어오는 신청서는 유형, 시기,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월 15�20여 건)으로

컨설팅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컨설팅 활동을‘지역문

화의 해’사업인‘지역문화현장 탐방 및 대화’프로

그램과 연계하는 등 가급적 현장성을 높여갈 예정

인데 이 사업이 중앙의 안목으로 일방적으로 진행

되지 않도록 특별히 컨설턴트 구성에 있어 전국적

인 고른 안배와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또한 일방적 모범답안 제시

를 지양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에 어울리

는 최적의 프로그램 구성 및 지역문화시설 운영 등

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에 최대한 초점을 맞춘

‘눈높이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기회에 전국의 문화전문가들의 네트웍이 이루어지

도록 할 예정이며 컨설팅 결과는‘지역문화의 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연말에 매뉴얼 북으로 엮어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2. 지역문화예술단체활동활성화

전국16개광역자치단체에서추천한총80개단체

의활동을연중지원할계획인이사업에는상반기에

만 104개 단체가 신청하여 54개 단체의 프로그램이

지원대상으로선정되었으며, 오는5월15일까지2차

신청을받아26개단체를더선정할계획이다.

선정대상은 참신한 내용과 짜임새있는 기획, 주

제와 작품성이 두드러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되

<영호남 마당극 교환공연>과 같이 지역간화합을 위

한 교류프로그램, <도서지방 순회공연>과 같이 문화

향수기회가 적은 곳을 순회하며 지역주민 화합과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례적으로 개최

되는 정기발표회 등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다.

또한‘지역문화의 해’추진위원회는 지역주민들

이 소극적인 문화향유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문화

창작자로서 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펼치는 문화예

술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산청한시가족동호

회>, <칠갑산사진동우회>, <장묵회> 등 지역주민들

로 구성된 동호인모임의 프로그램도 다수 지원대상

에 포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

한 풀뿌리문화활동의 활성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지역사회소규모특성화프로그램발굴지원

이 사업은‘지역문화=지역축제’라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삶 속에서 가꾸어온

지역의 개성을 담은 소규모 문화활동을 발굴∙육성

하여 지역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것으로서 전국 시군

으로부터 100여 건을 신청받아 이 중 65건을 심의

선정하였다.

지원대상은 이미 널리 알려져 다른 공공기금을

지원받아온 프로그램은 가급적 배제하고 <연도여자

상여소리>, <곰머리 벅구놀이>, <갯마을축제 조사연

구>와 같이 그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갖춘 것, <

문화가 있는 거리 조성>, <은행나무축제>와 같이 지

역사회의 통합성 및 고유성을 보여주는 것, <한버들

해바라기축제>와 같이 소재의 차별화가 두드러진

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 유적답사>나 <아파트단지

가족문화예술 한마당>과 같이 축제 일변도의 지역

문화 사업에서 벗어난 일반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심의회의 장면

뉴스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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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형 문화프로그램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15일까

지 2차 접수를 받아 30여 건을 더 지원할 예정이다.

4. 지역문화현장탐방및대화

지역문화 현장의 고충을 듣고 각 지역의 문화예

술인과 관련 공무원들이 만나 세미나와 초청강연,

지역문화행사 탐방 등이 주된 내용이다. 첫번째 탐

방지역은 강원도에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열린다.

첫날은 원주에서 대하소설 <토지>의 저자 박경리

씨의 강연을 듣고, 영서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중

심으로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고, 이튿날에는 고성

에서 영북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세미나를, 출향인사

와 일본의 지역문화 전문가가 초청강연을 할 계획

이다. 또 영동지역에서는 강릉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이때는 강릉단오제의 컨설팅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지역문화현장 탐방 및 대화」는 지역정서와 문화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전국을 무대로 활

동하는 문화전문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

역전문가들의 의사소통과 네트워크 구성 등의 면에

서 컨설팅 사업과 유관하기에 연말까지 꾸준히 연

계되어 진행될 것이다. 추진위는 현재 4월의 탐방

대상을 충청남도로 정하고 지역의 문화활동가들이

모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지 역

경기 수원

경남 양산

강원 태백

광주

대구

서울

대구

충북 영동

전북 군산

경남 진주

경남 남해

전북 장수

전남 나주

충북 충주

강원 속초

울산

울산

경남 사천

전남 진도

경기 부천

인천

예 술 단 체

꿈꾸는어린이극장

(사)문화마을들소리

음협태백지부

서구문화원

극단 함께사는세상

아트노우

가루뱅이농악보존회

감골소리국악관현악단

군산시립예술단

진주청소년 챔버오케스트라

남해사진동우회

장묵회

극단 예인방

풍물굿패 몰개

영북민속문화연구회

동해민속예술원

동해민속예술원

예총 사천지부

군립민속예술단

부천문화원

인천여성문화회관

프 로 그 램 명

초등학교 순회연극공연

문화마을 들소리 순회공연

태백합창단 공연

서창동 만드리 농요발표회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모세혈관 문화운동

청소년 전통문화 활성화교육

지역간국악교류

순회공연 및 김천시 방문공연

순회연주회

영∙호남사진전시회

문화학교 서예작품 전시회

예술단체 공연

화음즉통음

갯마당 연주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청소년풍물한마당

향토사랑 구전가요 조사 및 보급

도서벽지 위안공연

민속5일 장터와 문화유적 답사

인천지역 순회공연

「지역문화예술단체활동활성화지원」선정결과

20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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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울산

강원 고성

전남 담양

제주

경북 김천

광주

인천

경기의정부

부산

대전

충북 보은

인천

경남 산청

인천

서울강남

충남 예산

충남 부여

전북 전주

충남 아산

충남 금산

충북 청주

울산

제주

전북 김제

경기 광명

전북 임실

인천

대구

전남 광양

충북 충주

충남 청양

대구

대구

예 술 단 체

울산광역시립예술단

고성문화원

담양군예술인협회

음협제주도지회

김천문화원

극단 진달래피네

풍물패 더늠

이미숙도듬무용단

강서예술인연합회

대전중구문화원

보은개나리합창단

은율탈춤보존회

문화가족노래사랑

인천시립교향악단

강남문화원

풍물패 아사달

충남국악단

(사)호남오페라단

아산시립합창단

활동사진모임

충북민예총 예술사업위원회

울산광역시립예술단

극단 가람

전북조각회

광명문화원

국악협회 임실지부

인천시립합창단

예총 대구지회

연극협회 광양지부

민예총 충주지부

칠갑사진동우회

민예총 대구지회

연예협회 대구지회

프 로 그 램 명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및 시조경창대회

예술작품전시회

음악 순회공연

김천무주문화교류전

연극 <서툰사람들> 공연

순회 풍물굿 공연

지역축제 순회공연

문예창작촌 개촌기념 전시회

시민을 위한 국악한마당

개나리합창단 지역순회공연

어린이반 지역순회공연

강살리기 음악회

도서(섬)지방 순회공연

강남압구정문화재현

신명나는풍물한마당

오지 순회공연

지역간 순회공연

시립합창단순회공연

단편영화 작품전

충북-제주간 문화예술교류

울산시립무용단교류

청소년 연극순회공연

동해시∙구미시 순회교류

광명비디오영상전

찾아가는 장터국악공연

국제공항∙항구도시간 문화교류

영호남음악대축제(광주)

하동군∙남해군 순회공연

어울림 한마당

칠갑사진동우회전

영호남 마당극 교환공연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

※1개 광역시∙도별로 5개 이하의 단체가 선정된 시∙도에서는 5월 15일 까지 하반기 지원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뉴스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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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문화원제공

덕숭산수덕사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덕숭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수덕사(修德寺)는 백제때 건축양식인

대웅전과 그 벽에 걸려져있는 고려시대 벽화 때문

에 일반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교계

에서는 그 이전에 만공 월면선사(1871�1946)의

주석처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가야산 남쪽 지봉인 덕숭산 남쪽 중턱에 위치한

수덕사는 백제 제29대 법왕 원년 지명법사가 창건

하고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현현이 삼론(三論)을,

숭제가 법화경을 강론하던 고찰중에 고찰이다.

신라통일 후 원효대사가 중수하고 수도를 하였고

고려 때는 나옹화상이 근세에 와서는 경허선사가

주석하였으며 특히 만공선사가 주석하면서 선풍(禪

風)을 크게 떨친 국내 유수의 수선도장이다.

수덕사 대웅전은 백제계 고려시대의 건축물로 손

꼽히는 이 지역의 대표적 건축물로 여러 법당들이

이 대웅전을 본떠 세웠기 때문에 표본이 되는 모범

적건물이다. 이건물은국보제49호로지정돼있다. 

수덕사 대웅전은 1308년 중건된 정면3칸 측면 3

칸 맞배지붕으로 백제계 건물답게 주간(柱間)이 넓

고 상대적으로 기둥이 낮아 광활하고 펑퍼짐하며

안정되어 대지를 연상케 한다. 산곡에서는 볼 수 없

는 형상이기도 하다. 간결미와 필요미가 연출한 아

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중요한 특징은 가운데가 슬적 부풀어 탱탱한 팽

창감을 느끼게 해주는 배흘림 기둥에 단순하고 간

결한 구조속에 정숙하고도 단아한 아름다운 조형을

이상으로 삼은 것은 백제계 고려건축의 대표이다.

벽면은 아무런 수식이 없고 백색과 노란색 단청

은 조용한 아름다움으로 돋보인다. 

정면 문짝 창살무늬 마름모꼴의 사방연속 무늬도

역시 단순한 구조이지만 공을 들인 목공의 치밀한

손끝에는 감탄없이 바라볼 수 없는 재주가 있다고

내│고│장│명│물

대 웅 전

△수덕사대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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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준(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는 서술하고

있다.

장정 30명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괘불은 높

이 13미터 폭 7.5미터 크기의 괘불상 탱화로서 원

만보신, 노사나불, 제불보살과 제대아리한 및 제천

등 권속들이 전후 좌우에서 옹위 협시한 대회도(大

會圖)라고 한다.

이 괘불은 강희(康熙) 12년(1673) 계축 맹하 현

종14년 4월에 수덕사에서 조성하였다는 화기(畵

記)가 분명한 것으로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가

1992년에 조사 결과 밝혀졌다.

수덕사와 애환의 두 여인

�김일엽(金一葉)스님 : 수덕사 하면 김일엽스님

과 수덕여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김일엽스님(1899�1971)의 본명은 김원주이다.

목사(牧師)의 딸이었던 스님은 조실부모한 후 23

세 때 이화여전(이화여대 전신)을 졸업하고 3∙1

운동후 일본에 건너가 동경 영화학교를 다니다 귀

국하여 「신여성(新女性)」이란 잡지를 창간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 최초의 순수문학지인「조선문단(朝鮮

文壇)」의 시(詩)부분에 등단하고 시인으로서 신문

화운동, 신여성운동에 참여하였다.

일엽스님은 당시 사회적 도덕률에 도전하는 글과

처신으로 숱한 화제에 올라 소문난 여자이기도 했

다. 한참 정열이 넘쳐흐를 때의‘그대여 웃어주소

서’라는 시를 옮겨 본다.

으서져라 껴안기던 그대의 몸

숨가쁘게 느껴지던 그대의 입술

이 영역은 이 좁은 내 가슴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고운 모습들을 싸안은 세월이

뒷담을 넘는 것을 창공은 보았다잖아요.

뜨거운 정열을 소진하고 난 다음에 오는 허망을

노래한 듯 싶다.

스님은 38세(1933)때 수덕사로 와서 만공선사를

만나 견성암(見性庵)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였다.

대웅전 아래쪽에 환희대(歡喜臺)라는 작은 절집이-

지금은 법당을 세웠다- 그 옛날 견성암이었다.

일엽스님은 인생회고록 책 제목처럼「청춘을 불

괘 불

수덕사 대웅전은 백제계 고려시대의 건축물로 손꼽히는 이 지역의 대표적 건축물로 여러 법당들이 이

대웅전을본떠세웠기때문에표본이되는모범적건물이다. 이건물은국보제49호로지정돼있다. 수

덕사 대웅전은 1308년 중건된 정면3칸 측면 3칸 맞배지붕으로 백제계 건물답게 주간이 넓고 상대적

으로 기둥이 낮아 광활하고 펑퍼짐해서 안정되어 대지를 연상케 한다. 산곡에서는 볼 수 없는 형상이

기도하다. 간결미와필요미가연출한아름다움을느끼게한다.

내│고│장│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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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고」살다가 1971년 세수 76세 법랍 38년으로

열반하였다.

� 수덕여관할머니 : 수덕여관의 명성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쓸쓸하고도 조용한 주인 할머니는 우

리나라 현대미술사에 있어서 걸출한 화가 고암

이응로의 부인이다.

고암은 작가적 열정이 대단한 화가로서 다양한

작품세계를 섭력(涉歷)하였고 방대한 작업량을 자

랑하여 고암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화가도 없던

성싶다.

그리고 고암만큼 정치적으로 파란을 겪은 화가도

또한 없다 하겠다. 1957년 고암은 자신의 예술을

국제무대에서 펼쳐 볼 의욕으로 파리로 건너갈 때

이화여대 제자 박인경 여사와 함께 갔다.

오래 전부터 본부인을 버렸고 본부인 또한 버림

받은 채 살아왔다고 한다. 그렇게 버림받은 고암의

본부인은 초가집 수덕여관을 운영하며 일생을 수절

했으면서도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섭섭한 내색은

얼굴에 비치지 않는다.

1968년 이른바 동백림공작단 사건으로 고암이

중앙정보부원에게 납치되어 1년 여를 옥살이할 때

옥바라지를 한 분이 버림받은 이 본부인인 수덕여

관 주인 할머니였다. 

6∙25때는 본부인과 같이 이곳에서 지냈으며 또

한 출옥한 고암은 이곳에서 얼마동안 머물러 있을

때 수덕여관 뒤뜰에 있는 너럭바위에다 문자(文字)

추상화를 새겨 놓고‘1969년 이응로 그리다’라고

낙관도 새겨 놓았다(지금은 여관 앞뜰에 옮겨 놓았

다). 그러나 출옥한 고암은 이내 파리로 돌아갔다.

이것을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해야할 것인가, 슬픈

이야기라고 할 것인가. 어쩌면 한국여인의 고답적

인 체념어린 순종을 그 분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쓸쓸한 얘기를 만들어 낸 고암의 행태는 예술

가적 기질이라는 명목으로 면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

◁수덕사전경



3.1
절이 일주일 남짓 지난 9일 충남 천안시

목천면 남화리 독립기념관. 1백만평의 드

넓은 대지위에 독립기념관이 여느때와 다를 것 없

이 웅자(雄姿)를 드러내고 있었다. 매표소로 부터

현관까지 나 있는 1백여 미터의 진입로를 걸어 들

어가는데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한 줄기 매서운 바

람이 칼날처럼 빠르게 가슴팍을 후비며 지나갔다.

‘그러나 꽃샘추위 때문에 웅크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독립기

념관이 다가

오자 자못

‘닭살스

런’비

장감 마

저 들었다.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36년간의 길

고도 혹독한‘겨울’. 이것을 독립기념관은 고스란

히 보여준다. 유관순등 항일 운동가들을 거꾸로 매

단 채 매질과 물고문을 하고 이것도 모자라 옴짝 달

싹 못하게 만든 목관에 가둔 채 몇날 몇일을 세워두

었던 당시의 고문장면을 재현한 것을 보노라면 몸

이 부르르 떨려온다. 지난 87년 설립된 독립기념관

의 하루 방문객은 3천여명. 연간 1백20만명이 오간

다. 그중에는 일본인도 상당수에 이른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만족할수 없다는게 박유철 관장의 속내

다. “더 많이 찾아오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에

게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찾은 나라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 일본인에게는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많다”그래서 박유철 관장

은 우산장수와 소금장수를 둔 노모처럼 바람이 불

어도 날씨가 더워도 걱정이다. ‘혹시 오늘은

관람객이 없으면 어쩌나’하는 우려 때문

이다. 바쁘게 통화하는 박 관장의 방을

노크했다. 

오늘 신문을 보니 묘한 느낌의 두 기

사가 실렸더군요. 하나는 방일중인 김

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일본 모리

총리에게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해 한국민과 정부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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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일본 모리 총리가 대입센터시험

외국어 선택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된다고 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인 산케이신문이‘독도

는분명히일본영토다’라는제목의사설을싣고오히려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의‘불법점거’를 해소하라고 강력

히 요구하는 내용이더군요. 이런 일본을 관장님은 어떻

게보십니까?

“허 참. 글쎄 말이예요. 일본과 우리는‘동양’이라는

점에서 상통하는 바가 큰 이웃 국가인데 말이죠. 국제

사회에서도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가까워야 할 동반자 관

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이중성이

예요. 이것은 일본을 대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

적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해 일본은 우리보다 강

국이고 동양에선 리더라 할 수 있는데 어른스럽지가 못

해요. 일본이 과거의 잘못한 역사는 덮어놓고 21세기를

운운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며‘어깨동무’하자고 해야

할텐데 일본은 이같이 엄연한 사실을 밝히자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할 뿐 좀처럼 달

라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같은 일본의 태

도는 우리에게는 물론이고 일본에게도 도움이 안됩니

다. 이건 그동안 쌓았던 한일간의 유대관계를 허물어

뜨리는 또하나의 잘못입니다”

이번에 독립기념관의 전시물 일부를 교체하면서 분

황사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다는 것 때문에

지역 차별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던 미륵사 모형을 50분

의 1에서 30분의 1로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은언제부터구상해왔는지요?

“약 4년전입니다. 전북에 계신 스님들이 보고 지적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최근에 미륵사 유물들도 추가로 발

굴돼 역사적 사실대로 복원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

다. 그래서 이번에 1억2천5백만원을 투입해 모형을 제

대로 복원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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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안중근의동상

◁통일염원의동산

첨탑▷

전경▽

박유철 독립기념관 관장



한국어와 영어로만 쓰여졌던 패널에 늦게나마 중

국어와 일본어도 병기키로 했는데 찬반 논란은 없었

습니까?

“예. 처음에는 찬반 대립이 커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었는데 막상 일본어 병기안을 내놓자 국내에

서도 일본에서도 찬성쪽이 훨씬 많더라구요. 대부

분이 일본인 관람객에게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도 일본어를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요즘들어 밀물듯 들어오는

일본문화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좋은 문화는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나

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혼에 있습니

다. 혼은 다시말해 정신은 풍습∙문화∙언어에 있

습니다. 자기집 주소 모르고 남의집 주소 알려고 하

면 혼돈만이 초래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

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나라가 어떻

게 찾은 나라인지,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지

못한 채 무턱대고 외래문화를 받아들인다면 큰 문

제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소위‘문화교

류’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 보면 처음엔 좋은 문화

가 들어오다 나중에 가서는 마약같은 문화가 들어

오는게 현실입니다. 자기문화를 모르는 국민이, 나

라가 없는 국민이 가장 불쌍한 국민입니다. 일제시

대 나라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사람에게도, 소련사람에게도 학대를 받

았습니다. ‘자기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전엔 무

기로 침략했지만 지금은 문화로 침략하는 시대 아

닙니까?”

독립기념관을 둘러본 일본인들은 무슨 말을 합니

까?

“그들의 소감은 대체로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학

생과 종교인은 자신들이 못 배웠다고 한탄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복받친 울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종

교인들은 사죄를 합니다. 반면 정치인은“21세기에

이런 전시를 하면 되느냐”고 되레 호통을 치곤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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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웃음) 그렇지만 정치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

다. 그 중에는“한일간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라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

야 한다”고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는 정치인도 더러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주안점

을두고있는사항이있다면?

“우리 독립기념관은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고

홍보하는게 중점사업입니다. 현장에 나가 교육감이

나 교육장을 만나는 것도, 이들을 세미나에 초청하

는 것도, 열린음악회나 노래자랑을 하는 것도 결국

은 하나의 목적, 더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니다. 많은 사람 특히 청소년을 불러들여 그들에

게 올바른 역사와 나라의 중요성을 심어주자는 것

입니다”

독립기념관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

니다.

“일반인들 가운데는 독립기념관 같은 기관이나

단체를 겉으로만 보고 입장료 수입등으로 자급자족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

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 세계 추세는 어떤

가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대학

살 박물관도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입장료

가 비싼 루블박물관 역시 총예산의 25%만 입장료

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독립기념관은 예산이 1

백억원에서 70여억원 가량으로 깎였습니다.”

국민과정책당국에게하고싶은말이있다면?

“독립기념관은 우리의 정신을 일깨워 주는 곳입

니다. 놀이터로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찾아주는 곳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부모로서의 의무이고 국민으로서의 의무입

니다. 한번씩 오는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관람객들

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전시물을 다양

하게 하고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깊

은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

라 교육 자체가 짧은 안목에서 벗어나 긴 안목으로

자기나라를 밝힐 도량을 길러내는데 모아져야 하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원과의 관계정립에 대해서

도한말씀해주시죠.

“이제까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지방문화원은

9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

라 향토를 배경으로 해야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

다. 향토문화의 발굴∙보존∙계승을 위해 힘쓰는

문화원과 우리나라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정신을

심는 독립기념관은 동일한 맥락에서 일하는 단체라

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화원에서

행하는 향토문화유적지답사 행사때에 우리 독립기

념관도 방문해 향토애와 함께 국가애를 심는 기회

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독립기념관과 문화원이 돈독한 유대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유철 관장은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인 고 박은식

선생의 손자로 광복회 회장을 지낸 박시창씨가 부

친이다. 덕분에 38년 중국 상해에서 태어난 박 관장

은 연세대 2년을 수료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美조

지아 공대를 졸업한 후 72년과 83년 각각 美 MIT

경영대와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92년 영국 헐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땄

다. 그리고 미국 체류기간중 美포드자동차에서 근

무했고 74년 한국에 돌아와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연

구위원과 건설부 지역계획과장∙해외협력과장∙장

관비서관등을 지냈다. 박관장은 건설부 공무원 교

육원장과 감사관을 역임하다 95년 9월 현 독립기념

관장으로 부임했다.�

박유철 독립기념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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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운영자 개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

었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며칠 동안 클릭을 하며 보냈습니

다. 상주 문화원에 다녀오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

았거든요. 문학강연이란 명목이지만 문화원에서 갖

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

제도 자유라고 했습니다. 운영자는 지방과 인연이

많은 지라 더러 강연인지 강의인지 모를 자리에 초

대된 적이 있기에 분위기를 대강 짐작하지요. 강동,

영등포, 용산문화원에 초청되어 간 적이 있군요. 장

계, 정읍, 부안, 동진, 익산, 북전주, 죽산농협과 원

주시지부 등지에 초청되기도 하였고요. 군산대학

원, 현대(장항)에 간 기억도 납니다. 서울의 보광동

지점, 익산시지부에서 주부대학을 주제하기도 하고

요. 하여튼 얼른 다 생각이 나지 않지만 참석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대강 짐작하게 되었지요. 

대개 독서주간에 갖는 초청의 자리에는 아무래도

감명 깊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게 편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식견이 있는 분들이고 무

엇을 공부한다기보다 누구라는 사람의 특색있는 이

야기를 듣고 싶어하거든요. 

그리고 농협같은 데서 갖는 자리는 대개 주부교

실이어서 딱딱한 이론은 질색입니다. 교육적인 효

과는 두 번째고 무조건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입니

다. 나는 농협 교육원 부원장직을 가진 적이 있습니

다. 거기 참여한 분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강

의를 하는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200명 수강생들

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상주문화원에서 초청한 그 자리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사실은 잘 알수 없었습니다. 상

주라는 곳이 유서깊은 전통의 고장이며 근대화된

도시라는 것, 또 참석자도 남녀가 혼성된 어른들이

라는 게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학

쪽이 아닌 문화라는 쪽에 렌즈를 갖다대기로 했습

니다. 요즘 문화라는 말을 붙이기도 쉽지는 않죠.

상주에다녀오며봄을싣고왔습니다

최기인│소설가

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작가의 편지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최, 상주문화원주관으로 지난 2월 20일 상주에서 개최된 독서 생활화를

위한 강연회에 초청 연사로 참가했던 소설가 최기인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

린 소감문을 다시 월간 우리문화에 보내왔기에 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註)



그러나 인터넷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고 클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는 무궁무진했습니다. 검

색창에 궁금한 키워드를 처넣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만 해도 없던

자료들이 열 배는 불어난 것 같았습니다. 나 자신도

궁금하게 여기던 자료들이 너무 많아 탈이었습니

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의 이야기

는 얼마고 시간을 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베이

의 신화를 만든 오미디라르의 자료도 쏟아져 나왔

습니다. 그리고 13살 웹디자이너 키스 페이리스 이

야기는 신문에서 얻은 것입니다. 

하여튼 며칠동안 고생한 것은 자료를 찾기보다

한 시간에 맞춰 털어내고 요약하고 줄이는 일이었

습니다. 갤 브레이스의‘불확실성 시대’, 앨빈 토플

러의‘제3의 물결’등을 설명하자니 쏟아져 나왔던

자료들이 짐이 되었습니다. 

가서 보고 잘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 드신 분들이 많고 지역의 유지분들이 100여명

이나 자리를 메워주셨습니다. 문화원의 임원 및 회

원들이라는 참석자들의 수준이 다양한 것 같았습니

다. 직원이 250명이나 된다는 성모병원의 성부홍

원장님도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대학교

수, 신문지국장도 소개 받았습니다. 저는 달변이 아

닌 데도 참석자분들이 조금도 시선을 불편하게 하

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사히 시간을 채우고 내려왔

습니다. 

문화원 이사시라는 자동차학원 박정식 원장님은

자신의 차로 나를 경천대에 데려가 보여주었습니

다. 임진왜란 때 용맹을 떨친 정기룡 장군의 싸움터

이고 기념관을 겸한 충의사를 둘러 보았습니다. 전

설적인 용마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가는 길

에 요즘 인기 역사 드라마‘왕건’때문에 잘 알려진

사벌주국 왕릉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

개어 손님한테 자기 고장을 소개해 주려는 그 마음

씨가 고마웠습니다. 

참, 삼백의 고장이라는 상주는 자랑할 게 또 있습

니다.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게 가로가 정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보여준 자전거문화가 정겹게

여겨졌습니다. 

상공부 국장까지 지내셨고 75세라는 높은 연세

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 젊은 연세로 사신다

는 이만희 원장님의 열정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입

에 올렸습니다. 

잘 보고 배우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안내한 전국문화원연합회 장상호 부장도 아

름다운 마음과 정열을 가진 남자로 보였습니다. 전

국문화원연합회라는 기관의 형편이 그토록 어렵다

는 것을 이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의욕은 태산인

데 몸집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제가들려드린내용은-인터넷문화, 고급문화로인가

저급문화로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의 향토문

화를 어깨에 멘 문화원들이 의욕과 신망, 그리고 정

말 문화가 무엇인지 식견을 갖춘 분이 아니면 감당

할 수 없고 그나마 자비로 감당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니가상스럽기도하고안쓰럽기도하더군요.

지방에서 올리는 향토자료들이 DB(데이타베이

스)화 될 때 우리의 구멍난 자료들이 매워지겠지

요. 문화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2월

20일) 아침 5시, 서울을 출발할 때 중부고속도로는

안개가 자욱했는데 상주에 도착하니 화창한 봄이었

고, 그 봄을 싣고 당일 오후 서울행 고속버스에 올

랐습니다. 200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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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향토문화를어깨에멘 문화원들이의욕과신망, 그리고정말문화가무엇인지식견을갖춘분이아니면감당

할수없고그나마자비로감당하지않으면해낼수없다니가상스럽기도하고안쓰럽기도하더군요.



1년
전세미나에서만난다큐멘터리PD 박성

미씨(33)에게꿈이뭐냐고물어봤다. “꿈

이요?, ‘영상실록향토지리지’를 만드는거죠”다소

앳되게보이는그녀의한마디가당차게들려왔다. 

“선조들이 종이와 붓으로 조선왕조실록을 후세에

남겼다면 21세기에는 카메라와 테잎으로 조선왕조

실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91년 KBS ‘전

통문화 라이브러리’팀에서 처음으로 방송일을 시작

한 그녀는 서울다큐멘터리 영상제에서‘올해의 다

큐멘터리상’을 수상하는등 10년동안 다큐멘터리

PD로 맹활약

하며‘내공’을

쌓았다. 

그런 박PD

의 주 테마는

우리의 5천년

전통문화유산. 

“처음엔 전

통문화라이브

러리 작업이

정말 재미있

었습니다. 아

무도 찾아주

지 않는 곳에

서 고집스럽게 우리문화를 지켜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문화가 현대인과

단절된 채 전수자 한명 없이 사라져버리고 있어 뭐

라 말로 못할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그래서 그녀

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영상

실록 향토지리지를 만드는 일. 

‘영상실록 향토지리지’만드는게 꿈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영상실록

향토지리지’제작이라는 대항해의 꿈이 얼마못가

암초에 걸려 궤도를 수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처음엔 경기도부터 영상실록 향토지리지를 제작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자칫하면 전국 팔도를 전부 영상기록으로 남기겠다

는 꿈이 그야말로‘꿈’으로 끝날 상황이었다. 그래

서 최종목적지로 가기위한 중간 경유지를 다시 설

정했다. 그것은 바로 무형문화재를 기록화 하는 거

였다. 이런 대전제 아래 가장 사라질 위험이 높은

지방의 무형문화재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상화 작업

을 진행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경기문화재발견’시

리즈. 그녀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원금을 가지고 98

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하나하나

기록해왔다. 이들 영상물은 모두 iTV를 통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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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형문화재 영상 아카이브 구축할 터”

강 민 철 기자 (mckang@kc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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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황후’다큐멘터리 제작하는‘코리아 아트센터’박성미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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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방송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홍보물을 만들어 어디에

다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

을‘아카이브’라는 형태로 보관해‘한국무형문화재

영상아카이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지자체에

서는 만들어진 영상홍보물의 활용이 문제인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영상일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성황후 영상홍보물 제작중

그녀는 지난해 12월 뜻맞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코리아 아트센터’를 설립했다. 동영상 제작업과 무

형문화재 아카이브 구축∙문화상품 판매 등을 사업

아이템으로 한 코리아 아트센터는 첫 사업으로 여

주군의‘명성황후 영상홍보물’을 용역받음으로써

그 거대한 꿈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  

“지금도 지역에서 영상홍보물이라고 하면 관광안

내나 특산물을 소개하는 비디오 정도로 여기는 경

우가 많습니다. 그후 KBS등에서 드라마로 연출된

역사인물다큐멘터리가 방영돼 인식이 바뀌긴 했지

만 이 또한 지역민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은 마찬

가지입니다. 이번에 제작되는‘명성황후’다큐멘터

리의 가장 큰 목표는‘재미’입니다. 기념관을 찾은

사람들이 모두 반할만한 영상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팀의 아이디어 회의는 새벽이 다 되

어도 끝날 줄을 모른다.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는

‘역사스페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분석을 거

듭한다. 그렇다고‘역사스페셜’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은 물론 아니다. 몇 년이 지나도 잘 만든 다큐멘

터리로 남기 위해 다방면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온

갖 아이디어를 짜낸다. 우선 영상 홍보물에 등장하

는 진행자 부터가 유행을 타지 않는 옷을 입도록 신

경써야 하는 것은 물론 점차 방송기술이 발전해가

는 것을 고려해 최첨단의 카메라와 컴퓨터그래픽을

사용해 최고의 영상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명성황후에 대한 자료가 아예 전무한데다

심지어 나쁜 인식을 갖고 있어 어려움이 이만저만

이 아니다. 

“일본논문과 고문서기록을 샅샅이 뒤져가며 확인

한 결과 일본인에 의해 우리의 근대사가 철저히 왜

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비 역시 대원군과의 암

투를 일삼은 왕비로 곡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민비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근대사를 다시 쓰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

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본현지촬영까지 준

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

한 새로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서강대학교 영

상대학원과 연구개발 프로젝트까지 만들어냈다. 훌

륭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선 돈이 얼마가 들

어도 상관없다는 각오다. 

코리아아트센터의 목적은‘문화재단’

“이제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영상홍보물은 방송사

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과는 현격히 달라져야 합니

다. 영상물을 만드는 주체와 목적∙활용이 서로 다

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손수 후손들에게 전하

는 지역사와 향토사라는 인식을 갖고 영상 작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야무진 꿈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진

한국의 역사문화를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저장하고

전세계에 공급하는 일이다. 초기 제작비가 워낙 엄

두가 나지 않아 모두들 고개를 내젓지만 그녀는 이

미 한발자국을 내디딘 셈이다. 

“코리아아트센터의 꿈은 문화재단입니다. 누구나

영상물을 통해 우리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

간을 마련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우리의 역사

문화를 기록하려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문화

재단말입니다.”이것도 모자라 그녀는 앞으로 전세

계인들에게 우리문화를 알릴 수 있는 사업도 적극

적으로 찾아나서겠다고 꿈하나를 더 추가했다”�

‘명성황후’다큐멘터리 제작하는‘코리아 아트센터’박성미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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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과 한식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게 아니지만

보통「청명 한식」을 붙여서 부른다. 청명 다음

날이한식일때가많고같은날드는경우가있다. 올

해는4월5일(양력)이청명날인동시에한식날이다. 

청명(淸明)

24절기의 하나다. 보통 양력 4월 5일경으로 태양

이 황경(黃經) 15도에 도달한 날이 청명입기일이

며, 음력으로는 3월절(三月節)이다. 춘분(春分) 15

일 후 곡우(穀雨) 15일전에 청명입기일이 있다. 농

가에서는 이날을 기해 봄일을 시작하므로 이날에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궁중에서는 이 날 내병조(內兵曺 : 궁내 국방부

분실)서는 입절이 되는 시각을 기다려 느티나무와

버드나무에 구멍을 뚫고 삼으로 꼰 바(삼노)로 꿰어

양쪽에서 톱질하듯이 잡아당기면서 그 마찰로 불이

일어나게 한다. 이 때 이 불을 임금께 올리고 또 그

불을 홰에 붙여 각 관아와 모든 현관집에 나누어 주

는 풍습이 있었다. 이같은 것은 중국의 옛날 제도에

서 전해진 것으로 불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서 유래

한 것이다. 옛 중국사람들은 청명 15일동안을 5일

씩 구분하여 처음 5일에는 오동 나무가 꽃피기 시

작하고 다음 5일에는 들쥐 대신 종달새가 나타나며

마지막 5일에는 무지개가 처음 보인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공휴

일로 돼 있는데 날이 풀리고 화창하여 식목에 접한

시기이다. 또 한식도 이날 또는 다음날이 된다. 

●청명주 : 청명날에 빚는 술을 말한다. 청명날

밑술을 담고 보름이 지난 곡우날 덧술을 만든다. 따

라서 21일이 되어야 술이 되는데 단맛이 세어서 술

을 마실줄 모르는 사람도 즐겼다고 한다. 청명주는

조선말기에 유명하였으며 특히 경북 김천이 명산지

로 알려져 있다. 청명주를 빚는 방법은 다음과 같

다. 곱게 빻아 곱게 체로 친 누룩가루 3홉과 밀가루

1홉을 빚어 밑술을 만든다. 

따로 찹쌀 7되를 잘 씻어 지에밥을 쩌서 차게 식

힌후 밑술과 함께 빚어 넣는다. 술항아리는 찬데 두

고 이레후 위에 끼었던 이불(곱)을 벗기고 맑아지면

청주로 떠서 마신다. 

삼짇날

음력 3월 초사흗날을「삼짇날」이라고 부른다. 이

날 들판에서 꽃놀이를 하고 새풀을 밟으며 봄을 즐

기기 때문에 답청절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날은 여러 가지 민속을 행하며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삼월 삼짇날은 9월 9일 강남갔던 제비가 돌

아온다고 하며 또 이 때 나비도 나온다. 이날 흰나

비를 보면 그해에 상복을 입게되고 노랑나비를 처

음 보면 운수대통한다고 믿었다. 

삼짇날에는 전국 각처에서 한량들이 활터에 모여

궁술대회를 여는 풍습이 있었고 닭싸움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날 쑥이나 소나무 속껍질을 넣어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이것을「고리떡」이라 했고 들놀이 때

세 시 풍 속

삼짇날∙청명∙한식풍습

박 후 식│전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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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한식(寒食)과성묘(省墓)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서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명절의 하나로 꼽았는데 음

력 2월 또는 3월에 든다. 2월에 한식이 드는 해는

철이 이르고「3월에 한식이 들면 꽃이 피지 않는

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한식은24절후에들어있지는않으나습속으로전

해내려오면서다음과같은유래가전해지고있다. 

고대 종교적 의미로 매년 봄철에 나라에서 새불

(新火)을 만들어 쓸 때 그앞에 어느 기간동안 묵은

불(舊火)을 일체 못쓰게 하였던 습속에서 유래된 것

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중국의 옛풍속으로 이날은

풍우가 심하여 화재의 위험이 많았으므로 불을 금

하고찬밥을먹는습관에서그유래를찾기도한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한식의 유래는 개자추전설

(介子推傳說)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진나라문공(文公)이국란을당하여개자추

등 여러 신하를 데리고 국외로 탈출하여 방랑할 때

배가 고파서 거의 죽게된 문공을 개자추가 자기의

넙적다리살을 베어내 구워서 문공을 먹여 살린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후에 왕위에 오른 문공이 개자추

의은공을생각하여높은벼슬을시키려고하였으나

개자추는 그를 마다하고 면산으로 숨어 버렸다. (일

설에는 개자추가 문공을 19년동안 섬겼으나 복록을

주지않으므로면산으로들어가숨었다고도전한다)

나라에서아무리불러도나오지않으므로 왕은개자

추를 산에서 나오게 할 목적으로 면산에 불을 질렀

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나오지 않고 홀어머니와 함

께 큰 버드나무 밑에서 불에 타죽고 말았다. 그 뒤

그를 애도하는 뜻에서 또 불타 죽은 개자추에게 더

운밥을 주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고 해서 불을 금

하고찬음식을먹는풍속이생겼다」

중국에서는 한식날 문위에 버드나무를 꽂기도 하

고 들에서 야제(野祭)를 지내 개자추의 영혼을 위

로하기도 하였다. 

특히 개자추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

는 한식을「물한식」이라 하며 한식에 비가오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이날 나라에서는 종묘와 각 능원에 제향하고 민

간에서도 술과 떡, 과일, 포, 탕, 적 등의 음식을 장

만하여 선영에 제사 지내고 성묘한 후 조상의 묘소

가 겨울동안 헐었으면 봉분을 개수하고 주위에 식

수도 한다. 한식날 성묘는 중국 당나라 때부터 시작

되었다 하며 우리나라에 이 풍습이 전해진 것은 신

라 때로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는 한식이 대표적 명절로 중요시되어 관

리에게도 성묘를 허락하고 죄수의 금형(禁刑)을 실

시하였다. 

조선시대 내병조에서는 버드나무를 뚫어 불을 만

들어 임금에게 올리면 임금은 그 불씨를 궁전안에

있는 모든 관리와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식날부터 농가에서는 씨앗을 뿌리는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드는데 흔히 이날 천둥이 치면 흉년

이 들 뿐만 아니라 국가에 불상사가 생긴다고 믿어

매우 꺼렸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명절의 하

나로꼽았는데음력2월또는3월에든다. 2월에한식이드는해는철이이르고「3

월에한식이들면꽃이피지않는다」는말이전해오고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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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길사가 최근 펴낸‘프랑스

문화예술, 악의 꽃에서 샤넬 No.5까지’

(고봉만∙이규식 등 17명 著)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역사, 연극, 문화정책, 회화, 사진, 영화,

건축, 패션, 향수 등 프랑스를 안다고 하

는 각 분야의 전문가 17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이 책은 프랑스의 문화전반을 폭

넓게 다루면서도 나뭇가지와 줄기, 잎

그리고 그 뿌리까지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혹 프랑스로 여행을 간다면 여느 가이

드북 이상으로 프랑스를 이해하는데 한

몫을 할 책으로 보입니다. 

다소 생경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

어에 대해서는 페이지 옆에다 설명을 붙

이는 친절도 베풀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진이 선

명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프랑스는 62만명을 잃었고 국토의 상당

부분이 피폐해졌다. 프랑스 국내의 상황 역시 불안했다.

전후 회복은 어렵고 더디었으며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해야

했다. 

인도차이나 전쟁(1946~54)은 패배로 끝났으며, 탈식민지화

의 움직임으로 인해 해외영토의 대부분을 상실했다. 그러나 역

설적으로 해외영토의 상실은 프랑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문화정책을 개발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자국의 영토가 축소되는 시점에서 강력한 대외적 문

화의지를 천명하였고, 정부는 기업 및 각종 재단과 손을 잡고 조

직적으로 프랑스의 문화예술을 세계시장에 홍보하기 시작했다. 

알제리 독립전쟁의 종결과 함께 본격화된 문화부의 대외 관련

업무가 식민성(Ministre des Colonies)의 해체와 시기적으로 일

치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해외영토에서 본국으로 송환된 관료들 가운데 상당수가 문화

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앙드레 말로는 전세계를 여행

하며 프랑스 문화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 브라질, 이

집트, 아테네 등지에서 펼쳐진 각종 전시회를 통해 앙드레 말로

는 프랑스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도록 했으며, 과거의 영광

을 복원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문화적 노력을 통해 프랑스의 산업과 경제는 문화적

이미지와 문화적 부가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문화의다양성이바로‘ 프랑스문화의힘’

문화대국 프랑스의 힘은 내부 문화의 다양성과 외부 문화에

대한 포용력에 있다. 프랑스는 이국적 문화요소들에 대해 과감

하게 문호를 개방해 프랑스 문화로 통합함으로써 프랑스 문화를

외무부총예산의35%를문화에쏟아붇는나라, 프랑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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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하고 문화적 경쟁력을 제고했다. 또한 과거의 영광에 고착된 시대착오

적인 문화외교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폐성을 극복하고 국제문화의 입체적인

교차로로서의 사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의 중심에는 케 도르세(Quai d’Orsay : 외무부 소재지)가 있었다. 

프랑스 외무부가 케 도르세에 자리를 잡은 것은 1853년이다. 물론 그 이전

에도 단지 하나의 독립된 관청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뿐,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국무대신은있었다. 프랑스는1589년루이드르볼(Louis de Revol)을최초의

외무대신으로 임명한 이후 크루아시(Croissy)나 탈레랑(Talleyrand)과 같은

뛰어난 외교관들을 배출했다. 그리고 16세기부터 이미 수많은 문인들을 외교

관으로 발탁해 프랑스의 문화외교를 담당하게 했다. 로마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뒤벨레(Joachim du Bellay)와 몽테뉴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1769년부터 1794년까지 로마 주재 프랑스 대사로 일한 베르니스(Bernis) 추

기경은 프로이센에 대항해 오스트리아와 새롭게 동맹을 맺는 프랑스 외교혁명

(1756~57)을 주도했으며, 프랑스 정부와 로마 교황 사이에 벌어진 협상에서

중요한역할을했다. 

문인을 외교사절로 임명하는 것은 프랑스 외교의 오랜 전통 가운데 하나이

며, 이 점은 프랑스의 대외문화정책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계

몽주의 시대에‘백과전서’편찬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디드로는 예카테리나 2

세 치하의 러시아에서, 볼테르는 프로이센 궁전에서 프랑스 언어와 문화를 전

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1883년에는 다른 나라에 프랑스 문화를 선양할

목적으로‘프랑스의 친구들’(Amis de la France)을 중심으로 알리앙스 프랑

세즈를 창설했다. 문화외교관인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오늘날 전세계에서

1,085개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프랑스 문화외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체계화된다. 1945년 4월 13일 프랑

스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교수, 도서, 강연회 등의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 외무부 내에 대외적인 문화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문화관계

총괄사무국’(DGRC : Direction generale des relations culturelles)을 신설

했다. 당시 외무부 장관이던 조르주 비도(Georges Bidault)는“문화는 프랑

스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초

창기 사무국의 직원들은 교육부의 교수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전통적으로 프

랑스의 영향권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

를 전달할 수 있는 기관, 즉 프랑스 문화원이나 초∙중등학교, 알리앙스 프랑

세즈를 설립하거나 그 조직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화관계 총괄사

무국’의 활동을 통해 프랑스 문화는 해외에 적극적으로 소개되었고 문화의

대외 조직망이 전문화되었다. 그리고 이런 기구들은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 사

이의 문화예술적 협동관계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프랑스의문화적포용력

프랑스는 20세기에 이미

재능있는 젊은 외국 화가들

을 데려다 재우고 먹이고

전시공간을 마련해주는 등

의 지원 끝에 결국 그들을

프랑스 사람으로 만드는 전

략을구사했다. 피카소는에

스파냐사람이고, 샤갈은러

시아인이며, 고흐는 네덜란

드출신이고, 쿤데라는체코

인이다. 바스티유오페라음

악감독에 정명훈을 발탁했

던 프랑스이다. 자크 랑은

‘파리에서는 언제나 어느

나라 음식이든, 어느 나라

영화든 먹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전역 30여

도시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장르의 영화

제가 열린다. 자크 랑은“프

랑스의 힘은 문화적 포용력

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한다

(「21세기 생존전략.  세계

는 이렇게 뛰고 있다-프랑

스」,『조선일보』, 1999년 11

월23일).

‘ 문과관계총괄사무국’

1945년 4월 13일 법령

에 따라 프랑스외무부는

이 기구를 두고 대외문화

관계 업무를 담당하게 했

다. 이때 최초로 프랑스 행

정용어집에‘문화적(cul-

turel)’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게되었다.



오 픈 북

50 우리문화│2001│4

오늘날 프랑스는 전세계에 800명의 문화 및 기술

담당 참사관을 파견하고 있고, 132개의 문화원과 연

구소가 프랑스의 문화와 언어를 외국의 젊은이들에

게 가르치고 있으며, 20개 국가에 25개의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연구소가 분산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47개 국가에 160개의 고고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문화사절단이 파견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프

랑스문화의대외업무를웅변해주고있는것이다.

프랑스어권의 보호와 확대를 위한 위와 같은 노

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프랑스는 막대한 재정적 투

자를 하고 있다. 외무부의 총예산 가운데 35퍼센트

가 문화에 쓰인다. 1995년의 경우 외무부의 문화

관련 지출은 53억 프랑이나 되었다. 몇몇 대외 문화

협력에 관한 숫자를 열거해보면 알 수 있다. 외국

도서관에 80만권의 도서를 지원하고 1만 5천여 권

의 정기 간행물을 구독한다. 문화교류의 하나인 프

랑스 작가, 편집인, 번역자들의 외국 파견이 연300

회에 달하며 아울러 같은 회수의 외국인 작가, 편집

인, 번역가들이 프랑스에 초청된다. 매년 20개 외국

어로 300여 종의 프랑스 저서가 출간되며 매년 1만

여 건의 프랑스 문화활동이 외국에서 전개된다.

150회의 전시회가 개최되고 500회에 달하는 프랑

스 예술인의 외국 방문 공연이 이루어진다. 매년 3

만 5천여 개의 프랑스 영화 필름이 복사∙유통되

고, 프랑스는 세계 각국 120여 종류의 영화 페스티

발에 참여한다. 프랑스 영화의 해외 진출에 관계하

는 기관은 외무부의 대외협력국 이외에도 국립영화

센터(CNC), 프랑스영화연합회(Uni-France-

Film)등 많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과학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1만 2천여 건의

협력계획이 120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120

억 프랑의 예산이 집행된다. 그리고 21개 국가에서

44개의 비정부기관과 함께 100여 개의 프로젝트를

공동재정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간 1만 7천여

명의 외국인 장학생들을 프랑스로 초청하며, 6천여

명의 프랑스 전문가들이 외국과의 공동연구를 목적

으로 파견된다. 

프랑스는 자국 문화의 해외 전파를 더욱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4년 시청각 위원회

(Conseil audiovisuel exterieur de la France)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프랑스 국제방송공사(RFI :

Radio-France International)와 4개의 인공위성의

도움으로 지구촌 100여 개 국가에 불어방송을 송출

하고 있는 TV 5, 그리고 1989년부터 불어권 중동

과 아프리카 지역에 프랑스가 제작한 교육 및 문화

에 관한 프로그램을 인공위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프랑스 국제채널(CFI : Canal France

International)을 운영하고 있다. 1991년 5월부터

는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프랑스 문화프로그램을 방

송하고 있다. 

‘ 문화는안된다’미국문화독점견제

프랑스 문화의 보호와 확대를 위한 프랑스 정부

의 대외적 노력은 1981년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

랑 대통령이 권좌에 오른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다. 문화부 장관 자크 랑은 국제적인 문화활동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의 외무부가 관장하던 대외

문화업무를 문화부의 국제업무부를 통해 더욱 강화

했다. 또한 그는 프랑스 문화를 외국에 수출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외국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시책을 추진했다. ‘세계문화의 집’, ‘국제시청각기

금’등이 창설되었고 이 분야의 예산도 꾸준히 증액

되었으며, 특히 아프리카 음악과 영화는 파리를 통

해 상품화되고 국제화될 수 있었다. 자크 랑은 문화

를 보수적이고 과거지향적으로 놓아두지 않고 이를

경제논리와 접목시킴으로써 국가가 문화의 산업화

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영화와 문화산업진흥기

금’(IFCIC)이나‘영상산업재정회사’(SOFICA) 등

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가 개입하는 재정지원

통로를 다원화하고 기존 기관들을 변형시켰으며 기

업들의 메세나를 고무했다. 

또한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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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나아가그우수성을세계에알리고전파하는이러한정책적노력과함께무

국적 몰개성의 미국 문화에 맞서 프랑스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

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자크 랑은 1982년 7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유엔 교

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다음과같은중요한연설을했다.

문화란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평준화하는 것을 경계

해야 한다. (.....) 우리는 오늘날 단 하나의 세계문화가 존재하지 않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 문화적 권리 중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각국 민중들의

자결권이다. (......) 우리는 수동적으로, 너무나 수동적으로 문화적 침략을 감

수해왔으며, 외부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 균일화되고 상투화된 음악에 의해

침윤되어왔다. 그 결과 민족문화가 상실되고 전세계적으로 강제된 획일적인

삶의 양식이 횡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한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

되고 있으며, 보다 정확히 말해서 각국 시민들의 의식과 관련된 보다 심각한

간섭방식이다. (......) 거대한 이윤의 제국에 딸린 속방이 되는 것이 정녕 우

리의 운명인가?

각 문화의 다양한 능력과 문화적 자결권을 강조한 이 연설문은 미국 문화

의 패권적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며, 이후 사회당 정부의 대외 문화정책의 토대를 제공했다. 

사회당 정부가 창설한 아랍연구소(Institut du Monde Arabe), 라틴아메

리카의 집(La Maison de l’Amérique Latine), 다문화간 대화모임

(Association Dialogue entre les Cultures) 등은 미국 문화의 독점을 견제

하고 각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반영

하며, 최근의‘문화적 예외’(exception culturelle) 논쟁은 그러한 노력이 집

약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3년 미국이 주도한 가트(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협상

에서 예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프랑스 대통령과 정부는 문화적인 예외를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크 들로르의 지

지에 힘입어 프랑스는 총력을 기울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설득했고, 결국 문

화부문의 재화와 서비스는 다른 상품과 똑같이 취급될 수 없으며 외국과의 교

역시 특별히 취급되어야 하고 이 분야에 대한 각국의 보호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이끌어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유무역의 시장개방

정책 앞에서 영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프랑스의 노력과‘문화적 예외’

의 입장은 이후 프랑스 영화와 시청각 예술의 보호는 물론, 프랑스어 문화권

의 주체적인 문화정책의 본보기가 되었다.�

‘ 문화적예외’논쟁

뜻은 간단하다. 국제적으

로 모든 분야가 세계화하고

있지만 문화만큼은 예외라

는것이다. 이것은미국이라

는 거대 일극체제가 주장하

는 자유교역주의의 장단에

맞춰모든나라의문화가개

방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문

화만큼은 절대 안된다는 프

랑스국민들의외침이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

는 1998년 10월 14일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협상에 불참을

선언했다. 리오넬조스팽총

리는 의회연설을 통해“프

랑스는 국제적 투자 자유화

추진은 지지하지만 문화부

문은예외로인정해야하며.

그렇지 못한 MAI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

다(「한겨례신문」, 1998년

10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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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의정체

(1) 도깨비의 어원

우리의 설화에는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한 사나이가 장터에서 얼큰하게 취

한 후 식구들 생각해서 고기를 사들고 밤중에 산길

을 걸어 귀가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김서방, 그 고기 나 주게.”하므로 거절하였더니

씨름을 하자고 하여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나무에

묶어놓고 다음날 보니 닳아빠진 빗자루였다는 투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그‘어떤 사람’은 빗

자루가 변신한 도깨비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도깨비는 신출귀몰한 귀신에 속하

는 존재이지만 선신(善神)이든 악신(惡神)이든 간

에 무섭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귀신(鬼神)에 비하여

덜 무섭고 덜 두려운 신령 곧 사람이 가까이 할 수

도 있는 존재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서

도깨비는 사람에게 짖궂은 장난을 치고 홀리기도

하나 대체로 신통력을 발휘하여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우호적이고 단순한 존재이다.   

도깨비는 돗가비( +아비)에서 비롯한 말인데,

능청스럽게 변덕을 부리는( )아비라는 뜻이다.

도깨비를 달리 허새비, 독각귀(獨脚鬼), 허주(虛

主), 망량이라고도 하며‘참봉’또는‘영감’으로도

부른다. 

(2) 도깨비의 성격

도깨비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다가 버린 헌

물건들 곧 신발, 부지깽이, 빗자루, 절구, 키, 홍두

깨 등에서 변신하는데 특히 여성의 피가 묻어있는

것에서 잘 생긴다고 한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머물 곳을 찾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나 자

기집으로 가자고 하여 따라갔다. 그래서 대접을 잘

도깨비의 세계
김의숙│강원대국문학과교수(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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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잤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쳐서 깨어보니 자

신은 다리 밑에서 몽당 빗자루를 베고 누워 있더라

는 것이다. [용천담적기(김안로)]    

민속학적으로 볼 때 오래된 나무와 바위처럼 오

래된 빗자루와 홍두깨 그리고 생산력을 지닌 여성

의 피(월경)는 신성한 것이므로 그것이 변신한 도

깨비는 비록 신령일지라도 지극히 인간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깨비는 유난히 사람에게 장난치기

를 좋아한다. 솥뚜껑을 종이처럼 구겨놓거나, 솥 안

의 떡시루를 뒷간에 갔다놓기, 국수를 뒷동산 소나

무에 걸어놓기, 외양간의 황소를 지붕 위에 올려놓

기 등을 자행한다. 

어떤 사람이 밤을 새워 게를 잡았다. 그런데 새벽

녘에 누가“김서방, 게 많이 잡았소?”해서 돌아보

니, 키가 9척이나 되는 큰 사람이 킬킬거리며 달아

났다. 동이 터서 망태기를 보니 게는 하나도 없고

쇠똥만 가득 담겨 있더라는 것이다. 

또 도깨비는 씨름하기를 좋아하는데, 자기를 이

기는 사람에게는 소원을 들어준다. 

그리고 도깨비는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요술방

망이인‘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초능력을 발휘하여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혼을

내준다.   

제주도의 마을에서는 특히 도깨비를 재산의 신,

풍어의 신, 가업 수호신, 대당간신, 마을 수호신 등

의 속성을 지닌 당신(堂神)으로 모시고‘영감놀이’

라는 굿판을 벌인다. 

그리고 제주도의 도깨비는 해녀나 미인을 좋아하

여 같이 살자고 덤비는 버릇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해녀가 정신 착란을 일으키면“도채비가 지폈다”고

하여 <영감놀이>라는 굿을 하였다. 이 놀이는 여자

에게 붙은 아우 영감을 형 영감 둘이서 횃불을 들고

데려가는 모의극이다.     

(3) 도깨비의 생김새

삼국시대에 귀신을 쫓기 위해 만든 벽사용(僻邪

用)의 귀면와(鬼面瓦 - 도깨비 얼굴을 조각한 기

와)를 보면 도깨비는 머리에 뿔이 나있고, 눈은 툭

불거지고, 유달리 큰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며, 날카

롭고 긴 송곳니가 드러나고, 손발의 발톱이 긴 것으

로 나타나 있다. 《용재총화》에 보면 도깨비는 키가

하도 커서 옷을 해 입을 수가 없어 허리 아래는 백

지로 둘러 치마로 삼고 있으며, 상반신은 구름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도깨비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숲

풀 속이나 옛성, 동굴, 황야, 절벽 등에서 사는데,

‘도깨비불‘이라고 하는 인광(�光)으로 밤에 허공

을 떠돌아다닌다. 그러나 변신술이 능해서 때로는

농부, 미녀, 노인, 나그네 등으로 자유자재로 변신

한다.

도깨비설화

(1) 도깨비의 대장 비형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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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설화가 처음 나오는 책은《삼국유사》이

다. <도화녀비형랑>조에 보면 도깨비의 정체와 신통

력이 잘 나타나 있다. 

신라 제25대 진지왕의 혼령이 밤에 과부인 도화

녀라는 여자에게 나타나므로 함께 지내었다. 그래

서 비형랑이 태어났다. 비형랑은 밤마다 나가서 새

벽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서천(西天) 가에서 도깨비

들과 놀다가 돌아왔다. 26대 진평왕이 그것을 알고

신원사 북쪽 개천에 다리를 놓으라고 하니, 비형랑

이 도깨비를 이끌고 하룻밤 사이에 돌다리를 놓았

다. 이를 귀교(鬼橋) 또는 대석교(大石橋)라 하였

다. 또 도깨비 중에서 선발된 길달은 흥륜사의 누각

문을 지었는데, 그가 여우로 변신해 도망하자 비형

랑은 다른 도깨비를 시켜 죽여 버렸다.

(2)도깨비 감투

능텅감투라고도 하는 도깨비감투는 사람이 쓰면

보이지 않는다는 신기한 감투이다. 어떤 사람이 어

쩌다가 도깨비감투를 얻었는데, 그는 투명인간이

되어서 남의 가게의 물건을 훔치거나 제삿상의 음

식을 훔쳐 먹으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세월이 훌러

감투가 낡아 실밥이 빨갛게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 도둑질을 하였다. 한번은 가게

주인이 물건이 없어지면서 빨간 것이 왔다갔다 하

므로 빗자루로 그것을 냅다 갈겨 버렸다. 그러자 감

투가 벗겨져 온 몸이 드러났으므로 패가망신하게

되었다.  

(3)심술꾸러기 도깨비

도깨비가 심술을 부려 어느 농부의 논에다 돌을

가득 쌓았다. 도깨비의 장난인 것을 안 농부는“올

해는 돌이 많고 물이 없으니 농사가 잘 되겠다.”고

하루종일 중얼거리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튿날 와 보니 돌이 하나도 없이 치워져 있고 논에

는 물이 가득 차 있더란다. 

(4)말 피를 무서워하는 도깨비

한 여자가 있었는데, 도깨비와 친하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

을 쑤어 도깨비에게 먹였다. 과연 도깨비와 친해

져서 금은보화를 얻어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도

깨비가 귀찮아진 여자는 도깨비가 말 피를 무서워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방에 말 피를 들여놓아

쫓아내었다.  

(5)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인 이야기

� 옛날 강원도 춘천땅 산골에 오른쪽 턱 밑에 커

다란 혹이 달린 노인이 살았다. 어느 날‘혹부리 영

감’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비가 많이 와서

빈 절간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다가 날이 저물었다.

그래서 할수없이 절간에서 밤을 새우기로 하였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난데없이 파란 불과 붉은 불

이 다가오더니 절간 안으로 들어왔다. 놀란 노인이

몸을 숨기고 보니,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두들겨 술,

떡, 밥을 가득 쌓아놓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다. 그것을 보던 노인도 신바람이 나서 함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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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려 마시고 춤을 추고 놀았다. 그러다가 닭 우는

소리가 나자 도깨비들은“신나게 노는데, 닭이 울다

니…. 내일 와서 다시 노세.”하면서 갈 차비를 차렸

다. 그리고 노인에게“영감님 덕분에 잘 놀았소. 내

일 밤에 와서 또 놉시다.”고 하였다. 그때 노인이 머

뭇거리자 대장 도깨비가“올 생각이 없는 모양이군.

그렇다면 이 혹을 떼어서 우리가 보관하면 할수없

이 오겠지.”하면서 혹을 떼어 갖고 갔다.     

노인은 보기 싫은 혹이 떨어지자 좋아서 집에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마침 마을에는 왼쪽에

혹이 달린, 심술궂은 노인이 살았다. 그는 혹을 떼

고 돌아온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절간으로 가 기

다렸다. 과연 도깨비들이 왔으므로 함께 춤추고 놀

았으나 도시 흥이 나지 않았으로 팔만 오무렸다 폈

다 하였다. 그것을 본 도깨비들이“우리가 어제 혹

을 떼어 갔으므로 흥이 나지 않는 것 같으니 다시

혹을 주자.”고 하면서 오른쪽에다 혹을 붙여 주었

다. 그래서 혹을 떼러 간 노인은 오히려 하나를 더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 턱에 혹이 달린 김첨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날이 저물자 빈 절간에서 밤

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심심해서 노래를 불렀다.

노래소리를 듣고 도깨비들이 모여 들었다.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는 방법을 물었다. 김첨지가 그것이

혹 때문이라고 말하자 도깨비들이 금은보화를 주면

서 사자고 하였다. 그러라고 하니 혹을 떼어갔다.

부자가 된 김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박첨지가 자기

에게 달린 혹도 팔고자 하여 그 절간으로 갔다. 과

연 도깨비들이 있는지라 자기의 혹을 사라고 하였

다. 도깨비들은 전번에 혹을 샀으나 노래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화가 난지라 그 혹을 박첨지의 턱에다

붙여버렸다. 그래서 박첨지는 혹 하나를 더 붙이게

되었다.   

(6) 약속을 어긴 어부가 도깨비에게 봉변을 당함

어떤 어부가 도깨비에게 약속하기를, “고기를 많

이 잡게 해 주면 시루떡을 쪄 주겠다.”고 하였다. 그

래서 도깨비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었으나 어부

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화가 난 도깨비는 사흘째

부터는 송장 뼈다귀, 개뼈다귀만 그물에 가득 걸리

게 하였다. 그것도 모자라“이놈아, 입으로 거짓말

을 했으니 입이 비뚤어지거라.”하고 고함을 쳤다.

그러자 어부의 입이 비뚤어졌다.     

(7) 6.25 전쟁때 다 사라진 도깨비

한적하고 괴괴한 야밤과 여기저기 호젓한 길에 자

주 출몰하던 도깨비가 사라진 것은 총소리∙대포소

리가 강산을 뒤흔든 6.25전쟁 때부터였지. 본래 귀

신이나 도깨비들은 큰 소리와 쇳소리를 무서워하고

싫어해. 정초에 화약을 터뜨리고 상여 앞에서 방상

씨가칼을휘두르는것도귀신을쫓기위한거야.   

그런데 6.25때 얼마나 소란하고 시끄러웠나. 총

소리, 대포소리, 육박전의 아우성. 도깨비라고 배길

재간이 있나. 그래서 다 영계(�界)로 도망을 가 버

렸지. 이제 도깨비 덕에 부자(富者)되긴 다 틀렸

어…. �

민속학적으로 볼 때 오래된 나무와 바위처럼 오래된 빗자루와 홍두깨 그리고 생산력을 지닌 여성의 피(월경)는 신성한 것이므로

그것이변신한도깨비는비록신령일지라도지극히인간적일수밖에없다.

그래서 도깨비는 유난히 사람에게 장난치기를 좋아한다. 솥뚜껑을 종이처럼 구겨놓거나, 솥 안의 떡시루를 뒷간에 갔다놓기, 국

수를뒷동산소나무에걸어놓기, 외양간의황소를지붕위에올려놓기등을자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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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동안 대전 한

국통신연수원에서 2001년도 한국문화학교 운

영관계자 교육이 열렸다. 99년도까지 매년 1박 2일

로 실시되어오다가 작년에 중단되었던 교육을 올해

는 2박 3일로 기간을 늘려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장 이세섭님이 대전

중구문화원 문화학교 우경식님에게 교육생 선서를

받음으로써 시작된 교육은 이세섭님(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장), 최기인님(소설가), 이중한님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장) 세 분의 특강과

친교의 밤 순서로 첫날을 보냈다. 올 해 처음으로

실시한 친교의 밤 행사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문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흥겨운 레크레이션을 통해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둘째 날은 박강수(배재대학교 총장)님의 특강으

로 시작되었다. 이어 울산남부도서관 문화학교 김

미령님,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문화학교 안광선님,

대구 대덕문화전당 문화학교 김성해님, 서울 송파

문화원 문화학교 전하억님의 문화학교 모범사례 발

표가 있었으며, 문화원 문화학교, 도서관 문화학교,

박물관 문화학교, 기타 문화학교별 분임토의가 진

행되었다. 이날 분임토의는 각 문화학교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열띤 토론

이 펼쳐졌으며 마지막 날 토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둘째 날 오후에는 문화학교 수료생 공연이 있었

다. 천안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생들의 실내악 합주,

대전 서구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생들의 한국고전무

용, 국립부여박물관 문화학교 수료생들의 영남농

악, 청원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생들의 중창공연이

펼쳐졌다. 공연을 해 준 문화학교 수료생들 대부분

이 주부들이었는데 문화학교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물론 전문가들의 공연이 아니

라 조금은 실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자연스러

정보나누고친목다진‘2박3일’

김종열│한국문화학교사무국

문화학교문화학교문화학교문화학교문화학교문화학교문화학교문화학교문화학교문화학교문화학교문화학교

△ 이세섭 문화관광

부 전통지역문화

과장이 대전 중구

문화원 문화학교

우경식님으로 부터

교육생 선서를 받고

있다.(위)

안진수 한국문화

학교 사무국장의

강연모습.(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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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 공연이 끝 난 후에

는 한밭교육박물관과 뿌리공원을 돌아보는 문화유

적지 탐방 시간을 가졌다. 다소 시간이 짧아 두 곳

을 꼼꼼하게 둘러볼 수 없는 아쉬움이 남긴 하였지

만 한밭교육박물관에서는 우리 나라 교육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었고 뿌리공원에서는 성씨에 따른

각자의 뿌리를 확인하고 자긍심과 긍지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둘째 날 저녁에는 한국문화학교 홈페이지 활용교

육이 이어졌다.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된 홈페이지

활용교육에서는 각 문화학교들이 자신들의 홈페이

지를 직접 수정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항상 최신

의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한국문

화학교 홈페이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각

문화학교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

운 강좌 개발과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

였다.

셋째 날에는 정갑영님(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

위원)과 이진배님(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무총장)

의 특강을 시작으로 안진수님(한국문화학교 사무

국장)이 문화학교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둘째 날 있

었던 분임토의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과 그간의

교육을 평가하는 설문조사 시간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한국문화학교 운영관계자 교육에는 전국의

307개 문화학교 중 약 180여 문화학교 운영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많은 문화학교들에서 참석하지 못

해 아쉬움이 남지만 2박 3일간의 짧지도 길지도 않

은 일정 속에서 다양한 강의를 통해 실무를 익히고

전국의 문화학교 운영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교

육이었다. 이 지면을 빌려 항상 문화학교를 위해 노

력하는 모든 문화학교 운영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

씀을 전한다.�

2001년도 한국문화학교 운영관계자 교육을 마치고

△중원문화원문화학교의중창공연

△친교의밤

△분임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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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통 어린이놀이 주 자치기가 있었다.

적당한 길이의 긴 박대기와 짧은 막대기 2

개를 가지고 노는 놀이다. 마당이나 골목에서 주로 놀

았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자치기는 이렇다할 장남감이 없었던 옛날 어린이들

이 어울려 가장 손쉽게 벌일 수 있었던 놀이로 둘 또는

그 이상의 어린이들이 편을 갈라 땅바닥에 원을 그려놓

고 긴 막대기로 짧은 막대기를 쳐서 날려보낸다. 또는

땅바닥에 홈을 파고 홈위에다 짧은 막대기를 가로로 얹

어 놓고 긴 막대기로 날려 보내기도 한다. 원 또는 홈앞

적당한 거리에서 이것을 받거나 받지 못하면 주어서 원

이나 홈쪽으로 던진다. 서로 정한 약속에따라 긴 막대

기로 짧은 막대기를 쳐 올려 한번 또는 그 이상 튕겨서

날려 보낸다. 이것을 상대방이 잡으면 편을 바꾸고 못

잡으면 날아가 떨어자 짧은 막대기와 원 도는 홈까지의

길이를 긴 막대로 한자 두자… 재어서 자수(100자 또

는 그 이상) 내기를 한다. 이와같이 놀이기구와 방법이

단순하며 어린이들에게 널리 성행하였다. 특히 남자 어

린이들 사이에서 많이 놀아졌는데 지금은 자취를 감추

지 말았다. 

땅바닥에 금을 긋거나 구멍을 파서 나무막대기를 가

지고 가지고 노는 자치기는 가장 손쉬운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알 수 없으나 옛

날 별다른 놀이기구가 없을 때 소년들이 상상력은 흔해

빠진 나무막대기를 훌륭한 놀이기구로 삼아 막대기가

지닌 기능을 최대한 살려 재미있는 놀이로 만들어낸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놀이내용

① 준비 : 땅바닥에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리고 손에

잡고 때리기 좋은 긴 막대기와 짧은 막대기를 준비한

다. 짧은 막대기는 땅바닥에 놓고 긴 막대기로 그 끝을

내리치면 튕기어 공3으로 뜰 때 이것을 긴 막대기로 쳐

서 멀리 날려 보낸다. 땅바닥에는 원을 긋거나 또는 구

멍을 파기도 한다.

자 치 기

●편집부

끊어진 전통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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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놀이방법 : ◆ 원긋고 놀기 : 1명 도는 2명 이

상이 편을 지어 막대기를 날려보내는 편과 그것을

받는 편의 순으로 공격∙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원 앞에 그은 선에 서서 수비편으로 막

대기를 쳐서 날려 보낸다. 이 때 수비하는 편은 날

아오는 막대기를 주어서 떨어진 자리에서 이것을

원을 향애 던진다. 이 때 공격측은 날아오는 막대기

를 긴 막대기로 쳐낸다. 미리 정한 약속에 의해 원

밖으로 쳐낸 막대기를 1번 또는 2, 3번 긴막대기로

튀겨서 또 처내는 것이다. 이 때 역시 수비측이 그

것을 받으면 공격과 수비를 봐주고 못 받아내면 원

에서 쳐낸 작은 막대기까지의 거리를 긴 막대기로

1자, 2자씨 잰다. 

막대기를 쳐내지 못하여 막대기가 원안으로 떨어

지거나 또 빗맞아 뒤로 떨어질 대도 역시 공격과 수

비를 교대한다.

원의 모양은 1, 2, 3 동그라미 등으로 적당히 정

한다. 3동그라미일 경우에는 막대기가 맨 가운데의

원에 떨어지면 한번 만 튕겨 쳐내고 그 다음 원에

떨어지면 두번, 맨 가의 원에서는 세번, 그런 식으

로 쳐낸다. 어느때나 수비측은 공중에 떠 있는 작은

막대기를 잡으면 공격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승부는 미리 정한 자수 (100자 등)에

먼저 도달한 편이 승리한다. 대개 이와

같은 놀이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가

지 재미있는 방법을 덧붙여 본다.

◆ 땅구멍 파고 놀기 : 

놀이방법은 원긋고 놀기와 같으나

원대신 땅바닥에 배모양의 땅구멍을

파서 노는것이 다르다.

즉 땅바닥에 작은 막대기를 비스듬

이 세울만한 적당한 크기와 깊이의 구

멍을 파내어 그 곳에 작은 막대기를 놓

고 긴 막대기로 내리 쳐서 작은 막대기

가 튀어오를 대 이것을 앞으로 쳐서 날

린다.

또는 땅구멍위에 작은 막대기를 가로로 얹고 이

것의 아래에 긴 막대기를 질러 넣어 앞으로 힘껏

날려보내기도 한다.

이밖의 놀이방법은 원긋고 ㄴㄺㅣ와 비슷하다.

자치기 놀이에 관한 문헌기록은 별로 찾아볼 수

없고 1972년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펴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남편)의 세시풍속 및

놀이에 자치기에 관한 조사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조사는 경남 창원군 사도리에서 한 것이다.

한편 공격편이 멀리 날려 보낸 작은 막대를 수비

편에서 받지 못할 때 날려보낸 원에서부터 큰 막대

로 재는데 이 때 자수를 늘리려고 부정한 방법으로

잴 때는 수비편이 다시 잴 수 있는데 만약 부정이

들통나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작은 막대를 멀리

날려보내는 기술과 함께 얼마나 합리적으로 거리를

재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 이 놀이는 공간의 넓고

좁음에 따라 자기의 역량과 기술, 요령을 발휘하게

되므로 환경과 여건에 순응하는 노력과 함께 거리

를 목측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알맞은 놀이다. 

그러나 잘못하면 친구나 지나가는 사람과 얼굴

에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넓은 공간 한적한 장

소가 알맞은 놀이공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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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문화원CUG’개설

전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에

‘문화원CUG’가 개설됐다. CUG

(Closed User Group)는 문화원

간 업무효율성을 강화할 목적으

로 지난 97년부터 PC통신 천리

안에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근래 PC통신의 활용도

가 급감하면서 천리안의 문화원

CUG도 활용빈도가 점차 낮아지

고 있다. 따라서 전국문화원연합

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홈페이지(www.kccf.or.kr)내에

문화원CUG를 개설하게 됐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중간에

위치한 문화원 CUG는 지방문

화원 관계자만 사용 권한이 있으

며 패스워드를 알아야 한다(연합

회에 문의). 구성은 자료실과 일

반게시판 등 메뉴에 글쓰기, 파

일등록, 답변기능, 자료삭제, 수

정 등의 기능이 있다.

통장계좌번호 및 사무실전화번호

변경

▷사무실주소 : (우)135-09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8-28 

▷전화 : (02)543-8084

▷계좌번호 : 한빛은행 : 540-

285059-02-001

제6기문화학교개강

▷일시 : 2월 1일 ~ 4월 30일

▷장소 : 동래문화회관

▷주관 : 동래문화원

▷내용 : 1999년 11월에 1기로

시작한 문화교실이 이번에 들어

6기를 맞으면서 (준)문화학교로

서 한층 성숙된 해를 맞았다. 앞

으로 수료자들을 위한 수료식 및

정기적 발표회등으로 기존 수강

생들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는 한

편 새로운 수강생들을 위한 편의

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동래학

춤, 한국무용, 민요장구, 풍물, 사

군자, 서예, 도자기, 크로마하프,

영어, 스포츠댄스, 차밍댄스등)

동래3∙1 독립만세운동재현

▷일시 : 3월 1일

▷장소 : 동래시장터-동래구청-

마안산 3.1기념탐

서울특별시

서울시지회

부산광역시

동래문화원

전국문화원연합회

3.1정신을되새기자!

부산강서문화원

은 3.1운동 제82

주년을 맞아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

이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를 부인

할 뿐 아니라 도

리어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

키려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삼

일정신을 되새기자”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김해국제공항

입구를 비롯해 일본인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에 걸어 일본정부의

각성을 유도하는 한편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게 새로운 민족적

가치관을 일깨우게 했다. 

북한그림수예작품전시회

부산강서문화원은 두상통상의 협조를 얻어 북한의 그림 수예작품

및 조개판화작품 전시를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문화원 전시

실에서 개최해 구민들에게 평소에 볼 수 없는 귀한 볼 거리를 제

공했다. 

부산강서문화원

월간‘우리문화’

구독∙광고문의 T.(02)70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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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공모

▷출품자격 : 18세 이상의 여성

▷작품종목 : 한국화(구상∙비구

상), 양화(구상∙비구상∙수채

화), 서예(한글∙한문∙문인화)

▷원서배부: 3월19일~6월26일

▷원서배부처 : 전국 각 문화원,

한국예총대전지회, 한국미협대전

지회, 시내 화방 및 필방

▷작품접수 : 6월 25~26일

▷작품 접수처 : 대전서구 문화

원(우편∙택배 가능)

▷심사 : 6월 29일

▷출품료 : 1점당 3만원

▷심사결과발표 : 6월 30일

▷시상 : �전체대상 1명:상장및

부상 4백만원(매입상금),

�부문별최우수:상장 및

부상 1백 50만원(매입상

금), �특선:상장(부문별

약간명), �입선: 상장(부

문별 약간명)

▷시상일시및 장소 :  7월 25일

오후3시 대전중구문화원 강당

▷문의:(042)488-5474, 9596

송대호사무국장

울산문화원은 3월 6일자로 사무

국장에 송대호씨를 임명했다.

원소절

과천문화원은 2001년 2월 7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기원하는 태평제인

원소절 행사를 단체장을 비롯 3

백 50명의 지역주민이 모인 가운

데 개최했다. 

문화학교12개반개강

과천문화원은 지난 2월 24일 문

화원 대강당에서 문화학교 문화

교실 개강식을 가진데 이어 26일

부터 12월 24일까지 10개월 동

안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강식에는 지역 단체장을

비롯 문화원 임원∙지도강사∙수

강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1년간 강좌를 맡아줄 현

직 대학교수를 비롯 각 분야 전

문인들로 구성된 지도강사를 소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서구문화원

경기도

과천문화원

울산광역시

울산중구문화원

제2회달서전국사진공모전

▷작품내용 1) 자유작 부문

: 미발표 자유작, 2) 주제작

부문 : 대구 달서구를 소재

로 한 미발표 작품 (발전상/

발자취/구민생활상/문화관

련/관광/환경/행사/풍광/풍

물 등)

▷응모자격 : 제한없음

▷작품규격 : 11″× 14″,

흑백 또는 컬러사진 (판넬

불요)

▷출품요령 : 작품뒷면에 제

목, 촬영장소,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명기

(출품표 활용)

▷출품료 : 없음

▷출품수 : 제한없음(필름

동시 제출)

▷시상내역 : �금상 1점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

상 2점 : 상장 및 상금 각 50

만원(자유작 1점, 주제작 1

점), �동상 3점 :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자유작 2점,

주제작 1점), �가작 4점 :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자

유작 2점, 주제작 2점), �

입선 100점 내외 : 상장 및

기념품, 기타 : 본 공모전 사

업추진에 공로가 있는 분에

게 특별상 수여 예정. 출품

자전원작품집증정.

달서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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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 위촉장도 전달했다. 문화

학교 문화교실 프로그램은 가정

원예교실∙국악교실 등 9개분야

12개반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는 가운데 300여명의 수강생

이 참여해 1년여 동안 자신들의

정서를 함양하게 된다. 

수지침자원봉사

▷일시 : 2월 22일

▷장소 : 정라동 나릿골 경로당

▷대상 : 여성노인 58명

▷참가 : 조일선 단장외 13명

실직문화연구회월례회

▷일시 : 2월 24일

▷장소 : 본원 회의실

▷주제 : 조선후기부조조사연구

▷발표 : 배재홍 연구위원

2001년정기총회

▷일시 : 2월 27일

▷장소 : 문화사랑방

▷의안 : �2000년도 사업실적

심의,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2001년도 사업

계획 심의,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임원 개∙

보선

제2회3.1만세운동기념행사

▷일시 : 3월 1일

▷장소 : 죽서루광장 출발 시가

행진후 삼척초등학교 교정

▷인원 : 약 3,000명

제9기문화학교입교식

▷일시 : 3월 3일 (토) 11:00

▷장소 : 문화사랑방

▷과목 : 서예, 미술, 국악, 풍물,

사군자, 수지침, 꽃꽂이, 한국요

리, 영어회화 등 9개교실 14개반

▷인원 : 252명

도지회월례회의

▷일시 : 3월 13일

▷장소 : 금산문화원

서산문화원지역문화학교개강식

서산문화원은 지난 3월 3일 서

산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문화

원 임원 및 교육담당강사, 수강

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지역문화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학교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을 말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은 생활을 윤택하게 할 뿐 아니

라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서산문화

원에서는 10년전부터 사회교육

프로그램인 지역문화학교를 운영

해오고 있다. 제9기 지역문화학

교에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여

주었던 플루트교실은 올해에도

많은 수강생이 몰려 눈길을 끌었

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수지침

교실은 정원이 초과되는 현상을

충청남도

충남도지회

강원도

삼척문화원

서산문화원

제2기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개강

▷일시 : 3월 2일

▷장소 : 횡성문화원 문화사

랑방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한문

(漢文) 및보학(譜學) 강좌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까지

▷장소 : 횡성문화원 문화사

랑방

▷강사 : 강대덕 교수(강원

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강의 �한문(漢文) : 국가

자격취득과정, �보학(譜學)

: 계보(系譜)에관한학문

▷대상 : 관내 거주자 성별

제한 없음

횡성문화원



빛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밖에 꾸

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어교

실과 민요를 배우면서 장구도 배

우는 민요와 함께하는 장구교실,

그리고 생활용품으로 실속있게

활용하는 퀼트교실과 수채화교실

이 열리게 된다. 

문화원분원장회의

▷일시 : 3월 9일

▷장소 : 서산문화원 회의실

▷대상 : 서산문화원 분원장

사무실이전

▷주소 : (우)560-800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126-32 전국

문화원연합회 전라북도지회

▷전화 : (063)287-5509

김병학전북지회장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북도지회는

도지회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지회장에 김병학김제문화

원장(71)을 재선출했다. 이날 총

회에서는 또 △부지회장에 조정

승 고창문화원장, 임남곤 정읍문

화원장을, ▷감사에는 박승진 완

주문화원장∙성대휴 무주문화원

장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전북

지회는 사무국장에 박갑순씨를

임명했다. 

임원개선

영천문화원은 지난 2월 23일 정

기총회에서 임원을 개선했다. 원

장에는 김태원씨가 유임됐다. 

2001년도정기이사회의

▷일시 : 2월 19일

▷장소 : 문경문화원 다목적실

생산적선진생활문화강연회

▷일시 : 2월 21일

▷장소 : 구미시민문화회관

▷참석인원 : 40여명

2001년도정기총회

▷일시 :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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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북지회

영천문화원

문경문화원

국악발표회

▷일시 : 3월 7일

▷장소 : 경주서라벌문화회관

▷내용 : 사물놀이, 살풀이, 화관무, 민요, 부채춤, 각설이, 농악

등 2001 지역문화의 해를 맞이해 본원 부설 개나리회

창립 10주년기념 국악발표회를 가졌다. 개나리회는 순

수 봉사단체로 평소 불우이웃돕기, 소년 소녀가장 돌보

기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익혀온 농악∙사물놀이∙민

요∙부채춤∙화관무등을 익혀 왔다. 이날 발표회는 내

빈 및 문화가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

났다.

경주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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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문경문화원 대회의실

▷안건 : �2000년도 사업 및 결

산(안)승인의 건, �2001년도 사

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기타토의

▷참석인원 : 문경문화원 문화가

족 80여명

제28회 문경시립합창단 정기연

주회연습

▷일시 : 2월 20일부터 매주

(화, 목)

▷장소 : 문경문화원 회의실

제16회경로효친실천수기공모

▷공모시간 : 4월 1~25일

▷시상일 : 4월 30일

영어∙교양교실개강

문경문화원은 4월 10일 영어교

양교실을 개강한다. 

제27차정기총회

▷일시 : 3월 7일

▷장소 : 국악당 전시실

무료영화상영

▷제목 : 글래디에이터

▷일시 : 3월 9일

▷장소 : 국악당 공연장

문화상품 지원 약속 받아

경남지회는 2월 19일 2001년도

정기총회에서 2000년도 사업실

적을 평가하고 새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경남도지사와 도

내 문화원장들의 대화의 광장에

서 지역문화의 해에 걸맞는 문화

상품 창출에 김혁규 도지사의 지

원을 약속 받았다. 

‘ 우리것함께보소서’공연

마산문화원은 2월 19일 마산올

림픽 기념생활관에서 지역문화의

해 첫 프로그램인‘우리 것 함께

보소서’공연물을 제작∙공연해

시민들의 격찬을 받았다.

2001년도정기총회

▷일시 : 3월 6일

▷장소 :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내용 : �장한어머니상(수상

자 황영자), �공로 표

창패 시상, �2000년

도 사업실적∙수입지출

결산 승인, 2001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승

인, �식전공연 : 김경

숙무용단, 진주어머니

합창단

상반기무용교실개강식

▷일시 : 3월 5일 10시

▷장소 : 문화원 강당

▷과목 : 고전무용, 스포츠댄스

▷수강기간 : 3~5월 매주 월요

일 수요일 각 2시간

(초급 중급 각 40명)

2001년도진해문화원정기총회

진해문화원은 지난 2월 19일 문

화원 2층회의실에서 회원 130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정

기총회를 개최했다. 

진해문화원 2001년 문화학교 합

동개강식

진해문화원은 지난 3월 2일 진해

시민회관 3층 소극장에서 10개

강좌 수강생 250명이 참석한 가

운데 2001년 진해문화학교 합동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

는 문화원 이사를 비롯 김병로

진해시장, 김영조 진해시의회의

장, 강수명 교육장 등 기관∙단

체장들이 참석해 수강생들을 격

려했다. 이날 박차생 문화학교장

은 인사말을 통해“지금까지는

우리문화가 서구와 일본문화에

경도되어 우리의 빛나는 전통문

경상남도

경상남도지회

고령문화원

마산문화원

진해문화원

진주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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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소외되고 천시되어 왔다”며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전통문화

를 재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박 교장은“일본 아사이

신문의 세계적인 칼럼니스트 후

나바시 요이지씨가 그의 논문

‘21세기 구상’에서 영어를 일본

의 공용어로 쓰자고 제의했듯 글

로벌 시대의 세계조류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 빠르게 급변하고 있

으므로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 일

만불 시대에 걸맞는 긍지높은 시

민의식과 자기성찰을 이 자리에

서 다짐하자”고 말했다. 진해문

화원 문화학교는 1년 교육과정으

로 컴퓨터∙서예∙수묵화∙유

화∙수채화∙고전무용∙오광대

탈춤∙풍물사물놀이∙민요∙한

자 등 10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

으며 12월에 합동수료식을 한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초청

공연

▷일시:  2월 16일

▷장소: 김해칠암문화센터공연장

▷내용 : 김해문화원은 서울대학

교 박세원교수가 지도

하는 지오반니 칸타테

오페라단을 초청해 푸

치니 오페라‘토스카’

를 공연했다. 

2001년정기총회

▷일시 : 2월 26일

▷장소 : 김해문화원 1강의실

문화학교문화재가이드반개강

▷일시 : 3월 27일

▷장소 : 김해문화원 1강의실

▷내용 : 김해문화원은 김해지역

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김해의 문

화유적을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

는 안내자를 양성하기 위해 문화

학교에 문화재가이드반을 개강하

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

시한다. 김해문화원은 6개월 동

안 향토사학자∙교수 등 전문분

야의 강사진을 구성해 강의 및

답사를 통한 교육을 거친 뒤 문

화재 안내 자원봉사자로 양성,

김해를 찾는 관광객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

께 김해문화원은 일어∙영어∙중

국어 등 외국어 가이드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가족대표자연석회의

의령문화원은 제29회 의병제전

및 제1회 의령군민의날 기념축

제를 맞이해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의령

문화원은 4월21일~ 24일 군민

문화회관 특별전시실에서 서예

와 묵화, 서양화 및 동양화, 난

(�)과 분재, 꽃꽂이, 작품, 사

진, 문학회원의 시화전, 전통도

자기, 목공예작품등 12개 단체에

서 출품한 문화가족의 작품 합동

전시회와 함께 저명 서예가를 초

청해 가훈과 좌우명 지어드리고

써드리기 특별행사를 갖기로 결

정했다.

주부서예교실제6기개강식

의령문화원은 지난 3월 16일 의

령군민문화회관 회의실에서 문화

김해문화원

의령문화원

진해문화원

2001년은
지역문화의해



66 우리문화│2001│4

원 부설 주부서예교실 제6기 개

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전원용의령군수님과 김순곤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문화원임원 그

리고 주부수강생 25명등 60여명

이 참석했다. 허원장 취임이후

중요사업으로 추진해온 주부서예

교실은 가정 주부들의 여가선용

과 건전한 취미활동은 물론 자기

발전과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기

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97년 1월

26일 제1기생을 모집해 6개월

과정으로 무료교습을 실시해 왔

다. 주부서예교실은 그 동안 160

여명이 수료를 했을 뿐 아니라

특히 창원 MBC여성휘호대회,

진주 개천예술제휘호대회와 경남

도전 등 여러대회에서 8명이 입

선을 하는 등 큰 실적을 거뒀다

주소이전

(우)667-800 경남 하동군 하동

읍 읍내리 1563-6(하동문화예술

복지회관내)

2001년도총회

▷일시 : 2월 23일

▷장소 : 하동문화원

▷참가인원 : 70명

▷내용:�제1호의안 : 200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

의 건, �제2호의안 :

2001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안) 심의 건,�제3

호의안 : 기타의건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유종호’선

생초청강연회

▷주최 : 대한민국예술원

▷주관 : 제주문화원

▷일시 : 3월 31일

▷장소 : 중소기업센타 다목적홀

민화초대전시회

▷일시 : 4월 9~14일(6일간)

▷장소 : 제주해변공연장 전시실

제16회정월대보름행사

▷일시 : 2월 7일(음 1월 15일)

▷장소 : 송림백사장 일원

▷참가인원 : 500명

▷행사내용: �연날리기 대회, �민속놀이(제기차기, 투호놀이,

널뛰기, 윷놀이), �불꽃놀이(전문 이벤트), �달맞

이 놀이와 달집태우기, �답교놀이

하동문화원

제주도

제주문화원

문화원소식문화원소식

하동문화원

월간‘우리문화’

구독∙광고문의 T.(02)70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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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譯註 조선환여승람(金堤)

조선환여승람에서 김제편을 떼어

내 번역하고 뒷부분에 원문을 함

께 게재했다. 수년전 국사편찬위

원회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통

해각지역환여승람영인본을배포

한바있는데이책은그때없었던

서문과조선연혁을구해번역하고

원문까지 실어 완벽을 기했다. 신

국판440면.(김제문화원)

家禮解說典書

우리 전통의 가정의례인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 사례외에 충

효와 예의, 사례의 유래, 향교,

생활예절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전통과 현대의 예절을 함께 조명

하고 있다. 신승한 문화원장은

이 책에서“민족의 전통의례 절

차와 정신문화를 근원으로해 지

혜로운 조상의 얼을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발간했다”고 말하고 있

다. 국배판 양장본 320면. (양평

문화원)

華西 �恒老의 現實對

應論과 實踐運動

이 책은 강대덕 강원대 사

학과 교수가 화서 이항로의

현실대응 실천운동에 대해

쓴 것이다. 화서 이항로는

19세기 중엽 재야지식인으

로 위정척사 사상을 형성해

개항 전후 서양세력이 동아

시아로 진출하는 정세변화

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대응

론을 실천운동으로 행동화

한 인물이다.(양평문화원)

동작의 문화유산

동작구내 문화유산을 조사해

사진과 함께 관련문헌까지 게

재했다. 동작구의 개관에선

현대적인 것외에도 신증동국

여지승람을 발췌해 게재했다.

이 책은 동작의 문화유산과

함께 동작의 옛지명도 조사해

실었다. 연만희 동작문화원장

은 발간사에서‘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유산은 새로운

미래 창조의 무한한 보고’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배판 150면.

(동작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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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의 지명과 유래

가평의 개요와 함께 설악∙상∙

하면 등 3개면의 지명과 유래가

실려 있다. 부록으로 가평학도의

용대 6.25 참전기, 각읍면별 유

적현황, 가평군 각급 학교현황

및 역대교장 명단, 가평군 노인

회장 명단이 실려 있다. “원래 한

권으로 발간하려 했으나 시간,

인력의 제한으로 상∙하권으로

나누어 발간하게 되었다”고 신일

균문화원장은 말하고 있다. 그러

나 책에는 상∙하권 표시가 없

다. 신국판 384면. (가평문화원)

옛사람들의 登漢�山記

제주목사를 비롯한 옛 선인들이

한라산을 오르며 남겼던 글을 번

역해 묶어냈다.(제주문화원)

진주의 역사와 문화

진주의 자연환경과 함께 유구한

역사와 문화재, 진주의 인물, 전

설, 진주의 자랑거리를 알기쉽게

엮은 책이다. 김계현문화원장은

“이 책은 강병주 진주시문화재전

문위원, 강동욱 경남일보문화부

차장, 양기석 문화원사무국장이

집필하고 김범수 향토사연구소장

이 감수를 맡아 수고했다”고 소

개하고 있다. 신국판 156면.(진

주문화원)

�越王儉城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와 영월군

이 함께 발간한 중원문화연구총

서 17집이다. 왕검성의 위치와

연혁 및 환경, 왕검성의 현황, 왕

검성의 세부구조와 수습유물의

성격, 왕검성 주변의 옛 성터들,

왕검성의 성격과 보존∙정비에

대한 조사단의 견해 등 5편으로

2001년은
지역문화의해

大邱지방의 옛風俗

대구지방의 옛풍속을 집대

성한 책이다. 관혼상제∙수

연(壽宴)의 풍속∙세시풍

속∙집단의례∙민요∙풍속

놀이 등 6편으로 짜여져 있

다. 채수묵문화원장은 발간

사에서“선조들이 오랜 기

간 지키고 가꾸어온 대구의

정신과 문화를 발전시킴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들의 의무이자 권리이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배판 420

면. (달성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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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여져 있는데 현장사진을 2천 9

백여장이나 게재하고 있어 현장

감을 느끼게 한다.(영월군)

陝川의 文化遺跡(Ⅱ)

문화의고장합천군내문화유적을

조사해 게재한 책자다. 국보3, 보

물17, 사적3, 천연기념물 등 국가

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자료

등이 실려 있다. 모두 컬러사진과

함께 설명을 곁들이고 있는데 합

천의 문화사를 자세히 소개해 합

천군의문화유산을이해하는데도

움을 주고 있다. 국배판 166면.

아트지컬러판. (합천문화원)

소성의 향기(6집)

태안문화원 향토문화지 정기간행

물이다. 서두에 사진으로본 문화

원 동정을 컬러판으로 싣고 태안

관련 인터넷사이트 소개, 우리고

장 문화소식, 문화원발간 도서목

록, 학생문예작품 등이 실려 있

다. 특히 태안문화원 윤길상부원

장의‘전통예절에 대한 소고’란

글이 주목을 끌고 있다. 신국판

210면. (태안문화원)

중구문화길잡이

울산중구문화원에서 관내 문화

가이드북으로 만들어낸 소책자

이다. 문화재와 특산물, 중구의

역사인물, 함월산과 태화강, 동

명유래, 중구의 설화, 문화행사

와 민속놀이가 자세히 실려 있

다. 김철문화원장은“이 책에 삶

의 기본 모습을 담았다”며“지역

문화의 해 주제인 사람, 삶, 어

울림의 여유를 여기서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울산중

구문화원)

성동구의 세시풍속과

놀이

성동민속대관(2)로 간행된

책이다. (1)권은‘성동구의

구비설화’다. 제1장 조사개

관, 제2장 세시풍속, 제3장

민속놀이로 구성된 이 책은

오래전 현대화의 길로 들어

선 서울에서 전통문화를 조

사하기가 어려운 처지에서

나온데 큰 뜻이 있다. 국배

판 218면.(성동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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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東三綱錄 (번역본)

신라∙백제∙고구려∙고려∙조

선시대의 삼강행실을 담았다. 삼

강이란 충신∙효자∙열녀를 뜻한

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귀감이 되는 충∙효∙열

편을 시대별로 엮은 책을 한글로

번역해 청소년까지 누구나 읽기

쉽게 만들었다. 박문규 문화원장

은“우리의참된덕목인충∙효∙

열을실천할수있기를바란다”고

말하고있다. (진도문화원)

광명의 문헌자료

광명문화원 향토사료조사 9호.

광명에서 조사발굴된 교지와 교

서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 게재하

고 그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광명문화원)

國譯 �陵勝覽 (金泉)

김천시의 옛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상세히수록된‘금릉승람’을한글

로 번역한 책이다. 이 책은 300여

년전 고장의 인재양성과 향토사

연구에 헌신한 수봉 여이명 선생

이 집필한 것으로 김천시에서 가

장 오래된 향토사 서적이다. 한글

로의 번역은 김천노인학교 김장

억선생이 맡았다고 한다. 4×6배

판양장본356면. (김천문화원)

北門藝門

대구광역시 북구관내 문화유산을

소개한 소책자이다. 지정문화재

현황, 선사 및 고대유적, 석조유

물, 전통건조물(비지정문화재),

노리수와 보호수, 부록으로 짜여

져 있다. 김덕근 대구북구문화원

청주지역 선사문화
충북대학 박물관장 이융조교수가

지은 책이다. 청주지역의 지형과

지질, 구석기시대문화와유적, 신

석기시대 문화와 유적, 청동기 문

화와 유적, 청주지역의 선사문화

등이 실려 있고 조사결과와 문제

점을 맺는말로 정리했다. 앞머리

에는 유적발굴과 유물 등의 사진

이 컬러로 게재되어 있다. 청주의

정체성을확립하는데도움이되는

책으로보인다. (청주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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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이제는 가꾸어져야 할 문

화와 보존해야할 문화를 후손들

에게 길이 남겨 주어야 하겠다”

고 발간사에서 강조하고 있다.

(대구북구문화원)

井邑鄕制줄風流

최현식 전 정읍 문화원장의 편저

로 발간된 책자이다. ‘판소리와

풍류는 독특한 형태의 우리고유

음악인데 풍류의 京制와 鄕制중

향제는 호남에서 맥을 이어오고

있고 정읍은 세인이 공지하는 풍

류의 고장이다’고 편저자는 말하

고 있다. 향제줄풍류의 유래, 정

읍의 향제줄풍류, 향제줄풍류의

악기, 정읍풍류의 인물로 구분

해 서술했다. (정읍문화원)

靑松樓亭錄

청송군내에 산재한 향교, 서원,

누정 등 전통건축물을 읍면별로

조사해 사진과 함께 건물을 세우

게된 유래 등을 상세하게 싣고 있

다. 류기룡문화원장은 발간사에

서“문화유산의보존과계승차원

에서 기록물화 작업에 착수해 제

2자료집으로‘청송누정록’을 출

간했다”고 말하고 있다. 향토사

연구의 좋은 자료이다. 4×6배판

양장본554면. (청송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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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문화유산탐구(Ⅰ)

양만정 전북향토문화연구회장 등

12명의 전문학자들이 쓴 순창군의

향토사에 대한 글을 게재한 책이

다. 설동찬 순창문화원장은“순창

의 지역특성과 전통성이 강한 관

광자원으로 내세울만한게 무엇인

가를 알기위해서는 문화유산에 대

해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고장의 문화유

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신국판 318면 (순창문화원)

순창문화유산탐구(Ⅱ)

송화섭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소장

(文博)과 이해준 국사편찬위 편사

부장 등 9명의 순창문화유산에 대

한 글을 모아 만든 책자이다. 이

책은 순창의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데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향토사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사계의 권위있는 학자들의

글이어서 향토사에 관심있는 분들

의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신국판 264면 (순창문화원)
월간‘우리문화’

구독∙광고문의 T.(02)70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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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猿日記

을미년 국모(민비) 시해후 전국

각지에서 왜적의 만행에 대항하

는 의병이 많이 일어났는데‘적

원일기’는 병신년 청송인들이

의병을 모아 의진을 결성하니

이를‘丙申倡義’라 했다. 적원

일기는 병신창의를 일기로 쓴

내용인데 한문으로 돼 있는 것

을 영인하고 뒤편에 한글로 번

역해 출간한 것이다. 국배판 98

면. (청송문화원)

▲ 청자굽는 마을 김해등 지음.

강진문화원 발간. 신국판 112면

▲ 당진인수필집 도서출판 당진

시대∙당진문화원 공동발간. 82

편의 당진사람 수필이 실려있다.

신국판 354면.

▲ 윤지당유고 원주의 선비 申光

裕의 부인 윤지당의 유고원문과

한글 번역문으로 된 책이다. 4×

6배판 450면. 원주시에서 발간

▲ 전통사찰총서(15) 사찰문화연

구원에서 발간한 경북의 전통사

찰 둘째권이다. 신국판 402면.

값12,000원.

▲ 진주의역사와 문화, 의기 논개

진주문화원에서는 고장의 향토사

교육을 위해 전주시내 중고등학

교에 학급당 각 1권식 진주의 역

사와 문화, 의기논개 각900권을

배부했다.

▲ 노귤시집∙화암시집

향토사료로 노귤∙화암 선생의

한시를 국역으로 번역해 발간했

다.(제주문화원)

신간안내

3월호 67면 상단 신간안내‘양주사료총서’는 의정부문화원에서 발간한 것인데

양주문화원으로 잘못 인쇄돼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충주문화유적총람’CD

롬 (충주문화원)

▲‘증평문화유적을 찾아’

비디오테이프(증평문화원)

CD롬∙비디오

達城文化大要
달성군 문화 전반에 대해 조사연구해

실은 이 책은 총론∙지석묘∙고분∙산

성∙지정문화재∙비지정중요문화재∙

전통사찰(문화재제외)∙유림향사와

서원∙문중향사∙지역문화행사∙종택

과 집성촌∙명승경관∙농악 민요 및

집단 민속놀이∙역사적 사건∙관광문

화자원∙산업∙문화시설자원 등 총19

편으로 구성돼 있다. 국배판 490면.

(달성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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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용문화오방토룡제에대한연구上

1. 序論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우리의 선조들은 삶의 터전인 하늘, 땅, 산, 강 등의 자연과 돌아가신 조

상들에게 자신의 행복에 감사하고 자신의 불행에 복을 내릴 것을 기원하

였다.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막중한 행사로서

임금에게 상소하고 제례를 성심성의로 모시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 자연신에 대한 기복신앙이 강한 미신적 속성을 담

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통의 뿌리는 언제나 새롭게 해석됨으로써 싱싱한 잎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뿌리깊은 전통의 의미들을 그냥 지나

칠 수 없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과거 반만년의 농업국가적 민족문화를 현대의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함으

로써 지난 일제수탈시대와 경제발전의 그림자에 묻혀왔던 선조의 옥토를

새로운 지평으로 일구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선조들이 남긴 옥토 중의 하나

로서 제사문화는 우리 민족에게는 삶과 직결되어 상하의 구별이 없이 이어

져 내려왔으며 그것은 단지 숭배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을 설정하여 개인과

사회의 依託的 존재유지를 위함이 아니라 전인간사의 정신적 근거로서 완

성된 인격모델과 사회윤리의 전형을 체계화시켜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고유의 문화를 성립해온 반만 년의 역사 동안 다양한 종

교적 원천들이 있었고, 수많은 종교의 전시장으로 불릴 수 있는 현재까지도

그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제 35년과 급속한 근대화의 길을

걸어온 현재에 민족의 전통이 왜곡되고, 정신적 뿌리들이 무분별하게 배척

당하면서 몇 가지 남지 않은 전통마저 미신으로 오해되는 상황이 종종 연출

김영섭(金榮燮)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동대문문화원 원장. 청룡문

화재보존위원회위원장.

저서로『이것이침향이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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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타의에 의한 역사가 가

져왔던 정체성 부재상황에 대한 재고가 차츰 확산되

고 있는 것도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민족적 정신문화

들이 새롭게 해석되어 우리 사회에서 내딛는 앞날에

훌륭한발판을마련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오방토룡제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서울시 동대

문구 용두동 지역에 전해 내려오던 마을제사에 관

심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여 일제시대 때까지 마

을제사가 이어졌다는 증언을 채집함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본 연구자를 중심으로 1991년 5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명을 따서‘용두제’

라는 이름으로 제향을 올렸으며 동부교육청관내의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지역 전통행사로 용

두제 부문이 수록되면서 본 연구자는 용두제향이

용신신앙의 한 갈래라는 막연한 추측에서 탈피하여

본 제사의 연원에 관심을 갖고 동대문구 용두동의

지역적인 배경을 탐구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을 접하고부터 이 지역의 제사가

조선시대의 祈雨의식과 연관이 있으며 그 근원이

오방토룡제에 있다고 판단되어 조선왕조실록의 사

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실행하게 된 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동방토룡제를 발굴∙조사함으로써 조선

의 도성인 한양의 용 문화를 연구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동대문구 용두동은 조선시대 한성부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국왕이 직접 선농제를 올리고 친경하던

중요한 장소이며 우사와 동방토룡제를 행하던 유서

깊은 고장이다. 그동안 이런 사실은 일제시대를 거

치면서 선농단이 파괴되고 동방토룡단과 우사단이

흔적도 찾지 못하도록 말살당하면서 제사의 형태도

사라져 버렸다. 민간에서 대신하여 제사를 올리면

서 존속하였으나 대동아전쟁시 제기(祭器)를 모두

공출 당하는 연유로 폐기되었다고 한다. 

본연구를 통하여 첫째,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잃어버린 우리의 전

통문화를 발굴 계승케 하고, 둘째, 조선시대의 도성

인 한양에서 거행된 용에 대한 제사와 문화의 개발

로 중국과 동남아는 물론 심지어 일본에 조차 뒤쳐

진 �에 대한 문화를 활성화하여 한국과 지방자치

단체의 表象(이미지 또는 캐릭터)으로 승화하고 �

전설을(역사적 배경을 원천으로 하는) 문화상품으

로 개발하고, 셋째,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문화의 정

체성을 확립하여 유구히 전승되어가는 문화행사의

역사적 연원(배경)을 보유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전통문화의 향수를 충족과 더불어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적 역량을 최대한 결

집하여 역사의 굴절과 함께 단절된 지역의 固有性

을 전통문화축제로 발전시켜 향후 전국적인 행사로

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의 접근

① 오방토룡제는 물론 기우제의 한 형태였으며

기우는 고대국가의 일반적인 관심사였으며 통치자

의 자질을 재는 척도가 되기도 했다. 이것은 1차산

업이 국가의 근간을 이룬 농경시대에 가장 필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국가기우의 여러 상황과 기록을 살펴봄으로 오방토

룡제의 역사적 연원을 규찰한다. 

② 국조오례의는 국가전례의 대부분의 의식상황

이 기록되어 있다. 국가 제례인 길례를 구성하고 있

는 내용에 오방토룡제만 제외되어 있다. 조선왕조

실록에서 오방토룡제에 대한 국왕의 관심도 및 빈

번한 기록에 비추어 매우 의심스러운 사항이다. 제

사가 기우와 관련한 항목이 번갈아가며 나타나 있

고 國行祈雨祭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오방토룡제에

대한 독특한 상황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먼저 국조오례의의 길례를 분석하여 국가기우

의 사례를 살펴봄으로 오방토룡제의 규격을 유추하

도록 한다. 

③ 조선왕조실록상의 기사를 분석하여 오방토룡

제의 실행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타의 전적상의

제15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최우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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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분석한다.

④ 오방토룡제 중 동방토룡제와 용두동 지역의

역사∙지리적인 연관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⑤일제 강점기의 조선문화말살 정책 중 용문화

말살정책에 대한 재고

2. 용문화에대한개념과이해

용(�)은 인간의 상상(想像)을 형상화(形象化)한

영물(靈物)로 현무(玄武)∙주작(朱雀)∙봉황(鳳

凰)∙붕(鵬)∙곤(鯤) 같은 영물(靈物) 중에서도 가

장 뛰어난 영물(靈物)이다. 

용(�)에 대한 상징성(象徵性)은 모든 민족이 다

가지고 있으며, 설화(說話)속에서 광범위하게 등장

하고 있다. 

문명(文明)의 발상(發祥)에서부터 신화(神話)나

전설(傳說)의 중요한 소재(素材)로 등장되었으며,

민간신앙(民間信仰)의 대상으로 큰 몫을 차지하여

왔다. 현재에도 인류학(人類學)이나 민속학(民俗

學)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동양(東洋)에서 용(�)은 기린(麒麟)∙봉황(鳳

凰)∙거북(�)과 더불어 사대상서수(四大祥瑞獸)로

일컬어져 왔으며 태평성대(太平聖代)와 성군탄생

(聖君誕生)의 전조(前兆)로 민간(民間)에서 널리

신앙(信仰) 되어 왔다. 

이중 거북(�)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물(靈物)은

순전히 상상의 소산(所産)으로 실제 존재형태는 있

을 수 없지만 고대고분(古代墳墓)의 벽을 비롯하여,

현대 서책의 도식표현(圖式表現)등 우리의 일상 생

활과도 상당히 친근하게 접근하여 왔다.

이러한 정황(情況)에서 용(�)은 많은 전설(傳

說)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상(實狀)을 가지고 나타

난다. 한국(韓國)의 어디를 가나 용(�)의 출처(出

處)는 상당히 많다. 이것이 용(�)을 실상(實像)의

동물로 생각하였던 증거다.

용(�)은 어떠한 인간 의식(意識)에서 생겨났으

며,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또 어떠한 모습을 가

지고 있는 것일까?

고고학적(考古學的) 발견에 의해 거대한 파충류

인 공룡(Dinosaurian)이 중생대(中生代)에 있었으

나, 공룡(恐龍)은 인류(人類)가 생겨나기 훨씬 전에

소멸했으므로, 현재 인류가 상상하고 있는 용(�)은

다른 원인(原因)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파악된다. 

용(�)의 분포는 아주 광범위(廣範圍)하여 실제

존재하는 호랑이(虎)의 분포보다 넓다. 고대 이집

트, 바빌로니아, 인도 , 중국 등 이른바 인류 문명의

발상지 어디에서나 다 발생하여 세계 각처로 전파

되었고, 각 지역은 각 지역대로 고유한 용(�)과 외

래적인 용(�)이 결합되어 복잡한 양상을 이루고 있

으므로 용(�)의 발생에 대한 단적인 설명은 매우

어렵다.

종교들과 용(�)과의 관계에서 용(�)의 의미와

상징성은 변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처럼 복잡한

다종다양(多種多樣)의 용(�)이 생긴 것으로 보여

용(�)은 인간의 상상(想像)을 형상화(形象化)한 영물(靈物)로 현무(玄武)∙주작(朱雀)∙

봉황(鳳凰)∙붕(鵬)∙곤(鯤) 같은 영물(靈物)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영물(靈物)이다. 용

(�)에 대한 상징성(象徵性)은 모든 민족이 다 가지고 있으며, 설화(說話)속에서 광범위하

게 등장하고 있다. 문명(文明)의 발상(發祥)에서부터 신화(神話)나 전설(傳說)의 중요한

소재(素材)로 등장되었으며, 민간신앙(民間信仰)의 대상으로 큰 몫을 차지하여 왔다. 현재

에도 인류학(人類學)이나 민속학(民俗學)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진다.  그리고 어떤 국가적(國家的)인 신앙, 예를 들

어서 중국의 유교 등과 대립되다가 이에 수용된 용

(�)은 호국룡(護國龍)이 되었고, 또 용(�)이 가진

장엄(莊嚴)하고 화려한 성격 때문에 흔히 왕권(王

權)이나 왕위(王位)가 용(�)으로 상징(象徵)된다.

용(�)에 대한 근대적(近代的) 학문연구(學問硏

究)는 1899년 북경주재(北京駐在) 독일(獨逸) 대

사관에 근무하던 자연과학자 K.A. Haberer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후로도 동서양(東西洋)의 학자에 의

해 논문(論文)이 발표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의 영

역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인류학(人類學), 문학

(文學), 종교학(宗敎學), 민속학(民俗學), 박물관학

(博物館學) 등의 주변소재(周邊素材)의 구실을 하

였다.

필자는 용(�)이 타학문의 단순한 보조적(補助

的) 연구개념으로 전락한 것에 대하여 우려(憂慮)

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용신사상(�神思想)으

로 정립되고 인류(人類)의 문화유산(文化遺産)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일조(一助)할 수 있기를 바

란다.

용(�)은 어디까지나 상상적 동물이기 때문에 민

족(民族)에 따라 또는 시대(時代)에 따라 그 모습이

나 기능(機能)이 조금씩 달리 파악되어왔고, 용(�)

의 구분에 따라서 형상화(形象化)나 묘사(描寫)의

표현 역시 차이를 보여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

각해온 용(�)은 대개 일찍이 중국인(中國人)들이

상상(想像)하였던 용(�)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중국(中國)의 고대문헌(古代文獻)의 용(�)의 모습

은 다음과 같다. 

“용(�)은 인충(�蟲)중의 우두머리로서 그 모양

은 다른 짐승들과 아홉 가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

다. 즉 머리는 낙타(駝)와 비슷하고, 뿔(角)은 사슴

(鹿)과, 눈(眼)은 토끼(兎)와 귀(耳)는 소(牛)와, 목

덜미(項)는 뱀(蛇)과, 배(腹)는 큰 조개(蜃)와, 비늘

(�)은 잉어(鯉)와, 발톱(爪)은 매(鷹)와, 주먹(掌)

은 호랑이(虎)와 비슷하다. 그 중에서 99 양수(陽

數)인 81개의 비늘이 있고, 그 소리는 구리로 만든

쟁반(銅盤)을 울리는 소리와 같고, 입 주위에는 긴

수염이 있고, 턱 밑에는 명주가 있고, 목 아래에는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으며, 머리 위에는 박산(博

山)이 있다.”

이처럼 각 동물이 가지는 최고의 무기(武器)를

모두 갖춘 것으로 상상된 용(�)은 그 조화능력이

무궁무진(無窮無盡)한 것으로 믿어져 왔으며, 특히

물과 깊은 관계를 지닌 수신(水神)으로 신앙(信仰)

되어 왔다. 그래서,

“용은 물에서 낳으며, 그 색깔은 오색(五色)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조화 능력이 있는 신이다. 작

아지고자 하면 번데기처럼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지

고자 하면 천하를 덮을 만큼 커질 수도 있다. 높이

오르고자 하면 구름 위로 치솟을 수 있고,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면 깊은 샘 속으로 잠길 수도 있는 변

화무일(變化無日)하고 상하무시(上下無時)한 신

(神)이다.”

라고 설명되기도 하였다. 

한국(韓國)의 용(�)을 고찰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인도의 용(�)과 중국의 용(�)이지만 현실

적으로 이 두 용(�)은 서로 혼합되어 한국에 들어

왔으므로 엄밀한 구분이 곤란하다. 이점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인(中國人)이 상상해온 용(�)의

모습이나 능력은 그대로 한국에 수용되었으나 고대

시대(古代時代) 이후로 점차 한국에서는 다른 양상

(樣相)이 나타난다.

한국(韓國)에서 용(�)과 관련돤 지명(地名) 또

는 설화(說話)는 막대한 문화유산(文化遺産)이며

이것에 대한 연구(硏究)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韓國)의 용신사상(�神思想)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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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며 향후 2000년대의 용문화(�文化)로

재인식(再認識)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1) 민간신앙에서의 용(�)

민간신앙에서 보면 용은 오복(五福)을 수호하는

데, 오복이라 함은 수(壽), 부(富), 강령(康�), 덕

(德)을 좋아하고, 천명(天命)을 다함이다. 

용은 실재하지 않는데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

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신앙심이 뿌리

깊기 때문인데, 대륙민족(大陸民族)이 유토피아를

산중의 무릉도원(武陵桃源)에 설정한데 비해 해동

민족(海東民族)은 바다 속에 설정하고 용궁이라 불

렀으며 뱃사공이 잉어를 먹지 않는 것은 용왕의 노

여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용은 수신

으로 풍요와 복을 가져다주는 선신(善神)임으로 용

신께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며 풍년을 기원했다.

농촌 부녀자들간에는‘용알뜨기’라는 것이 있는

데, 이것은 상진날(上辰日 - 용해 첫용날) 전날 자

정에 남보다 먼저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오는 것으

로 용해를 맞는 그 전날에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알

을 낳는데 이 알을 낳은 물을 먼저 떠가면 그 해 자

기 집에 행운 즉, 길상을 얻기 위한 것이다. 

용꿈은 길조를 뜻하며 임신 중의 용꿈은 득남을

의미하고 그 아이는 커서 성인, 위인, 영웅이 될 것

으로 여겼다. 

인간 삶에서 물은 외면할 수 없는 필요사항이다.

특히 농경민족(農耕民族)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

같다. 따라서 물을 지배하는 것으로 믿어져온 용

(�)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민간신앙에서

의 용은 물을 지배하는 수신(水神)으로 신앙되면서

많은 용신신앙(�神信仰)을 발생하게 하였다. 신라

시대의‘사해제(四海祭)’‘사독제(四瀆祭)’, 고려시

대의‘사해사독제’(四海四瀆祭), 조선시대의 각처

에서의 각종 용신제(�神祭) 등이 모두 그러한 용을

대상으로 한 거국적인 의식(儀式)으로서, 그것은 생

명의 원천이면서 농경의 절대적 요건인 물을 풍족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의식의 잔형은 아

직껏 일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용왕굿, 용신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농가에서는 음력 6

월 15일, 즉 유두일(�頭日)이 되면 논의 물꼬에 보

리개떡이나 밀개떡을 한덩이 쪄다 놓고 마음 속으

로 풍년을 비는 일이 있는데 이를 유두제(流頭祭)

또는 용신제(�神祭)라고도 한다. 특히 운행우시

(雲行雨施), 즉 마음대로 비를 오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조화능력을 지닌 수신으로 신앙된 용은

한발(旱魃)에 기우(祈雨)의 주요한 대상신(對象神)

이 되었다. 신라시대에서부터 기우(祈雨)에 용이 등

장하였던 사실은 여러 문헌을 통하여 살필 수 있다.

즉 용의 화상을 그려 놓고 비를 빌었다거나 흙으로

용상(�像)을 만들어놓고 무당들로 하여금 비를 빌

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뭄이 계속되면 오해신(五

海神)에게 기우(祈雨) 하였으니 이러한 일은 조선

조에 이르러서도 거의 그대로 전승되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 동교(東郊)에서 토룡제(土龍祭)를

한국(韓國)의 용(�)을 고찰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인도의 용(�)과 중국의 용(�)

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용(�)은 서로 혼합되어 한국에 들어왔으므로 엄밀한 구분이 곤

란하다. 이점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인(中國人)이 상

상해온 용(�)의 모습이나 능력은 그대로 한국에 수용되었으나 고대시대(古代時代) 이후

로 점차 한국에서는 다른 양상(樣相)이 나타난다.



거행하기도 하였고,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로써

기우십이제차(祈雨十二祭次)의 마지막 의식을 끝맺

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일반 민가에서는 비가 오

지 않으면 특히 용(龍)자(字)가 들어 있는 연못(지

(池) 연(淵) 담(潭) 소(沼))이나 내, 강, 바다, 산,

바위 등지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천한시(天旱時)에 호

골(虎骨)을 못에 투침(投沈)하면 득험(得驗)한다는

속신이 간간히 보이는데, 이를 보면 용과 호는 숙적

(宿敵)으로서 세력을 다투어 왔던 것 같다.

또 용은 농경민(農耕民)들에게 뿐만아니라 어민

(漁民)들에게 있어서도 어로신앙(漁撈信仰)의 중요

한 대상으로서 숭배되어왔다. 그것은 용이 바다 밑

의 용궁(�宮)에 살면서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으로

전승되어왔기 때문이다. 용왕의 음우(陰祐)로써 안

전한 항해와 조업, 그리고 풍어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 하는 것이 용왕제 풍어제이다. 용왕제는 주로 어

촌의 부녀자들이 음력정초(陰曆正初)나 2월초의 만

조시(滿潮時)를 택하여 해변에 간단한 제물을 차려

놓고 사해(四海) 용왕에게 가족의 안전과 풍어를 비

는 의식이다. 풍어제는 어촌의 전주민들이 온갖 정

성을 모아 공동의 제장(祭場)에서 그들의 공동목적

인 항해의 안전, 안전한 조업, 풍농, 풍어, 그리고

마을의 태평(泰平)을 기원하는 집단의식이다. 이를

당굿이라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용(�)은 풍수학(風水學)에서도 매

우 중요시되어 왔다. 풍수학(風水學)에서는 토지

(土地)의 기복(起伏)인 산(山)을 용(�)이라 한다.

그것은 기복변화(起伏變化)가 심한 산(山)이 마치

음양조화(陰陽造化)를 마음대로 하는 용(�)의 조

화와 서로 통한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표현이다. 모

든 산은 반드시 종산(宗山)이 있고 그로부터 수만

리에 이르는 큰 산맥들을 이룬다. 풍수학(風水學)

에서는 모든 산의 종산(宗山)을 태조산(太祖山)이

라 하며 이 태조산에서 뻗어나오는 큰 산맥을 간룡

(幹龍)이라 하고, 주산맥에서 분류하는 지맥을 지

룡(枝龍)이라 한다. 용에는 귀천(貴賤), 장단(長

短), 노약(老弱)이 있고, 또 용의 생김새로 보아서

길룡(吉龍), 흉룡(凶龍), 생룡(生龍), 사룡(死龍)으

로 분류하여 지기를 분별하는 것이 풍수학의 요체

(要諦)이다.

2) 설화 속의 용

용(�)은 인간이 감지(感知)할 수 있는 개념을 초

월(超越)하는 초자연적(超自然的)인 공간에서 군림

(君臨)하며 거대하고 신비적인 힘을 지닌 신상(神

像)으로 인식(認識)되어 왔다. 이와같이 상상(想像)

으로만 느껴지는 용(�)은 우리들 생활에 정신적

(精神的)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많은 예술(藝

術)을 탄생시켰다.

동양(東洋)에서 최초의 용(�)의 발생은 서쪽에

서 온 용(�) totemism 민족(民族)으로부터인데

이는 동쪽에서온 봉(鳳) totemism 민족(民族)과

항상 대립하면서 중화민족(中華民族)을 형성하여

중국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인도신화(印度神話)에

나오는 용족(�族)은 탐욕과 모략의 용신(�神)이

었으나 긴 세월 불교와의 투쟁끝에 불법(佛法)에 감

화받은 용(�)이 되어 후세에 용왕(龍王)으로까지

비약했다. 이와같이 인도에서는 4000 년 전부터 용

(�)에 대한 설화가 전해지고 경전(經典)에도 기록

이 있는데 용(�)은 불교를 수호하는 영물(靈物)로

인식(認識)되었다. 

한국(韓國)의 고문헌(古文獻)에도 용(�)에 대한

기록이 많은데 신라(新羅) 박혁거세(朴赫居世)의

부인(婦人) 알영(閼英)은 용(�)의 옆구리에서 태

어난 용녀(�女)였고, 처용랑(處容郞)은 동해용왕

(東海龍王)의 아들로 헌강왕(憲康王)을 따라 입경

(入京)하였다는 기사(記事)가 보인다

필자(筆者)의 견해(見解)로는 한국(韓國) 용신

(�神)의 근원은 서양과 중국∙인도지만 한국적 고

유의 풍속과 종교적인 흐름에 대부분 각색되었고

통일신라시대 이후에는 제왕의 위력이나 수호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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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용(�)은 일견(一見)해서 인도와 중국에

서 발생한 용관념(�觀念)의 도입(導入)으로 보이

고, 한국만의 고유한 용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용의 한국 고유(固有)의 명칭인‘미

리’가 계림유사(鷄林�事), 두시언해(杜詩諺解)등

에서 발견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고유한 용의 존

재가 부인(否認)될 수 없다. 

또한, 고유한 형태의 용(�)에 관한 설화가 문헌

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로 보아 한국 용(�)의 독자

성과 함께 용신사상이 중요한 민족사상(民族思想)

의 일부였다는 것을 증명(證明)한다.

(1) 삼국유사의 용설화

민족고유의 용(�)에 대한 자료는 우선 삼국유사

(三國遺事)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어 호교(護敎)의

상징으로 또는 호국(護國)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이

러한 호교룡 혹은 호국룡에서 파생되는 설화 중에

도 연구해야 할 좋은 대상이 많다.

용(�)은 많은 설화(說話)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되어왔다. 문헌의 내용에서만 보더라도 용(�)

이 등장하는 설화의 양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삼국사기(三國史記)』『삼국유사(三

國遺事)』『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동국

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에는 각종 설화가 기재되

어 있는데, 그 중 86편이 용(�)과 관련된 설화들이

다. 이중 삼국유사(三國遺事)에만 하여도 대량으로

발견된다. 용(�)에 대한 자료는 대체로 호교(護敎)

의 상징 내지는 호국(護國)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호교룡 혹은 호국룡에서 파생되는 설화중

에는 연구하여야 할 좋은 대상이 많지만 그 중에서

도 가장 주목하여야 할 자료는『삼국유사』권 2 진

성여왕 거타지조에 나오는 용에 관한 설화이다. 이

설화는『고려사』세계(世系)에 나오는 작제건이 용

을 구하여준 설화와도 연결되며『용비어천가』제22

장 도조(度祖)가 용을 도와준 설화와도 비교될 수

있어서 용설화의 역사적 변천의 한 기본형태를 밝

힐 수 있으며, 또한 용의 상징적 문제를 깊이 파고

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2)용의 지명설화

용(�)이 등장하는 설화 중에는 용(�)의 출현

(出現)으로 인하여 명명되었다는 용과 관련된 지명

(地名)이나 호수 샘 바위 산이름 등의 전설 또한 적

지 않다. 그중에서도 용소(�沼) 용정(�井) 용연

(�淵) 용혈암(�血岩) 용마연(�馬淵) 등은 전국

어디서나 쉽게 들어볼 수 있는 이름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용소설화(�沼說話)

② 용연설화(�淵說話)

③ 용정설화(�井說話)

④ 용혈암설화(�血岩說話)

⑤ 용꿈설화(�夢說話)

⑥ 입신출세에 대한 설화

용은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큰 희망과 성취의

상징으로도 여겨져왔다. 그래서 입신출세의 관문을

등용문(登�門)이라 하고, 사람이 출세하면‘개천

에서 용났다’라고도 한다.

⑦ 기타 설화

3) 종교에서의 용

불교에서는 용은 팔부(八部) 신상(神像)의 하나

로 불법(佛法)을 지키는 외호신(外護神)의 성격을

지닌다. 이 중에서 용은 주수신(主水神)으로 생계를

윤택하게 하는 덕과 본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불사

(佛寺)의 단청(丹靑)이나 벽화(壁畵)등으로 그려져

사천왕(四天王), 금강력사(�剛力士) 등과 같이 호

도량신(護道場神) 혹은 호법신(護法神)의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신앙되고 있다. 이와같은 호법용신

앙에 대해서는 신이적(神異的)인 영험(靈驗)이 다

양하게 설(說)해져 더한층 불교에 있어 용신앙(�

神仰)을 성행하게 하고 있다. 

이와같이 신앙은 인도불교에서 이미 인도 토속신

앙의 용(�)이 불교적 전개를 가져오는데서 호법용



(護法�)의 일차적 성격을 살필수 있고 한편 우리나

라 재래의 용신앙의 바탕위에 호법용신앙을 수용한

데서 한국불교와 용신앙의 습합현상이 용이(容�)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을 상상할 때 우리들의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중국 용의 모습이다.

그런데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원래 상상되었던

중국 용의 모습에 새로운 인도 용의 관념이 혼입되

었다. 용은 오랫동안 불교와의 대립투쟁을 거쳐 마

침내 불교의 호교자(護敎者)가 되었다. 불교에서 말

하는 용왕 용신은 불법을 수호하는 신(神)이며, 산

스크리트어(梵語)의 Naga의 역(譯)이다.

『인도백과사전』(印度百科事典) 번역명의집(飜譯

名義集) 팔부중편(八部衆篇) Naga조(那伽條)에 보

면 용을 천궁(天宮)을 수호하는 용, 비(雨)를 부르

는 용, 지룡(地龍) 회전륜왕(回轉輪王) 대복팔장(大

福八藏)을 윤(�)하는 용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용은 원시불교성전 이래 등장하며, 불교

에서의 용은 선악 양면의 관계로 나타난다. 선룡(善

龍)은 불법을 수호하는 용으로서 특히 8대 용왕으

로 분류한다. 용왕은 불법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적

시에 비를 오게하여 오곡풍작을 가져오게도 하는

바, 특히 팔대용왕 중의 사가라용왕은 바다의 용왕

으로 기우의 본존(本尊)으로 신앙(信仰)되어 왔다. 

이처럼 용이 기우의 대상이 된 것은 더 말할 필요

도 없이 용이 수중(水中)에 살면서 구름을 부르고

비를 오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신화엄경 (新華

嚴經) 제43에 보면 용왕 대룡(大龍)이 큰 비를 오게

한다는 내용이 있고, 대지도론 (大智度論)제 3에도

“대해(大海)에서 대용왕(大龍王)이 나와 대운(大

雲)을 일으켜 허공을 덮고 대전광(大電光)으로 천

지를 비추고 대홍우(大洪雨)를 내리게 하여 만물을

윤택하게 하듯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불교에

서의 용은 큰 바다에 살고 때로 운우전광(雲雨電光)

등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용왕이 사는 궁전을 용궁이라 하며, 용궁은 물 속

이나 물 위에 있다고 믿었다. 현세의 불법이 유행하

지 않게 될 때 용왕은 용궁에서 경전을 수호한다고

도 한다. 인도의 대승불교를 크게 드날린 용수(�

樹, Nagarjuna)가 용궁에 들어가『화엄경(華嚴

經)』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삼국통일 이래 독자적인 호국

신앙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에 수용된 용은 호국룡

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영원한 왕권

과 호국을 기원하는 데 용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불교에 있어 관련된 용의 압권은 무엇보다 구룡

세신의 설화라고 보여진다. 

한 가지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용이 대부분의 설

화 속에서는 불교와 혼합되어 호교자로서 나타남에

반하여 일부의 설화 속에서는 불교와 용이 대립하

고 그 결과 용이 추방당하는 예도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불교와 용의 갈등을 말해 주는

것으로 용이 불교에 동화되어가는 과정의 단계라고

판단(判斷) 된다.

기독교에 있어서도 용은 예외없이 등장하는데

Dragon은 Serpent와 동음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Serpent 성서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Now the Serpent was more cuning then any

beast of the field which Lord God hah made,

He said to the woman……”

한편 동양의 고전인『사기(史記)』의 포사(褒似)

잉태설화 초두에

“夏后氏之衰也 有二神龍 止於夏帝庭而言曰 余褒

之二君……”

이라 되어 있다. 동서를 막론하고 용에게 인격을

부여하였던 의인관(依人觀)의 흔적을 엿볼 수 있

다.(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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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海外 刊行物 交流

◉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하여 우리의 文化遺

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海外刊行

物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자 여러분이 소장

하고 있는 서적이나 관련자료 또는 정보를 교류추진을 알

선해 드립니다.

月刊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

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을 기

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한민족의 自矜心을 갖고 꿋꿋이 살

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인터넷 인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도 정보화의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

는것 같다. 개인용 컴퓨터가 일반화되기 10여년전

이미 전문가들은 컴퓨터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

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자유와

분권을 가져오는‘ 꿈의 기계’로 간주했다. 인터넷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네트사회’의 선구

자들이 꿈꾸는 장미빛 환상의 세계에 대한 기대는

아직 유효하다. 그러나 분명히 주시해야할 사실이

있다. 인터넷에 대한 믿음과 환상에 금이 가고 있다

는 것이다. 엽기적 자살사이트 등장을 시작으로 각

종 범죄를 부추기는 역기능 현상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컴퓨터가 창조한 무한대의 사이버공

간이 가상 공동체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악의근원’

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이다. 이제 인터넷 확산 보급에 앞서 사이버 문화를

바로 정착해야 할 시점을 맞고 있다.(柳)

한국경제계의 거목’정주영씨가 눈을 감았다는

소식이 세간에 알려진날 사람들의 입에 많

이 오르내린 단어는‘허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

장 에네르기가 넘친다고한 사람 그 사람의 일생이

고작 86년이라니 허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

람들은 아침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하루를 쏘다닙니

다. 일하고, 싸우고, 울고, 웃고…. 그렇게 지내는 순

간에도 생명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

용히 묵상을 하거나 잠에든 시간에도 생명의 시계는

계속 째각거립니다. 아무리 대업을 이루고 이름을

떨친 사람일지라고 죽음앞에선 그저 초라할 뿐입니

다. 1백년도 채 못사는 인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

는지도 모르는 미아같은 인간, 바로 1초 후의 자신

을 알지 못하는 장님같은 인간. 도대체 인간은 무엇

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하루

는 어느 소설에도 나오듯‘죽음을 앞둔 이들이 살고

싶어한 내일’일지 모릅니다.우리가 내일 세상을 떠

난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 성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

다. 종점을 알지 못하는 완행버스를 타고 가다 예기

치 않게 내릴 수 밖에 없는 인간. 오늘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旼)

알림알림

정기구독안내정기구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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